










I. “경이적인 승리” vs. “심각한 식량난”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
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의 “경이적인 승리”와 2022년의 “심
각한 식량난”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제시했
다. 북한경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을 통과하고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이후 북한경제 운영
기조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대북제
재와 코로나의 장기화 국면, 빈번한 자연재
해, 즉 3중고의 위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
는 환경에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른
다. 주요 투자대상으로 “자립경제의 쌍기둥” 
금속과 화학공업, 그리고 ▲ 농업, ▲ 살림
집, ▲ 생필품 생산 및 공급은 국가 경제시
스템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판단
에서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 따르면 북한경
제는 3중고를 넘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
할 정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이후 3년동안 국민총생산액이 140%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금속공업은 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식량생산과 살림집건설
도 계획을 달성했다. 나아가 인민소비품 생
산을 위해 지방공업공장을 전국에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도 선보였다. 2023년 대외무역은 2018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시장물가와 환율 역시 팬데믹 이전으로 복
귀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2024.1.15.)에서는 2024년 3.4%의 재정지
출 증가율을 예고했다. 지난 3년간 1%대의 
긴축재정기조를 확장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2024년 경제정책의 주요 타겟은 2021년 제
8차 당대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 철
강재증산과 기계공업 활성화, ▲ 식량증산과 
농촌살림집건설, ▲ 지방공업발전을 통한 인
민생활향상을 향하고 있다.

“경이적인 승리”와 “심각한 식량난”의 딜
레마적인 환경과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뚜렷
한 경제환경은 북한경제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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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정은 시대 거시경제정책: 

긴축 vs. 확장

1. 재정운영 기조 변화: 완만한 확장재정1

북한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후 유지해오
던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팽창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예산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3.4% 증액하면서 확장재정을 예고한 
것이다. 2021년부터 내리 3년동안 1.0%대
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획했던 상황과 비
교하면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산지출 증가율의 상향조정은 예산수입이 
증가한 결과이다.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국가기업리득금 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
전인 2019년 4.3%의 74%에 해당하는 3.2%
로 증가했다. 예산수입항목에서 국가기업리
득금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래수입금(거
래세)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재
정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2

2024년 재정운영계획의 특징은 첫째, 기계
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인민생활
과 관련한 교육/보건/체육/문학예술부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점이다.

특히 기계공업에 투자 증액은 2023년 금
속공업부문의 성장에 따른 연관효과에서 비
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전원회
의는 이례적으로 2020년 대비 부문별 중기
성장률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8차 당
대회 이후 3년차에 공개한 눈에 띄는 실적은 
2020년 대비 ▲ 국내총생산액이 1.4배 성장
했으며, ▲ 금속공업부문의 삼화철, 선철, 압
연강재 생산이 각각 350%, 270%, 190% 증
가했다. 2023년 금속공업부문의 실적도 공
개했는데, 압연강재 생산이 102% 증가했고, 
유색금속(비철금속) 생산이 131% 늘어났다
는 것이다.3 그 외에도 2020년 대비 ▲ 공작
기계가 510%, ▲ 질소비료와 시멘트 생산량
이 각각 130%, 140% 증가했다.4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은 첫째, 2020년 이
후 ▲ 금속공업 등 기간공업부문 성장, ▲ 

1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0차회의에서�강령적인�시정연설을�하

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0차회의�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112�

(2023)년�국가예산집행의�결산과�주체113(2024)년�국가예산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0차회의에�제기

한�국가예산보고”,�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2 국가기업리득금과�거래수입금은�북한�예산수입의�약� 85%를�차지한다.

3 비철금속은�전기아연� 140%,�연� 121%,�마그네샤크링카� 104%로�생산량이�증가했다.�

4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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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농업 등 부문별 실적향상에 따른 ▲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3중고를 겪은 2020년의 경기침체가 
기저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북중국
경 봉쇄, 무역중단이 산업생산성에 악영향으
로 작용했고, 2017년 이후 지속된 고강도 
대북경제제재 역시 장기화되었다. 2020년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
이선은 연이어 북한 지역을 직격했다. 2021
년 4월 《고난의 행군》을 주문할 정도로 김
정은 체제 등장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5

셋째, 선철, 압연강재 등 철강산업 발전이 
관련 산업의 연관효과 확대로 나타난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철강산업은 건설, 기
계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
의 생산을 유발하는 산업간 연관효과가 가
장 큰 산업으로 알려진다.6

넷째, 2023년 부문 경제실적이 향상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12개 중요고지를 선
정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독려해왔다. 결과 
식량증산을 비롯해 금속 및 화학공업, 주택
건설 등 12가지 주요경제부문 성장목표를 
수행했거나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 전략물자관리원�인터넷�자료�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참조,�검색일� :� 2024.� 01.� 10.)

6 철강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는� 제조업� 평균인� 3.19보다� 큰� 5.45로,�석유화학� 4.92,�일반기계� 2.29,�자동차산업�

2.06,�조선산업�1.�72보다�높다.�2012년�기준.�한국철강협회,�https://kosa.or.kr� (검색일� :�2024.�01.�10.)� :�따

라서�공작기계,�화학비료,�건설건재부문의�성장은�산업간�유기적관계를�반영할�결과로�평가할�수�있다.

�� �� �& �#$./� 01

증가율

인민경제(투자) 인민시책(지출)

농업 수산 경공업
기간
공업

과학
기술

기본
건설

산림 교육 보건
사회
보장

체육
문학
예술

2012 10.1 9.4 12.1 10.9 12.2 9.2 8.9 7.0 6.9 6.8 

2013 5.9 5.1 7.2 6.7 5.8 6.8 5.4 3.7 6.1 2.2 

2014 6.5 5.1 5.2 3.6 4.3 5.6 2.2 1.4 17.1 1.3 

2015 5.5 4.2 6.8 5.1 5.0 8.7 9.6 6.3 4.1 6.9 6.2 

2016 5.6 4.3 6.9 4.8 5.2 13.7 7.5 8.1 3.8 4.1 7.4 

2017 5.4 4.4 6.8 4.5 8.5 2.6 7.2 9.1 13.3 6.3 4.6 

2018 5.1 5.5 7.3 4.9 5.9 6.0 5.1 3.0 

2019 5.3 5.7 8.7 6.6 5.5 5.8 4.5 4.1 

2020 6.0 7.2 9.5 5.1 7.4 4.3 5.8 

2021 1.1 0.9 1.6 3.5 2.5 1.6 2.7 

2022 1.1 2.0 0.7 2.6 0.7 0.8

2023 1.0 14.7 1.0 0.7 0.3 0.7 0.4 0.1 0.3

2024 3.4 0.1 9.5 0.5 6.0 5.5 5.0 5.0

�� ���� ��� 	
��
�� ��� ��� ����� ���� �

�� ������ ���� �� !��"� #$%� &'()*+,� ���� -.� /012� #$� 3

�� ���4�� #$�� 56078 �� 91�:.� #$%� ;)<,=>� 3� �?@� #AB� #$� 3

�� ���C�� D#�� ��E,�FGHI+� #$%� JKIL� MNO� 3

�� ���9�� PL�� QRS0%� P"#$� T0SU

�� ������ VWXY�� Z� ��)J[L\� ����� SU%� Z� ,]*^� (�� _`%� Z� \abc� :��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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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4567� 8989:� ;<=� 898>:�?�

2020년 2023년

국내총생산액 100 140

금속

삼화철 100 350

선철 100 270

압연강재 100 190

기계 공작기계 100 510

화학 질소비료 100 130

건설건재 시멘트* 100 140

�� ���� ���9�� fgh� ijkdl� mn�>
� Jo*� Jpq� :>
�r���9���s� ��tG

�� �� @8A� B#� CD7

구분 2023년 부문별 실적 제7차 당대회 5개년 전략(2016-2020) 생산 계획

금속

④ 압연강재: 102%

⑤ 유색금속: 131%

 - 전기아연: 140%

 - 연: 121%

 - 마그네샤크링카: 104%

- 철강 120만톤

기계*

 - 전동기: 220%

 - 변압기: 208%

 - 베아링: 121%

화학 ⑥ 질소비료: 100%

- 질소비료 120만톤(남흥 60만톤, 흥남 60만톤)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메탄올 30만톤, 합성석유 15만톤, 

pp섬유 1만톤, 에틸렌 5천톤)

전력 ② 전력: 100%
- 500만㎾

(수력 250만㎾, 화력 150만㎾, 자연에너지 30만㎾ 등)

석탄 ③ 석탄: 100% - 석탄 3,800만톤

교통운수 ⑫ 철도화물: 106%
- 철도수송량 5,500만톤

- 무역항 3700만톤 통과능력(원산항 5백만톤 규모 건설 등)

건설건재

⑦ 시멘트: 101%

⑧ 통나무: 109%

⑪ 살림집: 109%

 - 판유리: 100%

- 시멘트 500만톤

※ 제8차 당대회. 800만톤 시멘트생산 목표

농축수산
① 알곡: 103%

⑩ 수산물: 105%

- 식량 800만톤 생산, 장기 900-1,000만톤

(1979년 657.6만톤)

- 고기 25만톤, 수산물 150만톤

경공업

⑨ 일반천: 101%

 - 종이: 113%

 - 화장품: 109%

- 직물 2억 5,000만m

- 신발 6,000만켤레

�� ���� ?@�:u�'�v�wxy%� z���Joq�l�N
��{�|�:}~%�)�N��d�J��.�J4oq��e:u������%� ������%� ����

������C�� �i�� �� Joq� lN
�� #$#V��� ���� ?��N� #$%� ����� ��?��N� #$%� o����� ���F0� '�

�� ��� *XIL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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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생산증가와 함께 “알곡생산 103%”는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이라고 발표했다. 건설부
문의 살림집건설실적이 전년대비 109% 늘
어난 것도 재정지출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동안 지속된 긴축재정에서 벗
어나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팽창기조로 전환하
는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완만한 회복세: 

무역, 물가, 환율 동향

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동향과 특징

2023년 코로나 팬데믹 탈출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도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2017
년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중무역이 급격하게 위
축되었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북중무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나아가 주요 교역
로인 단둥-신의주 등 육로를 통해 트럭무역
이 전면화될 경우 북중무역은 형식과 품목, 
규모가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규
모 확대와 함께 경제협력 가능성이 증가하
고 있다. 북중국경의 인구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노동자 파견 및 관광재개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나. 2023년 북중무역의 산업별, 품목별 

동향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된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용도 높은 전략물자의 
수입액은 64.3%(2023년 9월 현재) 수준으
로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8 전략물자관리원
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략물자(이중용도 품
목)는 군사용은 물론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
치가 높은 품목으로서, 이들 품목의 수입정
보는 북한의 산업 활성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7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8 전략물자관리원�인터넷�자료�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참조(검색일� :�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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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0월 전략물자 수입액은 2,841
만 달러로 2018~2019년 1~10월 평균 총
수입액 5,279만 달러의 약 53.8%에 해당하
는 것으로, 산업생산의 정상화 수준이 상대
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3년 10월 현재 산업별 수입품목 비중
은 섬유와 의류가 29.5%로 가장 높고, 농업
이 25.8%, 화학이 14.9%, 플라스틱과 고무 
14.8%로 뒤를 잇고 있다. 농업부문은 식량, 
비료, 농자재 등이 주요품목을 형성하는데, 
화학과 플라스틱, 고무 품목 역시 예년과 유
사한 수입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섬유와 의류 수입
비중인데, 주로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수입품
목을 형성하면서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수
입비중을 확대해 2017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용보다는 수출용 섬유와 
의류생산이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곡물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
나 엔데믹 이후 곡물 수입량 확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쌀은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밀가루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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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0

농업 13.8 27.5 26.0 44.5 21.0 26.6 25.8

화학 5.1 11.6 10.3 14.0 33.0 20.4 14.9

전자기기 10.3 0.4 0.1 0.0 0.0 0.0 0.0

기타 5.3 7.9 9.9 6.4 2.4 4.3 2.3

섬유/의류 25.9 27.9 29.6 14.1 8.5 18.9 29.5

기계류 7.6 0.3 0.0 0.1 0.0 0.0 0.0

수산 3.2 3.3 2.2 1.1 0.0 0.0 0.1

광업 2.5 1.8 2.0 1.6 3.7 2.1 5.0

플라스틱/고무 8.8 12.6 13.2 12.3 26.1 20.8 14.8

금속 6.5 0.1 0.0 0.0 0.0 0.0 0.0

목재 4.6 6.5 6.6 5.8 5.3 6.9 7.6

운송수단 6.3 0.1 0.0 0.1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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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까지 경향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말 곡물 수입량 25만톤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수입량은 연간 
생산량(약 500만톤 추정)의 약 5%에 해당하
는 규모다. 무역규모의 확대, 공업용 곡물수
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화학비료 수입량도 2019년 규모에 근접했
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질소비료를 중심으
로 수입했다면, 2023년에는 인(P)성분이 강
화된 복합비료를 대부분 수입했다. 2020년대
비 2023년 질소비료 생산량이 130% 늘어
나면서 부족한 인비료 성분을 보완하기 위

한 조치로 추정된다.

다. 2023년 시장 물가와 환율 동향

북한 시장의 환율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
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달러, 
위안 환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
다. 무역 재개 기대감에 환율이 정상화되었
는데, 달러 환율은 2019년 8,000원 중반으
로 회귀했다. 2022년 1월 4,550원으로 최
저가격을 기록했는데, 2023년 3월 현재 약 
2배가 상승한 8,000원대 중반으로 환율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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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환율 또한 2019년의 1,200
원대 가격으로 회귀했다. 2021년 6월 520
원으로 최저가격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
월 약 2배가 상승한 1,200원대로 복귀했다. 
원인은 물론 무역 재개 기대감이었다.

북한 관련 주요 이슈인 식량난의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곡물가격 변동은 극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곡물인 쌀 가
격은 2022년 1월 kg당 5,000원을 기준으로 
2022년 6월말 6,600원으로 상승했다가 
2023년 10월 5,400원 하락했다. 옥수수 가

격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가격이 안정
되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쌀과 옥수수
의 평균가격은 5,000원과 2,500원에 수렴
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격 변동은 주목할만하다. 
북한 시장의 밀가루가격은 2022년 1월 기
준 kg당 1만원대에서 2023년 1월 2만원대
로 폭등했다. 그러나 5월에는 8천원대로 폭
락하더니, 10월 현재 6천원대로 또 다시 하
락했다. 밀가루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던 
현상이 돌연 폭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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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 왔던 수입량 부족 등 수급불균형에서 
찾았다면 밀가루 수입량 감소는 또 다른 설
명을 요구한다. 즉 국내 생산량 확대 말고는 
최근의 밀가루 가격 폭락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
되는 밀가루가격이 쌀가격에 비해 낮게 거
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밀가루는 여
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시장의 휘발유, 디젤유는 가
격상승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유
류의 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가장 설득력있
는 분석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국
제 유가 변동성 확대, 건설기계와 농기계 가
동률 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 생필품의 물가와 환율
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나아가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평균 수준으로 수렴,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핵심 곡물인 쌀, 옥수수는 지난 
10년 평균가격으로 수렴하고 있다. 주민과 
시장의 수요가 매우 큰 밀가루 가격의 변동
성은 드라마틱하다. 밀가루 시장가격의 격렬
한 변동성은 국가의 농업정책을 변경할 정

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한다. 전통적인 곡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 생산을 늘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 특히 북중무역의 핵심변수인 
환율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평균 가격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2023년 북중무역은 2018년 규모를 회복했
고, 2024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러무역, 경제협력 확대가 새로운 변
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III.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정책: 농업 

& 농촌발전정책

1. 김정은 시대 식량증산: 2000년 대비 

2023년 34% 증산(농진청)

북한 당국은 2023년 식량작물 생산목표
를 103%, 질소비료는 100% 달성했다고 발
표했다. 한편 남한의 농촌진흥청은 2023년 
482만톤을 생산해 2022년 451만톤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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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8% 증산량을 추정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었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더디지만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아래 통계는 농
진청이 추정한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으로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34% 증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농업정책은 
본격적인 체계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왔다. 
2012년 포전담당책임제로 알려진 농업정책
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14년 ‘우리
식경제관리방법’의 농업부문 정책인 농장책
임관리제로 체계화되었다. 식량증산 관련 핵
심 법령인 <농장법>은 2012년부터 2022년
까지 모두 9차에 걸쳐 법안이 개정되었고, 
농지확장을 위한 간석지개발 5개년계획, 농
지보호를 위한 치산치수전망 10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2020년이후 식량증산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
되었다. 농업기본법인 <농업법> 개정(2020)
을 시작으로 <농장법> 개정(2022), 화학비료

생산 및 공급을 의무화한 <화학공업법>(2021)
과 농기계생산 관련 <기계공업법>(2021)이 
제정되었다. 곡물생산 및 통계관리, 농업인프
라보호를 제도화를 위해 <허풍방지법>(2022)
과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2021)이 새
롭게 제정되었다.

곡물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량정법>(20 
21)을 개정했고, 곡물관리를 위한 <수매법>
과 <사회급양법>(2022)을 제정했다. 식량증
산과 농촌주택 개량 등 도시와 농촌의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10
개년 정책추진과 이를 법제화한 <농촌발전
법>(2022)을 제정했다.

농업 법제화는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
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기’9위한 조치로 
▲ 농촌문제 중장기 발전전략(2021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제8기 제4차전원회의) → 
▲ 농업예산 14.7% 대폭증액(2022년 12월,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정책으로 이어졌다.10

2023년 북한 당국은 농업예산을 전년대
비 14.7% 대폭 증액했다.11 북한 당국에 따
르면, 10개년 계획을 목표로 “새시대 농촌혁

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7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10 농업법제�제정�및�개정의�정책적�의도와�효과는�김일한,� “북한�농업법제�변화:�농장의�자율성�확대�vs.�정부의�시

장개입�강화,�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제28권�제3호.� 2023.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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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
해 114.7%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
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
령”은 농촌지역의 ▲ 농업발전(식량증산), ▲ 
농촌살림집 건설, ▲ 지방공업 개선, ▲ 치산
치수사업, ▲ 교육, ▲ 보건의 6대 분야 개발을 
목표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식량
증산정책이면서 북한식 새마을운동이 본격화
된 것이다.

2. 2023년 식량생산 동향12

2023년 북한경제를 평가할 때 식량생산
량은 언제나 최고의 관심사였다. 그만큼 민
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폭 증액된 농업예산 만큼이나 추수철이 가
까워질수록 식량생산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외부세계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
해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풍작을 
발표했다. 2023년 농업부문에서 “자연재해
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4기�제8차회의”,� 『로동신문』,� 2023년� 1월� 19일.

12 식량생산�관련�내용은�다음의�보고서�수정�보완한�것이다.�김일한,“2023년�북한경제�평가와�2024년�전망,”국회�

입법�및�정책개발�연구용역보고서,�국회의원�이용선,� 2023년� 12월,� pp.� 37-44.�참조.

��� ������nE� o.p7� U=>9� qrs,A�tu�89@v�

��� ���wx� ��yz� r�� "� A�



015

놀라운 현실”을 이룩했다는 것이다.13
연간 식량생산량은 봄작물과 가을작물 생

산량을 합산해서 평가한다. 북한은 언론을 
통해 밀, 보리와 감자 등 올곡식(봄작물)은 
전국적으로 “례년에 없는 풍요한 작황을 마
련”했고,14 북한의 서해 곡창지대인 황해남
도와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등 전역에서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인 다수확농
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이 계속 배출”되
고 있으며,15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는 “올곡식다수확단위 지난해보다 크게 증
대”했다고 보도했다.16 올곡식을 증산한 이
유는 “우량품종의 종자 적극 도입, 질좋은 
유기질비료 시비, 물원천확보와 재배면적보
장, 관개시설을 리용한 가물극복, 과학농법 
도입”의 결과라는 것이다.17

한편, 가을추수 결과는 서해곡창지대인 황
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에서 “최근년
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기록했고, 
이와 같은 높은 수확고는 관개체계 정비와 
농기계 및 비료공급 확대, 그리고 박막 등 
농자재 공급을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18

가. 봄작물 생산 동향: “례년에 없는 

풍요한 작황”

북한 언론은 2023년 봄작물 생산과 결산

과정에서 몇가지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황해남도 은률군 장련농장의 봄
작물 증산 사례로 “올곡식이 너무도 잘되여 
그것만으로도 한해 국가알곡수매계획을 큰
소리치며 넘쳐 수행”19했다고 보도가 등장했
다. 매우 특수한 사례로 보이는데, 봄에 생산
한 작물만으로 1년 농사 수확고를 달성했다
는 것은 2023년 상반기 영농환경이 예년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둘째, 2021년부터 추진중인 밀농사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밀재배 면적이 확
대되고, 파종 및 추수기간이 단축되었다. 대
표적인 밀생산 농장인 황해남도 재령군 삼
지강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봄밀 생산계획 
넘쳐 수행했는데, 전년대비 재배면적을 확대
한 것이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20

셋째, 봄작물인 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밀가공공장 개건과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농정 당국은 올해 밀가
공기지건설련합지휘조를 구성하고 전국 밀
가공능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200여개 시, 군량정사업소를 개건 및 신설을 
추진하고 밀가공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시량정사업소가 
시,군단위 본보기공장으로 지난 9월 준공했
는데, 내각총리가 현지료해를 진행할 정도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21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4기�제9차회의�진행”,� 『로동신문』,� 2023년� 9월� 28일.

14 “전국적으로�지난해보다�보름�앞당겨�앞그루밀,�보리수매�기본적으로�결속”,� 『로동신문』,� 2023년� 7월� 11일.

15 “흐뭇한�올곡식작황�마련”,� 『로동신문』,� 2023년� 6월� 29일.

16 “올곡식다수확단위�지난해보다�증대-황해남도에서”,� 『로동신문』,� 2023년� 7월� 14일.

17 “흐뭇한�올곡식작황�마련”,� 『로동신문』,� 2023년� 6월� 29일.

18 “한해� 농사를� 떳떳이� 총화한� 기쁨� 전야에� 넘친다-서해곡창지대� 농장들에서� 결산분배� 련일� 진행”,�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19 “우리�당의�현명한�령도아래�펼쳐지는�관개체계완비의�벅찬�현실을�체감하며”,� 『로동신문』,�2023년�11월�9일.�황

해남도�은률군�장련농장�사례

20 “재령군�삼지강농장�일군들과�농업근로자들의�투쟁”,� 『로동신문』,� 2023년� 7월� 6일.

21 내각총리�김덕훈은�2021년�10월�5일과�2023년�7월�17일�사리원시양정사업소를�방문해�국가양정사업과�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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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에 따르면 북한의 봄작물 생산량은 
45~5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봄 밀과 보
리, 그리고 감자로 구성된 봄작물은 가을추
수전까지 중요한 식량자원 역할과 함께 생
산량에 따라 시장의 곡물가격 등락폭을 결
정하는 역할을 한다.22

한편, 시장에서 고공행진하던 밀가루 가
격이 밀 추수가 본격화되는 5월이후 폭락세
가 이어지고 있는데, ▲ 밀 생산량 증가, ▲ 
국가양정사업소의 공급능력 확대, ▲ 국가양
곡판매소의 판매, ▲ 주민 결산분배몫의 시
장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밀가루 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쌀과 옥
수수 가격도 하향 안정되었다.23

나. 가을 추수 동향: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

2023년 가을추수 시기에도 북한 언론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보도를 이어갔다. 대
표적인 사례는 ▲ 알곡생산계획 초과 완수, 
▲ 국가알곡수매, ▲ 주민 결산분배로 이어
지는 전형적 과정을 기사화했다. 이러한 현
상은 2023년의 특징적인 현상인데, 전년까
지는 의례적인 보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식량 
증산과 관련해 ▲ 강냉이, 벼 모두를 증산했
고, ▲ 간석지, 산간오지 등 저수확지 증산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 린안
비료 공급과 시비 보도가 유례없이 다수 보
도되었다.

먼저, 알곡생산계획 초과 완수 → 국가알
곡수매 → 결산분배 과정을 보도한 기사를 
살펴보자. 지난 10월초 전국적으로 벼와 강
냉이가을(추수)을 기본적으로 마감하고24 운
반, 낟알털기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지
역별로 곡물생산 실적이 이어졌다.

평안남도 평성시가 농사를 한달 앞당겨 10
월 4일까지 국가알곡수매를 마쳤고,25 황해
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이 알곡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국가알곡수매를 거쳐 10월 8
일 주민 결산분배를 마쳤다.26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도 정보당 평균 1.2t의 알곡을 증수
해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고 결산분배를 진
행했으며,27 대표적인 식량생산지 평안남도 
숙천군, 황해남도 배천군, 평안북도 염주군이 
국가알곡수매를 마쳤다.28

그리고 서해곡창 황해남도가 알곡생산목
표 달성하고, 20일 이상 빨리 국가수매와 결
산분배을 끝냈다.29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

공장�건설을�독려했다.

22 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Food�Supply�and�Demand�Outlook� in�2020/21� (November/�

October),�FAO,�14�June�2021.�FAO는�2020/2021�북한�식량생산량을�추정하면서�봄철�계절곡물�생산량을�46

만�6천톤을�예상(봄철�계절곡물�생산량은�전체�생산량에서�약�8%�내외로�추정)했다.�6~7월�출하되는�봄작물(밀,�

보리,�감자�등)�생산량은�식량공급�및�시장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수이다.

23 북한�시장의�주요�곡물�가격�변동�참조

24 “전국적으로�벼가을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로동신문』,�2023년�10월�7일�:� “각지�농촌들에서�강냉이가을�기본적으

로�결속”,� 『로동신문』,� 2023년�10월�7일.

25 “올해�알곡고지를�기어이�점령할�드높은�열의-평성시에서�농사결속사업을�지난�시기보다�한달�앞당겨�추진”,�『로동

신문』,� 2023년� 10월� 8일.

26 “황해남도에서�농업생산력이�미약하던�농장이�다수확의�성과�달성-배천군�역구도농장에서�올해�알곡생산계획�초

과완수,�풍년의�자랑안고�결산분배�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9일.

27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기쁨-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돌파,�결산분배�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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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평안북도, 평성시가 알곡생산계획를 
초과완수하고 결산분배를 진행했다.30

한편, 저수확지에서 식량을 증산한 사례가 
예년과는 다르게 다수 보도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평안남도 숙천군 채령농장으로 
정보당 최고 10.8t의 논벼를 증산했고. 자강
도 위원군 고보농장이 정보당 ５t이상 알곡생
산계획 초과 수행했다는 것이다.31 이례적인 
사례와 함께 저수확지(뒤떨어진, 뒤자리 농장 
등)의 증산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은 이름에 알
수 있듯이 섬을 연결해 조성한 간석지농장
이다. 농장은 2023년 알곡생산계획을 130% 
이상 초과수행하고, 국가알곡수매를 거쳐, 8

일 주민 결산분배를 마쳤다. 농장의 대표적
인 저수확 작업반에서도 정보당 ２t이상의 
알곡을 증수할 만큼 생산력이 향상되었다.32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도 대규모 간석지
농장으로 지력이 낮고 농사조건이 불리해 
과거 농사가 잘 안되는 곳으로, 해마다 전체 
군이 달라붙어야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할 
수 있는 농장이었는데, 올해 정보당 평균 
1.2t의 알곡 증수하고 최고수확년도 돌파했
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
제를 방법론있게 실시해 올곡식(봄작물)생산
계획을 197% 초과 수행했다.33 수천정보의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논에서도 예년과 다
른 작황을 거두었다.34 

28 “나라의�쌀독을�채우는데서�큰�몫을�맡고있는�손꼽히는�벌방군들인�숙천군,�배천군,�염주군에서�국가알곡수매를�

성과적으로�끝냈다”,� 『로동신문』,� 2023년� 10월� 22일.

29 “서해곡창�황해남도의�농촌들에서�한해�농사를�총화하는�결산분배모임�련이어�진행”,�『로동신문』,�2023년�10월�25일.

30� “함경북도에서�전례없는�혁신�창조,�10월중에�국가알곡수매�결속”,� 『로동신문』,�2023년�10월�28일� :� “관개체계의�

덕으로�높은�알곡소출�기록-평안북도에서”,� 『로동신문』,�2023년�10월�28일� :� “올해�알곡생산계획�초과완수,�결산

분배�진행-강원도,�함경남도,�평성시의�농장들에서”,� 『로동신문』,� 2023년� 10월� 28일.

31 (평안남도�숙천군�채령농장�사례)“평안남도에서�29일까지�낟알털기결속,�전반적인�농촌들에서�높은�알곡생산실적�

기록”,� 『로동신문』,�2023년�10월�31일� :� (자강도�위원군�고보농장�사례)“산골농장에도�알곡증산의�기쁨�넘친다-위원

군�고보농장을�찾아서”,� 『로동신문』,� 2023년�11월�8일.�매우�이례적인�사례인데,�휴경지를�복구했거나(채령농장)�

중산간지대의�관개시설�정비와�농자재가�추가적으로�공급(고보농장)된�예외적�사례로�보인다.�일반적인�농지의�추

가�생산량으로�보기�어렵기�때문이다.

32 “배천군�역구도농장의�결산분배장에서�울려나온�농업근로자들의�격정의�목소리”,�『로동신문』,�2023년�10월�14일.

33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기쁨-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에서� 최고수확년도�돌파,�결산분배�진행”,� 『로동신문』,�

2023년� 10월� 16일.

34 “평북의�드넓은�간석지벌에�흐뭇한�작황이�펼쳐졌다-수천정보의�홍건도간석지논에서�매일�많은�면적의�벼가을걷이�

진행”,� 『로동신문』,�2023년�10월�3일� :�홍건도간석지는�▲�2016.10.�1단계�완공,�▲�2021.6.�2단계�공사를�완공,�

“1단계�건설을�4년이라는�짧은�기간에�완공해�4,500정보의�새땅을�얻어낸�데�이어�2단계�목표를�점령함으로써�또다

�� !� �{i� |�}~� ��

구분 세부 내역

1순위 국가의무수매몫 국가알곡수매 

2순위 농장 자체조성곡(종자, 가축사료, 공업원료)

3순위 농장원 분배몫 결산분배

4순위 확대재생산용알곡(저축)

합 계 총 알곡생산량

�� ���� ¿ÀÁ%� �ÂdP+�/� [
��*LÃÄ§`J� f�Å� fMb�� ���� PLÆÇ[%� ���4%� ��4C� ÈW�



018

간석지에 이어 중산지역의 저수확지 증산
소식도 이어졌다. 평안남도의 중산간지대인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증산군, 신양군 등
의 농장이 벼와 강냉이농사에서 성과를 내
고, 황해남도의 저수확지 삼천군과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농장, 평안남도 평원군 운연농
장, 황해북도 금천군 원명농장, 황해남도 신
원군 무학농장, 함경북도 김책시 룡도농장도 
다수확농장으로 전환되었다.35

북한 언론은 2023년의 높은 식량증산 실
적이 영농기술의 축적과 농자재 공급능력의 
향상, 그리고 재배면적의 확대 등 국가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혁명
적인 조치”의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은 당중
앙위 제８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급 농업지도기관은 다수확농장 등 
특정 농장에 대한 생산지원체계에서 전체 
농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관개시설 정비와 영농물자 
공급을 강화했다.

식량증산의 요인은 ▲ 관개체계 정비에 
따른 농수 공급, ▲ 린안비료 등 농자재 공
급, ▲ 모내기 및 추수철 농기계 가동률 향
상이 직접적이다.

북한 언론은 올해 알곡증산의 요인으로 국
가적 지원체계를 지목하고 있는데, ▲ 농촌
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이 적기에 맞춰 두메의 
산골작업반까지 넉넉히 공급하고, ▲ 강령호
담수화공사와 청천강－평남관개물길 완공 등 

물이 필요한 밭이라면 높은 둔덕에도 관개
로 조성했으며, ▲ 큰 농장, 작은 농장 가릴 
것 없이 새 농기계를 공급했고, ▲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등에서 증산한 비료, 우월성이 
확증된 좋은 종자와 《진심１》 등 식물활성제 
공급과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최고생산년도수
준을 뛰여넘어 수십만대의 분무기를 농장에 
공급했으며,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조성, 먼거
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와 화상지도체계, 먼
거리협의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과학농사를 
실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6 특히 봄작물
인 밀, 보리, 감자 등은 밭작물로 용수공급 
능력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생산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시�5,500정보의�땅을�마련하는�성과를�창조”,� “용감한�바다정복자들의�위훈을�조국은�영원히�잊지�않으리-홍건도간

석지�２단계건설을�완공한�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일군들과�로동계급의�영웅적투쟁을�전하며”,�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 :� 1단계�지역에서�농사를�지었다면� 7년만의�증산�성과인�셈이다.

35 “우리당�농업발전관을�구현하기�위한�투쟁에서�이룩된�성과-지난�시기�뒤떨어졌던�많은�농장들이�올해에는�용을�

쓰며� 일어나�높은�소출을�냈다,”2023년� 10월� 26일.

36 “뜻깊은�올해의�풍요한�가을과�더불어�사회주의농촌에�약동하는�진흥의�새�기운,�새�숨결을�가슴벅차게�체감하며”,�

『로동신문』,�2023년�10월�28일� :�식량증산은�국가의� “농업생산을�획기적으로�늘일수�있는�혁명적인�조치”때문인

데�종자,�비료,�농기계�등�농자재의�공급�확대가�주요�요인이다.�“한해�농사를�떳떳이�총화한�기쁨�전야에�넘친다-

서해곡창지대�농장들에서�결산분배�련일�진행”,�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 "� ��gL� U�c�

주요 분야

영농과학

기술

육종, 품종개량, 

ICT 등 영농과학기술

농자재

공급

종자/비료(화학/유기)/농약(화학/유기)

농기계, 비닐박막 등

농업 

인프라

간석지/토지정리 

관계체계 정비, 물길공사, 저수지, 댐 등

증산 

영농

저수확지증산기술/기관․기업소 분양

수확 효율화

증산 

경쟁

증산경쟁요강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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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관리는 2019년 농업발전 5대요소로 정책화
되었다. 주요 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37

3. “심각한 식량난”과 “의식주”

가. 김정은, 2022년 “심각한 식량난”

202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식량증산 소식을 전하면서 2022년에 “심각
한 식량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식량문제를 인정한 이례
적인 장면이었다. 발언의 맥락상으로는 코로
나 방역과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식량작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이지만, “식량난”의 
▲ 수준, ▲ 범위, ▲ 생산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
의 공식발표나 언론보도에서도 2022년 식
량생산 관련 공식보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3년나마 지속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해제
된 이후로도 국가적으로 실시한 엄격한 방역조치로 하
여 모든 부문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적대세력, 방해세
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에도 대처해야 했고 험악한 안
전환경에도 대응해야 했으며 더우기 급박한 문제로 나
선것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것이였습니다.38

최고지도자만 식량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
니었다. 2023년 10월 로동신문은 개성시 판
문구역 채련농장 방문기를 보도했는데, 2023
년초 개성지역에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었

다는 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채련농장 경리
(구 관리위원장) 김용길의 인터뷰 기사에서 
식량부족은 개성시민 뿐만아니라 농장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올해초 개성시인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
려운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채련농장의 농장원
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러한 때 당에서 보
내준 식량이 개성시에 도착하였다.39

황해남도 지역에서 “영농사업에서 여러 
가지 페단”도 발생했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지난 시기 영농사업에서 나타나
던 여러가지 페단을 근절하기 위한 교양과 투쟁의 된바
람을 일으키고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을 높여 알곡수매
계획을 수행한것은 그 누구보다도 농사의 주인인 도안
의 시, 군당위원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 일군들과 농
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한 결과이
라고 평가하였다.40

“심각한 식량난”,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 “영농사업에서 나타나던 여러가
지 페단” 등 국가적으로 숨기고 싶은 사실을 
북한 언론과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개
하는 의도는 매우 미스터리하다. 특히 김정
은 위원장의 “식량난” 발언이 아사자가 발생
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 발언의 동기(Why)와 얻고자 했던 결과
(What)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
대 정치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
주의’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인민생활향상
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7 김정은시대�농업발전�5대요소의�분야별�정책추진�과정과�실적은�김일한,�“2024�북한경제�평가와�전망”,�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2024년� 1차�정례토론회,� 2024.2.22.�참조.

38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39 “항상� 나라를�생각하는�진심을�묻어야�한다-개성시�판문구역�채련농장�경리�김용길동무에�대한�이야기”,� 『로동신

문』,� 2023년� 10월� 29일.�

40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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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가능성을 추론헤 보면, ▲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위기였을 가능성, ▲ 위기를 
국가적 역량으로 극복했다는 성과 과시일 
가능성, ▲ 2024년 농업부문의 긴장감 조성 
가능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더디지만 지속적
으로 생산성을 늘이고 안정화 궤도로 올려
놓기 위한 자극제일 가능성이 높다. 2023년 
3월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가 
단초가 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문제를 찾아

내고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궤
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생산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궤도에 올려세
우기 위한 중요과업들과 전망목표들을 수립하고 ... 농업
발전에 부정적작용을 하는 내적요인들을 제때에 찾아내
여 해소하며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２대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
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
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42

41 “항상�나라를�생각하는�진심을�묻어야�한다-개성시�판문구역�채련농장�경리�김용길동무에�대한�이야기”,� 『로동신

문』,� 2023년�10월�29일� :� “황해남도에서�지난�시기�영농사업에서�나타나던�여러가지�페단”,� “조선로동당�중앙위

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12월�31일� :�영농사업에�나타난�폐단은�

다수확농장에�지원을�집중되는�현상으로�보인다.

42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7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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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2023
“알곡 103% ..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 ...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김정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전원회의

(로동, 2023.12.31.)

2023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 

(김정은)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전원회의

(로동, 2023.12.31.)

2023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로동, 2023.9.28.)

2023
“올해초 개성시인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개성시 판문구역 채련농장

(로동, 2023.10.29.)41

2021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으며,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인사”(김정은)

제8기 제4차전원회의

(로동, 2022.1.1.)

2021 “농업부문의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
김정은, 제8차 당대회 제7기 사업총화

(로동, 2021.1.9.), 

2020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20년) 

올곡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농근맹중앙위원회)

올곡식과 올과일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2020년 사회주의경쟁총화

(로동, 2020.9.27.)

2019

“적대세력들의 악착한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2019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도

(로동, 2020.1.1.)

2016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해 (2016년)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로동, 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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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등 일부지역에서 식량부족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전국적인 현
상으로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3년 상반
기 북한 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기 전
까지 지역간 물적, 인적 이동이 봉쇄된 상황
에서 지역적으로 식량공급에 문제가 발생했
을 가능성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장의 곡물가격 변동폭 역시 아사
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위기로 판단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개성시의 지역자립체
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
렵지만 이것 역시 식량문제를 야기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몇년동안에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을 건
설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일신시키였
으며 전국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
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지방인민들을 위한 사업
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43

최대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농업문제는 
“농사지도에서 편파성”과 “균형성을 보장”하
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된 지적으로 보인다. 
농업지도의 편파성은 식량작물 생산량이 많

은 농장을 중심으로 농자재 및 기술지도 등
을 우선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 
농업위원회 위원장 주철규는 “전국적인 농
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농사지도에서 편파
성을 극복하고 전반을 책임지는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수확
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농업생
산지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을 강
조했다.44 “모든 농장의 정보당 수확고 확대
정책”의 결과 북한 언론에는 2023년 정보당 
곡물생산량 우수 농장 대부분이 간석지, 중
산간지대 등 저수확지 농장이 사례로 등장
하고 있다.

나. “식의주”에서 “의식주”로 

40여년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식
의주”대신 “의식주”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들
의 의식주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주문하면
서 의식주가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
인 용어가 식의주45인 점을 고려하면 이 역
시 이례적인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몇가지 의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 식

43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0차회의에서�강령적인�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44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7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3월� 6일.

45 식의주�개념은�최근까지�사용되었다.�대표적인�사례로는�“우리�당과�국가는�당대회와�당중앙전원회의를�비롯한�중

요회의들에서�인민들의�식의주문제해결에서�돌파구를�열기�위한�문제들을�취급하고�인민생활을�개선하기�위하여�

...� ”,� “공화국의�존엄,�당의�권위와�직결된�정치적문제”,� 『로동신문』,� 2024년� 1월� 8일� :� “인민들의�식의주문제를�

해결하기�위한�당의�정책적과제들을�철저히�집행� ...� ”,� “사설,�전체�근로자들이여,�애국의�열정과�근면한�노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의�부강번영을�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3년�5월�1일�등� ;�식의주�용어가�시작된�것은�1985

년�10월�정무원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김일성�주석이� “사람들이�살아나가는데서�먹는�문제가�제일�중요하다.�

옷이나�집�같은�것은�부족하여도�좀�참을�수�있지만�배고픈�것과는�타협할�수�없다.�나는�사람들의�생활에서�먹는�

문제가�중요하기�때문에�의식주라는�말을�식의주라고�고쳐�쓰도록�하였다”고�밝히면서�용어에�변화가�나타났다.�

“공산주의적�시책,�정무원책임일군들과�한�담화�1985년�10월�22일”,� 『김일성저작집』�39권(1985.1-1986.5),�조

선로동당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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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생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서 정책 전
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일 가
능성, ▲ 전국적인 지방공업발전계획인 《지
방발전 20×10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
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여전히 부족한 식량작물 생산량

최근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증가에도 불
구하고 국가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생산능
력이 여전히 뒤떨어진다. FAO에 따르면 연
간 식량작물 생산량과 별도로 추가 1백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FAO의 평가와는 별도로 가공용, 사료용 
등 추정이 어려운 변수까지 고려하면 현재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주민 식량용을 대
체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국가적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생산
의 측면에서는 먼저, 농기계 공급 확대로 수
확후 손실분47을 축소하고, 둘째, 화학 및 
유기질 비료공급과 우량종자 육종과 영농기
술 보급으로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일 수 있
는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외 측면에서는 안
정적인 해외 식량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영농기계화는 또한 산업구조 개선에도 효
과적인 수단이다. 북한의 농업인구는 경제활
동인구의 33.9%로 매우 높다. 농업 노동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공업노동자를 
확대하고 경제부문간 균형을 앞당길 수 있
다. 식량증산과 산업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46 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Food�Supply�and�Demand�Outlook� in�2020/21� (November/�

October),� FAO,� 14� June� 2021.

47 수확후�손실분은�연간�총�생산량에서� 1백만톤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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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정은 시대 최고 히트작, 살림집 건설48

당 제８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제일 큰 힘을 넣어온 
중대국사인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
룩된데 대하여 평가되였다. 건설부문에서는 화성구역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또다시 일떠세워 이제 오는 태양절
에 수도시민들을 입사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은 서포지구의 4,100여세대 살림집건설을 
과감히 내밀어 전위거리라는 새로운 청춘기념비를 떠올
리였다. 인민군대는 수도의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지난 
4년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새 산악협곡도시의 장관을 이루어냈으며 ... 농촌살림집
건설계획은 2022년의 두배이상인 5만 8,000여세대로
서 40여개의 시, 군들에서는 이미 건설을 끝내였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도 새년도 봄철까지 계획된 살림집건
설을 전반적으로 완공하게 된다.49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
년계획(2021-2025)에 따르면 살림집 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정책이다. 제8
차 당대회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부터 본
격적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을 추진되었다.50

북한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준공일(새집
들이)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
까지 총 188건 사업에 총 70,810세대의 살
림집이 건설되었다. 주택유형은 매우 다양한
데, 단층, 소층, 다층, 다락식, 고층 등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살림집 건설은 2021
년 제8차 당대회이후 인민생활향상을 목표
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48 동국대�북한학연구소,� 『북한�임산물�교역�동향�분석�및�남북교류협력�방안』,�국립산림과학원�용역보고서,�2023.9

월,� pp.105-113.�참조.�살림집의�건설�세대수�추정은�북한�방송�영상자료,�언론보도�등을�활용했다.

4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9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50 김두환,� “최근�북한의�살림집�건설정책”,� 『제8차�당�대회�이후�북한경제�현실과�전망』,�서울:�경남대학교�극동문제

연구소,� 2023,�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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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명) 비중(%)

전체 12,184,720 100.0

농업/축산/수산 4,386,895  36.0

농업/축산 4,130,038  33.9

임산 59,949   0.5

수산 178,97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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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면서 농촌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되
었다. 2022년에 준공한 살림집은 2020년 
대비 약 3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2022년 준공실적을 초과할 정도로 건설량
이 증가했다.

농촌살림집 건설정책은 크게 두가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농촌지역의 인민
생활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우리국가제일주의 슬로건이 인민들의 실
생활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이기 때
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건설업이 경제성
장, 즉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은 10개년계획을 목
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살림
집 건설붐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IV. 2024년 북한경제 전망

2021년 제8차 당대회이후 북한경제 운영
기조는 ‘선택과 집중’이다. 대북제재와 코로
나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주요 투자대상으로 산업분야에서 ▲ 

“자립경제의 쌍기둥” 금속과 화학공업, 인민
생활분야에서는 ▲ 농업, ▲ 살림집, ▲ 생필
품 생산 및 공급에 집중해왔다.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문
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국민총생산액이 
140% 증가했고, 금속공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식량생산과 살림집건설도 계획을 
달성했다. 나아가 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해 
지방공업공장을 전국에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을 예고했다.

대외무역은 대북제재의 먹구름이 여전히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
면 2023년 대중국 무역총액이 2019년 수준
에 근접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회복 가능성
을 예측하기 어렵다. 공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 수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장물가는 코로나 기간 격렬한 
변동성을 시현한 이후 최근 비교적 하향 안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와 위안 환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고, 쌀과 옥수수 가
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특별한 상품인 밀가루는 폭등과 폭락을 거
듭하고 있지만 쌀 가격대비 여전 높은 가격
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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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착공시점 지역 착공시점

평안북도

구성시 2024.3.7
자강도

우시군 2024.3.11

운산군 2024.3.11 동신군 2024.3.11

구장군 2024.3.11
강원도

고산군 2024.3.11

평안남도
숙천군 2024.3.7 이천군 2024.3.11

성천군 2024.2.28
함경북도

경성군 2024.3.7

황해북도
연탄군 2024.3.11 어랑군 2024.3.7

은파군 2024.3.7
함경남도

금야군 2024.3.11

황해남도
재령군 2024.3.11 함주군 2024.3.11

은천군 2024.3.11 량강도 김형직군 2024.3.11

개성시 장풍군 2024.3.11 남포시 온천군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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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계획은 2023년과 특별한 차
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속공업의 성과
를 바탕으로 기계공업과 지방공업 설비생산
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
의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2024년 경제정
책 기조와 부문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망1. 완만한 재정지출 증가율로 기계공
업부문 등 산업생산성 견인

북한경제는 2021년 이래 3년 연속 1%대
의 극단적인 긴축재정 운영기조에서 3%대의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재정지출 확대는 
기간공업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2024년 기
계공업부문 현대화가 주요 정책목표인 만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등 기계공업 발전을 독
려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이어 12개 중요고지 정책을 유
지하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
운수 등 기간공업부문의 중점과제가 제시되
었다. 특히 ▲ 룡성의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
로 일신과 5개년 경제발전 계획기간(2021- 
2025)내 ▲ 대안과 락원 등 중요기계공장 
현대화, ▲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농기계발전
전략과 단계별목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공업 강화는 기초소재인 철강 및 비철
금속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따르면 최대의 실적
은 금속공업부문에서 나타났다. 기계공업부
문에서도 일부 실적이 드러났는데, ▲ 2020
년 이후 공작기계 생산이 510% 증가했고, ▲ 
2023년 전동기(220%), 변압기(208%), 베아
링(121%) 등 전기제품 및 부품 생산이 확대
되었고, ▲ 농기계 완제품이 2022년 5,500
대, 2023년 약 10,000대 생산 공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적인 지출

은 풀어야할 과제가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
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철강재 생산 
→ 룡성, 대안, 락원 등 산업기계 생산 → 화
력, 수력용 터빈, 발전기 생산 → 금성, 대안 
등 농기계 생산 → 부가가치 확대 → 재정수
입 증가 → 김철, 황철 등 철강재 생산의 선
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망2. 무역 및 대외경제 활성화
2024년 확장 재정 기조는 2023년 무역

규모 확대와도 상관성이 높은데, 2024년 대
외무역 규모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러시
아와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광, 무역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이 추진될 경우 예외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이중용도 활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수
급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특히 북러, 북중경제관계 활성화에도 관
심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은 북한이 중국
과 수교 75주년, 러시아와는 2023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러정상에서 합의된 경제·
문화분야협력과제 이행 등 중-북-러 사이의 
교류협력이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최근 북한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
하는 비중은 2% 이하에 불과하지만, 경협이 
확대될 경우 무역규모의 순증효과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북러무역의 기저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 사이의 노동
자 파견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
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규모보다 늘어날 가
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제10차 북러 무역,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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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조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
을 보여준다. 북한의 윤정호 대외무역상과 
러시아의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
태학상 사이에 합의된 회담 보도문에 따르
면 “(북러관계가)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
선데 맞게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에서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
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
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됐다는 것이다.

북러사이의 정치적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
다. 2024년 1월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외
무상은 ▲ 푸틴을 예방해 답방을 제안했고,51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상의�로씨야련방에�대한�방문결과와�관련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상보좌실�

공보”,�『로동신물』,�2024년�1월�21일.�“뿌찐대통령�동지는�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서�편리한�시기에�평양을�방문하

도록�초청하신데�대하여�다시금�깊은�사의를�표하고�빠른�시일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방문하려는�용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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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소
회담대표

보도 내용
북한 러시아

10차
2023.

11.16
평양

윤정호

대외경제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태학상

(2019년 원동 및 

북극발전상)

(북러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

9차
2019.

3.10
러시아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

북한 대외경제성, 수산성, 보건성, 철도성 

등 대표단 15명 파견(연합, 2019.3.2)

8차
2018.

3.22
평양

김영재

대외경제상 

알렉싼드르 갈루슈까 

원동발전상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 토의

7차
2015.

4.28
평양

리룡남

대외경제상

알렉싼드르 갈루슈까 

원동발전상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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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북러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조치, ▲ 2024년 ‘조로경
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5돌
을 맞아 모든 분야에서 쌍무교류와 협력사
업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편, 러시아 제1차관
광단 도착(2024.2.10.), 농업기술대표단 러시
아 방문(2024.2.10.), 노동당대표 러시아 국
제회의 참가 출발(2024.2.13.) 등 전방위적인 
북러교류협력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북중관계 역시 예년과 다른 다이
내믹스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1월 1일 
김정은-시진핑 사이 교환된 친서에서 ▲ “올
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정한 것은 두 나라
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전진단계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 전
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공동의 염원
에 부합”(김정은)하며, ▲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
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시
진핑)를 평가하고 있다. 외무상 최선희와 중
국 외교부부부장 손위동이 《조중친선의 해》
를 맞아 회담(2024.1.27.)하고, 북한 체육성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2024.1.27.)한데 이어 
중국 랴오닝성문화대표단이 방북(2024.1.29. 
~2.2)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
제재가 북러, 북중협력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3. 살림집, 지방공업 등 지역발전 드
라이브

2021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발표이후 
▲ 살림집 건설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면, 2024년에는 ▲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공업공장 건설 정책이 추가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추
진하는 기존의 6대 부문의 추진 정책이 단
계별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식량
증산, ▲ 살림집 건설, ▲ 지방공업공장 건
설, ▲ 치산치수, ▲ 교육, ▲ 보건 등이다.

전망4. 화학공업 등 기타 산업부문
주요 관전포인트는 “자립경제의 쌍기둥”

중 한 축인 화학공업으로 ▲ 탄소하나화학공
업의 메탄올 생산개시, ▲ 순천린비료공장 
생산 정상화 등 실적 가시화 등이다. 흥남비
료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액비
료 생산 성과가 중평, 련포, 강동 등 대규모 
온실농장 생산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요 관찰대상이다.

전망5. 농업부문, 기계화 가속, 과학기술
개발 독려 

2023년 대폭 증액한 농업부문 예산이 유
지되면서, 식량증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 2차 현대화
가 진행중이고, 대안중기계, 락원기계 등의 
농기계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과학원 원장 김광욱을 단장으
로하는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17일간 
방문했다.52 ▲ 밀 등 종자협력, ▲ 농업연구
소 등 과학기술 및 인프라 협력, ▲ 농기계
개발 협력, ▲ 카리비료, 인비료등 비료기술 
협력 등이 추진될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유
는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최대의 밀 
수출국이자 질소와 칼륨비료 최대 수출국이

52 “로씨야에�가는�농업기술대표단�출발”,� 『조선중앙통신』,� 2024년� 2월� 10일� :� “로씨야에�갔던�농업기술대표단�귀

국”,� 『조선중앙통신』,� 2024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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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종자, 화학비료 생산기술에서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은 긴축과 팽창의 딜레마가 교차
하는 다소 혼란스러운 국가 경제 운영계획
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맹위
를 떨치고 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
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24년 

북한경제는 국내외 변수의 통제 능력에 달
려있다. 낮은 수준의 공업생산성을 개선하
고, 농업생산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중
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정치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 ��� �]� ���	+�� ��� &�� } 

과학기술 연구과제

농업과학원

육종과제

(로동,‘23.3.26)

 • 생산성 높은 밀품종

 • 옥수수 품종

 • 감자 품종

 • 벼 품종 등

연구소 건설/개건

(로동,‘23.4.11)

 • 농업화학화연구소

 • 농업생물학연구소

 • 농업토지자원연구소

 • 간석지연구분소

 • 잠학연구소

 • 가금연구원 등

영농기술

(로동,‘23.2.21)

 • 재해성이상기후대응 품종 선정

 • 농작물병해충식별지원체계

 • 지역별 복합조류생물비료 등 각종 영양강화제, 살초제, 살균제제조

 • 주요농작물의 종자성형피복제와 지효성비료의 생산도입 등

국가과학원
비료 등

(로동,‘23.1.5)

 • 카리비료 문제해결, 인비료생산 확대 연구

 • 화학공업부문, 새로운 가스화기술 연구개발

 • 원통형 남새재배장치기술 개발

 • 지능형통합생산체계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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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북한 산업의 현황

북한의 산업은 대북제재(2016년부터 강
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산력
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대북제재의 장
기화의 국면에서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하고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
하여 최근에는 산업생산이 소폭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1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시작된 UN안보리의 대북제
재로 인해 북한 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
었다. 2016년에는 제재가 두 차례 강화되었
고(2016년 3월 UN안보리 대북제재 제2270
호, 11월 제2321호), 2017년에는 세 차례의 
추가적인 제재 강도 상향(8월 제2371호, 9
월 제2375호, 12월 제2397호)이 있었다. 물
론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
은 도발이 원인이다. 2017년 12월에 통과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로 인해 

제재의 수준은 사실상 전면적 수준으로 전환
되었고 이 영향으로 2018년부터 북한 경제, 
산업의 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은 북한 경제의 실질GDP와 수입액 추이를 
나타낸 그림 1에서 잘 드러난다.

2000년대 이후로 북한 경제의 실질 GDP
와 수입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2016년
을 정점으로 실질GDP는 큰 폭의 감소로 전환
되었고, 2020~2022년의 실질 GDP는 2003
년의 수준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북한 경제가 최악의 경제
난에 시달렸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기
를 지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대
북제재가 북한 경제의 회복에 제동을 건 셈
이다. 이와 같은 북한 산업의 후퇴는 대북제
재가 가져온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용 원부자
재, 자본재의 수입 급감의 영향이 큰데, 같
은 시기에 수입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업의 생산수준을 평
가할 때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수입에 주목

1 자세한�내용은�산업연구원에서�매년�발간하고�있는�전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차년도�평가에�관한�연차별�보고

서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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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인 산업생산 능력
이 미흡하고 핵심적인 원부자재 뿐만 아니
라 주요 산업설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음식료품이나 건설용 자재도 상당수 수입에 
의해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반적으로는 북한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산업별 상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화학공

업은 2017년에 -10.4% 성장, 2018년에는 
-12.4% 성장하는 등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을 하였고 이후로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
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2017년과 2018년
(두 해 모두 -4.4%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경공업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양호한 편이다. 대
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지만, 산업별 

��� ����� qrE� ¡¢£�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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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회복기 대북제재기(2016~2022)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총생산 1.1 1.0 -1.1 3.9 -3.5 -4.1 0.4 -4.5 -0.1 -0.2

농림어업 1.9 1.2 -0.8 2.5 -1.3 -1.8 1.4 -7.6 6.2 -2.1

광공업 1.5 1.1 -3.1 6.2 -8.5 -12.3 -0.9 -5.9 -6.5 -1.3

 - 광업 2.1 1.6 -2.6 8.4 -11.0 -17.8 -0.7 -9.6 -11.7 4.6

 - 제조업 1.1 0.8 -3.4 4.8 -6.9 -9.1 -1.1 -3.8 -3.3 -4.6

  ‧ 경공업 1.4 1.5 -0.8 1.1 0.1 -2.6 1.0 -7.5 -2.6 5.0

  ‧ 중화학공업 1.0 0.5 -4.6 6.7 -10.4 -12.4 -2.3 -1.6 -3.7 -9.5

전기,가스,수도업 2.3 -2.8 -12.7 22.3 -2.9 5.7 -4.2 1.6 6.0 3.5

건설업 -1.0 1.4 4.8 1.2 -4.4 -4.4 2.9 1.3 1.8 2.2

서비스업 0.3 1.3 0.8 0.6 0.5 0.9 0.9 -4.0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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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경공업부터 살펴보면, 경공업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
는 업종이 아니다. 대북제재는 기계류, 철강, 
에너지에 집중되었고 민생 관련 품목인 경
공업품(음식료품 등)은 제재 비해당품목이다. 
따라서 제재 수준이 전면적 수준으로 강화된 
시기에도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생산이 가동 
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지 않아던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에
는 경공업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이 불가능했고 그 영향으로 2020년과 2021
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다.

건설업은 2019년부터 매년 플러스 성장
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사업이 지속 수행
되었다는 의미이고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
설재료가 생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 경제
를 지탱하는 광업과 중화학공업이 큰 폭의 
위축을 겪었고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서도 건설 활동과 건재공업 가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장
기화에 대비하여 자력갱생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건설 사업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고는 산업 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의 영
향과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산업 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중고 속에서도 전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생
산시설 건설, 기존 시설의 개건현대화를 추
진하고 있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수입에 의
해 조달할 수 있었던 중간재, 자본재 공급이 

급감하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내 산업 
연관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역량 강화가 필요했고, 코로나19 팬데
믹 기간중 경공업에도 큰 제약이 발생한 만
큼 이를 단기적인 공급 부족의 완화와 장기
적인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
대적인 설비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은 5개년 전략의 세 번째 해
로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정비보강을 완료하
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연중 정비보강 관
련 목표의 달성을 내각 등 국가경제지도기관
과 각 공업부문 담당자, 현장의 인력들에게 
촉구해 왔으며 연말에는 설비투자 관련 완공 
성과보도가 노동신문에 집중적으로 보도되
었다. 노동신문에 언급된 산업 부문의 정비
보강을 위한 건설부문 주요 성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을 
포함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대규모 건설 및 
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장기적
으로 기간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설비투자활
동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속공업 부문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대형 산
소분리기 건설, 저온 삼화철 생산공정 건설, 
화학공업 부문의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새
로운 화학제품 생산기지(소금 생산기지 등) 
건설, 각종 개건현대화 및 증설공사(탄산소
다 생산공정, 요소합성공정, 신의주화학섬유
공장 등) 등이 있다.

김책제철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은 금속공업의 대표적 성과일 뿐만 아
니라 북한이 추구해온 자력갱생의 상징과도 
같은 성과이다.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기존
의 낡은 제철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산소열법용광로와 2기의 대형 산소분리기를 
설치하여 주체철의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전력공업 부
문에서는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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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는 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여러 
공장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의미
있는 동향으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의 1단계 
개건현대화 완료(2022년),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의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현대화 
완료(2022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새로
운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완공(2023
년)이 있다. 기간공업 부문의 정비보강은 현
재의 공급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과 함
께 장기적으로 자력갱생 구조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기간공업 외에도 지방공업 공장의 건설과 
개건현대화에도 주력하였다. 2023년 9월 1

6일의 노동신문 보도에서는 지방공업 공장
의 현대화(개건현대화, 새로운 생산공정 설
치 등)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
다. 함경북도에서는 시, 군의 모든 식료공장
의 개건과 빨래비누 생산공정의 현대화 실
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에서
는 백운산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공정들을 새
로 설치하여 여러 종의 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함흥기초식품공장에서는　여러 생산
설비를 개조하여 개선된 기초식품을 생산한 
경험을 모든 시, 군에 일반화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평안북도
에서는 구성시식료공장을 본보기(‘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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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북한식 표현)로 하여 시, 군들에 일반
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장
군화학일용품공장 사례(낡은 비누생산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시 설
치)의 일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소개되었다. 전국 각지역에서 신규 공장 건
설, 개건현대화, 살림집 건설 등 건설 사업
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각 지방에서의 건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

재생산을 위한 지방공업 공장 건설도 추진
하였다.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2023년중
에 천리마타일공장과 개천타일공장의 능력
확장공사가 추진되었고, 혜산타일공장은 새
로 건설되었으며, 건설건재공업성의 주도로 
석재가공기지건설도 진행중이다.

연도별로 완공된 공장의 목록은 공장 건설
이 북한의 산업전략,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노동신문 보도

�� �� bc� +°��� �5E� �T±O� ²³���� "� �T� �u�

부문 건설 공사

금속공업
-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완료(김책제철), 중주파유도로 설치공사 완료(황해제철), 

수직식 산화배소구단광로 건설 완료(청진제강소), 은률광산 서해리분광산 개발 완료 등

화학공업

- 영양액비료공장 준공(순천화학련합기업소), 요소합성공정 증설 완료(남흥청년화학), 

갈탄저온건류공정 확립(북부지구),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12월5일청년광산),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정 준공, 인견팔프생산공정 확립(청진화학섬유공장)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 건축공사(수십개 건물 건축공사) 진행중

- 제약 및 보건용품 공장

 ‧ 정주예방약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완료 및 조업개시

 ‧ 흥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생산공장 현대화 완료

 ‧ 함흥수의예방약품공장 준공

 ‧ 신의주방역의료품공장 준공

전력공업
-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 진행중

- 세포군민발전소 준공, 평강군민발전소 준공

석탄공업 - 서창청년탄광 2단계 벨트콘베아계통 새로 완성

기계공업
- 금성뜨락또르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중(2022년에 1단계 공사 완료)

- 남시축산기계공장 건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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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건설 공사

경공업

- 준공: 남포시품질분석소,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밀가공공장(사리원시, 해주시, 남포시, 

신의주시), 북청군과일가공공장(완공 여부 미확인), 광천닭공장(2024년 완공)

- 여러 곳의 교복공장 개건완료(혜산학생교복공장, 사리원학생교복공장, 평성학생교복공장), 

봉화데트론섬유생산공장 준공

건재공업

- 천리마타일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 추진(생산건물 신규 건설 및 새 공정 설치)

- 혜산타일공장: 새로 건설 및 시운전 완료

- 개천타일공장: 능력확장공사 진행중

- 석재가공기지건설 진행중(건설건재공업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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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완공 공장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
인데, 2019년 경부터 음식료품 생산공장의 
완공 건수가 다른 부문의 공장에 비해 두드
러지게 많다. 물론 지방공업 공장의 건설, 경
공업의 발전을 강조한 것은 김정은 집권 초
기에서부터이다. 2012년 1월 22일의 내각전
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들의 기호에 맞으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좋

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지방공업 발
전에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북제재로 북한 중화학공
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코로나19 국경봉
쇄로 경공업의 여건마저 추가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경공업부문의 실제적인 개선, 향상
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기간
공업의 회복과 함께 지방공업 가동 수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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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완공

2022

- 보건: 양강도보건산소공장, 함경남도보건산소공장

- 경공업: 해주시학습장공장

- 건재: 단천건재공장, 청진목재가공공장, 평성건재공장

2021

- 경공업(음식료): 8월풀가공공장, 백두산샘물공장, 은정차음료공장, 평안북도기초식품공장

- 경공업(일용품): 승호군광명일용품공장

- 농축수산: 북청돼지공장, 은정돼지공장

- 건재: 희천타일공장

- 기타: 해주시오물처리공장

2020

- 보건: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평안북도보건산소공장, 함경북도보건산소공장, 

황해북도보건산소공장, 희천입원침대공장

- 경공업(음식료): 고산과일가공공장, 남포샘물공장, 정방산샘물공장, 좌양산샘물공장, 

평성샘물공장, 평성김치공장, 강원도김치공장, 함흥김치공장, 혜산김치공장, 사리원포도술공장

- 농축수산: 태천자라공장

- 비료: 순천린비료공장, 청진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 기타: 평양민족악기공장, 함흥시연재탄가공공장

2019

- 경공업(음식료): 강계샘물공장, 구성청룡산샘물공장, 대성산샘물공장, 매봉산샘물공장, 

평안북도샘물공장, 강계김치공장, 남포시김치공장, 송림김치공장, 평안북도김치공장, 

청진김치가공공장, 삼지연들쭉음료공장

- 경공업(일용품): 룡봉학용품공장

- 비료: 삭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창성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 농축수산: 배천메기공장, 함흥메기공장, 운산메기공장

- 건재: 평안남도기와생산기지

- 기타: 산림기자재공장

2018
- 경공업(음식료)신의주김치공장

- 건재: 미림색기와공장

2017

- 보건: 치과위생용품공장

- 경공업(음식료):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류경김치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 경공업(의류): 강계가방공장, 라선가방공장, 사리원가방공장, 성천강가방공장, 평성가방공장, 

해주가방공장, 혜산가방공장

- 비료: 강남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 농축수산: 금산포수산사업소, 순천메기공장, 평안남도메기공장

- 기타: 양덕군박제품공장, 평원군악기공장

���� 0L��>%� z��� 0Lø*LÐç~rÏ����¹¹ �� ÚÖ°�±Ü���¡��±¡��±s



036

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부
터 음식료품 공장의 완공 보도가 집중된 것
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경공업 전략
의 결과로 보여진다.

경공업과 지방공업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야 할 것은 지방공업 공장을 무분별하게 건설
하기보다는 특정 모범사례(북한은 이를 ‘본보
기 공장’)의 일반화, 확산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의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
화 사업은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식
료공장,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을 여
러 지역에 확산하는 방식이다. 김화군에 건설
된 네 곳의 지방공업 공장은 자동화 및 흐름
선화, 환경보호형 및 절약형 생산공정 설치라
는 특징을 가진 현대화된 공장2으로 동 공장
의 생산공정 설계도면을 각 지역에 보급하여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김화군의 모델이 적용되어 건
설된 지방공업 공장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많은 지방
공업 공장들이 김화군의 사례를 적용 또는 참
고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체계적
인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3년에는 경공업과 지방공업에 
대한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
와 관련하여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
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 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
건 실행하여야 한다”3, “경공업 부문과 지방

공업 부문에서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
선하는데 모를 박고 경공업 제품들을 계획대
로 생산하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
이고 생산공정의 정비보강을 적극 추진” 하
겠다4는 중앙 당국의 발표 내용이 보도되었
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지방공업을 강화하겠
다는 중앙 당국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북한의 보도내용만으로는 지방공업과 
경공업의 건설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평
가할 수는 없지만 경공업, 지방공업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III. 마치며

본 고는 최근 북한의 산업부문 생산시설 
건설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한 
주요 특징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산업별성장률 추정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건설업은 2019~2022년 모
두 플러스 성장을 해왔는데 건설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만큼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
서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것에 일부 기여하였
을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추
정치, 여러 연구자들의 북한경제 분석 보고서
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
을 말하고 있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
의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업 
생산시설 건설과 설비설치 등의 설비투자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산업 전반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이 대규모의 파급효
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건설사
업이 집중된 주요 공장에서는 다소 생산여건

2 김수정�외(2023),� 『2022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23년�전망』,� p.234

3� 노동신문(2023.01.01.)�

4� 노동신문(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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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당면한 산업생산 능력 확대 

및 장기적인 자력갱생 구조 확립을 위해 전 
산업부문에서 공장의 개건과 설비역량 강화
를 위한 건설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설비투자가 다방면에
서 이루어지는 등 산업활동은 계속되고 있
다. 산업가동에 필수적인 연료, 원료,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했던 북한이 외
국으로부터의 도입없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산업생산을 수행하고 산업연관관계를 회복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면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아도 국
내 인력과 기술, 원료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제약조건하 최대한의 생산을 해내야 할 필요
가 있다. 최근 북한의 산업부문 생산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동향들을 보면 북한 당국이 
위와 같은 환경 인식하에서 산업전략을 수립
하고 건설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공업 공장을 중심으로 지방공업 
공장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이 자
발적으로 단행한 국경봉쇄로 인해 더 극적
인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진 지방의 민심 이반을 막고 중앙으로부터
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확산시키려는 것은 지방공업 전략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지방공업 건설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
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15일에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
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매년 20개 
군에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과 같은 수준으
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와 군지역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
획을 밝혔다.5 북한은 이를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앞으로의 지방공업 
관련 건설사업은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 사업의 지역
적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제기반 건설을 위해 산업시설 
건설 및 각종 설비투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
지만 이러한 건설 성과가 경제, 산업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많다. 건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재
가 충분히 생산, 공급되어야 하며 건설 인력
과 장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기계공업 부문
에서는 지방공업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생
산 설비를, 농축수산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전력공업
과 광업부문에서는 전기와 석탄 등을 충분
히 생산,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 공장을 건
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공장의 가동을 위
해서는 산업연관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
야 한다. 또한,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중앙의 역량과 주민의 소비여력, 수요도 필
수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산업
시설 건설활동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업과 건재공업만이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계된 연관산업들에도 파급될 수 있다. 이
렇게 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
켜봐야 할 것이다.

5� 노동신문(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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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북한에서 건설은 체제의 정당성, 정책의 
당위성, 권력자의 권위와 위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정치 사업이다. 
특히 평양시의 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보여
지는 미래, 미래를 선도하는 선경도시로, 아
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 현존하는 동
경의 대상이다. 평양시의 건설은 김일성, 김
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정치의 대표
적인 정치 사업이며,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
이 시작되어 지방으로 확산하는 건설정치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

평양중심의 건설정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과 비교해 우월
하고 독보적이며, 선도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적인 원칙을 고수한다. 특히 건설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설대상이 살림집 건설이다. 
살림집 건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주민들이 폐부로 느

낄 수 있는 애민정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데 있으며, 지방주민들의 
동경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데 살림집 건설이 차지하는 중
요성이 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2012년 김정은 집
권 이후 본격화되었다. 김정은 집권초기부터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을 제시하고 평양시
를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선경도시로 조성하
는 사업에 집중해왔다. 김정은은 2013년 12
월 8일 건설부문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회
의에 보낸 서한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인민의 낙원’ 건설에서 중요성과 평양을 ‘조
선의 심장’으로,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 
도시’로 개발하는데 있다고 밝힌바 있다.1 
즉 평양은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강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미래
를 보여주는 선경도시, 북한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평양시는 평양주민 뿐만 아니라 

1 김정은(2013),� “당의�주체적건축사상을�철저히�구현하여�건설에서�대번영기를�열어나가자-건설부문일군대강습�참

가자들에게� 보낸�서한”,�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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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살림집건설 비교 평가 

-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중심으로

03 김혁(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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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문명시대
를 보여주는 선경도시인 동시에 북한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건
설정치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집
권이후 선대의 정체된 10만 세대 살림집 건
설대상인 창전거리를 짧은 기간 조기에 결
속하고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학자, 인텔리들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과학
자, 기술자 살림집 건설을 시작으로 교육자, 
언론인, 일반주민, 농장원으로 확대해나가는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창전거리를 2012년 완공한 이후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 창전남새농장(2014), 미래과학자거
리(2015), 려명거리(2017) 등 평양시 대규
모 살림집 건설 성과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또한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
년계획기간 동안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 건
설을 주요 대상건설로 제시하고2 송신-송화
지구(2021), 화성지구1단계(2022), 2단계
(2023), 경루동(2023), 대평지구(2023)를 
완공하고 서포지구와 화성지구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
집 건설은 농촌살림집 건설과 함께 대표적
인 대상건설로 대규모 국가적 투자와 지원
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서 국가적 차
원에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상건설
과 달리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살림집 
건설이 다수가 존재한다. 예컨대 평천구역 
23층 고층살림집 건설은 붕괴사고로 인해 
세간에 알려진 대표적인 일반살림집 건설사
례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천구

역 안산1동 붕괴아파트는 2011년 기초공사
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준공을 앞둔 시점
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붕괴의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평양시가 건설역량을 총 동원
해 같은 해 10월 기준 외장도색까지 마치는 
등 사태수습에 빠르게 대처한 바 있다.3

그동안 아파트가 돈주, 건설주, 시당국, 평
양시 산하 관계 기관, 공장, 기업소 등 협력
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탈북민 다수의 증언
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공식매체를 통해 대
상건설과 다른 일반아파트가 건설된 정황이 
나타난 것은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건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들의 부실시공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되고 평양시에 얼마나 건설되었는지 그 현
황이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 

II. 접근방법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동향에 대한 연구
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다수의 북한 도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부동산 열풍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지 못한데 있다. 특히 일반살림집 건설은 도
시의 건설역량(시장자본, 지방건설 자본 등)
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한의 중앙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근의 한
계가 분명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
복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반살림집 건설동향과 특징, 현황
과 규모를 파악하고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
다. 특히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 동향과 규

2 노동신문,� “우리�식�사회주의건설을�새�승리에로�인도하는�위대한�투쟁강령:�조선로동당�제8차대회에서�하신�경애

하는�김정은동지의�보고에�대하여”,� 2021.01.09.

3 KBS� ‘남북의창’,� “평양�아파트�붕괴,�북�속도전�민심동요”,�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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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파악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위성영상
을 시계열적으로 접근해 그 변화를 추적하
고 수치화함으로써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 
현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양시 주요 거리 및 살
림집 건설 정책 방향과 제도를 검토할 것이
다. 그 이유는 살림집 건설의 주체가 중앙차
원에서 추진되는 건설 사업인지, 평양시 자
체에서 주도하는 건설사업인지에 따라 일반
건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비계획적 형태의 
파편화된 살림집 건설은 건설주체, 건설역
량, 건설기간, 건설규모 등에서 주요 대상건
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적 측
면에서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사전에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서 제도적 차
이가 건설현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북한이 2010
년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과
학자, 교육자, 기술자 등을 위한 살림집 건
설을 추진한데 이어 2020년대에는 5개년계
획(2021~2025) 기간 평양시 5만세대 살림
집을 주요 건설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일
반건설과 대상건설을 구분하고 어떤 차이점
을 보이는지 살펴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건설 특성에 따라 살림집의 형
태, 특징, 규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구역에 따라 살림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파악할 것이
다. 평양시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동평양, 남
평양, 서평양, 본평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 구역(화성구역 포함), 2개 군(강남
군, 강동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의 특성
은 지리적 위치, 정치적 위상, 산업적 규모 
등에 따라 살림집 건설의 형태나, 규모가 다
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을 
통해 김정은 집권이후 일반건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
고자 한다. 특히 일반건설은 5개년계획기간 
추진되는 대상건설과 달리 평양시의 자체 
건설역량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 붐과 위축이 어
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시의 살림집 일반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
기는 2010년대로 한정하고자 한다. 북한의 
살림집 일반건설은 2000년대 시장화의 확
산으로 사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생산, 
유통, 공급, 무역)되면서 지방공장기업소의 
비현실적 살림집건설계획을 실현시키는 투
기자본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시장자본이 
살림집 건설자본으로 유입되는 것이 가능해
진 2010년대라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노동신문』, 『평양시관
리법』 등 북한에서 생산되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평양시 살림집 제도를 검토할 것이
다. 두 번째는 자료검토를 토대로 위성영상
(Google Earth Pro)을 활용해 주요 건설대
상과 일반건설에 대한 비교검증을 실시하고
자 한다. 세 번째는 문헌에서 파악이 어려운 
일반살림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영상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접근해 그 변화와 규
모를 파악할 것이다. 

III. 평양시 살림집 건설제도와 특징

평양시 건설은 기본적으로 내각(평양건설
위원회)이 주도하는 건설과 지자체가 추진하
는 지방(평양시인민위원회) 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각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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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제발전계획으로 채택된 평양시 주요 건
설대상을 의미하는 반면, 건설대상 이외 수
요는 지자체 행정기구인 평양시인민위원회
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살림집 건설에서 경
제발전 계획 대상이 아닌 살림집 건설은 수
요에 따라 건축형태를 결정하고 관리감독하
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평양시인
민위원회에 있다. 

평양시 건설계획 및 추진구조를 보면 기
본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건설감독성, 수도건설총국 등 내각의 관
련 기관이 평양시 건설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국가경제계획으로의 채택, 대상건설까지 국
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
는 대상건설은 상하수도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아파트, 문화시설, 놀이공간, 교육시설
을 비롯한 주거 및 생활문화 공간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 위성도시 종합건설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
로 국가경제발전 계획에 반영되는데 2021
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가발전 
5개년계획’에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농촌살림집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가계획과 별개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수도행정기관인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은 평양시 산하 
건설관리국, 건설지도국, 건설설계국, 건재
관리국에 의해 설계, 감독, 자재보장, 관리가 
진행되고 평양시 소속 건설기관, 공장기업소
에서 건설자재, 건설인력 등을 동원해 살림
집을 건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평양시 살림집 건설
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양살림집 건설 구조는 평양시관

리법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양시관리법 제7조는 평양시영역을 중심구
역과 주변구역으로 나누고 중심지역은 만수
대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
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지대는 개
발제한구역으로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
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 
및 건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살림집 건설과 관련하여 평양시관리법 제11
조에는 인구밀집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
서비스망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위성도
시 건설을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이 추진하도
록 명문화하고 있다.4

또한 평양시관리법 제14조에는 건설 총계
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성도시
건설 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살림집 건
설에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살
림집 수요에 맞게 건설을 계획적으로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에는 중심지역에 건
설할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내각(평양건설위원회)의 승인이 그 밖의 건
설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해당 건
설감독기관(평양시인민위원회)이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5

평양시관리법에 나타난 살림집 건설 내용
을 종합하면 2008년 제시된 평양시 10만 세
대 살림집 건설(창전거리)에서부터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따라 추진된 
살림집건설, 경제발전 5개년계획 목표인 5만 
세대 살림집 건설대상 모두 위성도시 건설로
써 당이 제시한 결정을 내각의 건설허가에 
따라 내각건설역량이 동원되어 추진된 것이
다. 반면, 이러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

4 국가정보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평양시관리법,”� �북한법령집�上� (서울:�국가정보원,� 2022),� p.184.

5 위의�책,�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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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 평양시 소속 산하기관과 건설역량이 
투입되어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평양시 살림집 5만 세대 건설을 5
개년계획 기간 추진해야 할 주요 건설대상
으로 결정한 이유는 평양시 인구의 과밀화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평양시 건설이 201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업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
던 과학기술, 교육, 언론계에 대한 특혜와 
도심의 현대화를 통해 김정은 통치의 정당
성과 이상향을 주요 건설 사업으로 보여주
었다면 2020년대는 평양시 주민생활권 인
구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성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2010년 평양시의 인구과밀화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쪽에 위치한 상원군, 
승호구역, 중화군, 강남군을 황해남도로 편입
시킨 바 있으며,6 2012년 강남군이 평양시로 
재편입되기도 했다.7 북한의 평양시 인구축소 
사업이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소개사업, 
추방으로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2017년 현재 
26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으며, 200만 명까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8 결과적으로 
북한의 계획과 달리 평양주민들의 불만이 높
아지면서 2020년대 5개년 계획에 5만 세대
규모의 위성도시를 건설해 인구과밀화를 해
결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추진되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일반살림집 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책사업으로 국가적 역량이 집중됨
에 따라 평양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일반살
림집 건설과 규모나, 건설역량, 건설대상에
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평양시 인민

위원회 결정권한에 따라 추진되는 살림집 
건설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현재 추진중
인 대상건설을 함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
을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IV. 살림집 건설 주요 특징비교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내각이 주도하는 건
설과 지방이 추진하는 건설에 따라 건설역량, 
건설규모, 건설범위, 건축형태 등에서 분명
한 차이를 보인다. 내각이 주도하는 건설은 
살림집을 포함한 위성도시 건설로 이른바 
‘지구’건설이 핵심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
해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
도의 건설역량(설계, 기능공, 숙련공, 건설인
력 등)을 보유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짧
은 기간 안에 완공한다는 점이다. 반면, 평
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은 살림집 건설에 
한정되어 기존 인프라 위에 재건축하거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정도에 그치며, 소
속 건설사업소,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을 비롯해 건설역량이 부족한 노동력을 동
원하는 등 내각과 큰 차이가 있다.

표 1의 평양시 살림집 일반건설과 대상건
설 비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평양
시 대상건설은 교육시설, 도로망, 하부시설, 
살림집, 공원, 상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
는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면서 신규계획에 
따른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일반건설은 살림집과 필수시설(양배수, 쓰레
기장 등) 설치에 그치면서 대상건설과 분명한 

6 동아일보,� 2011.02.15.

7 연합뉴스,� 2012.02.29.

8 자유아시아방송,� 2017.08.15.



044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건설에서 주목할 부
분은 위성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인구밀도 분
산)과 도심의 재건(현대화)이라는 2가지 차
원에서 위성도시를 외곽의 농지(평야), 나대
지를 이용해 대규모거리를 조성하고 도심의 
경우 재건축부지로 소규모 거리를 조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먼저 대상건설 지구형 
사업을 살펴보자. 첫째, 국가발전 5개년계획
의 대상건설인 송신-송화지구(2021년 3월 
26일 착공, 2022년 4월 11일 준공)는 사동
구역 송신동, 송화동 농경지 약 56ha와 단
층집 30여동을 철거하고 건설된 위성도시로 
전체 면적이 약 57ha에 달하고 80층 초고
층 건물을 비롯해 160여동의 살림집, 공공
건물이 조성되었다.9 전체 세대는 1만세대
로 공공건물을 제외하면 총 106개 동의 살

림집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시설로
는 주상복합형 백화점, 공원, 롤러스케이트
장을 비롯한 쇼핑 및 문화시설, 유치원, 탁
아소, 소학교, 인근 2개의 중학교 등 교육시
설, 중앙로, 간선로, 지선, 원형육교 등 도로
망, 송신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오수, 우
수를 처리하는 오물집하장, 오수처리장, 우
수라인 등 하부시설을 별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을 분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성도시로 조성된 송신-송화지구는 위치
상 남쪽으로 동쪽의 원산과 이어지는 1급도
로, 사리원과 연결되는 2급도로 이어지는 평
양시 남동쪽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지
리적 이점에 따라 건설된 송신-송화지구는 
기본적으로 평양시 도심 내 인구체증을 완
화하고 원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입구 지

9 조선의�오늘,� “조선통신사�상보,�조선로동당의�위대한�숙원이�떠올린�인민의�리상거리:�송신,�송화지구�1만�세대�살

림집건설이�훌륭히�완공되여�당�제8차대회가�제시한�수도건설�5개년계획의�첫해�과업이�빛나게�결속된데�대하여”,�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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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천 아파트 재건축(‘22.5) 보통강 아파트 재건축(‘23.4) 송신-송화지구 신축(‘23.4)

일반건설(단독형) 일반건설(대규모 단지형) 대상건설 지구형

23층, 재건축, 0.1ha 저~초고층, 재건축, 12.4ha 중~초고층, 신축, 57ha

○ 일반건설 단독형 특징

 - 부지: 아파트 단지내 잉여부지

 - 신규인프라: 양수장, 오물처리장

 - 시설: 기존시설 이용

○ 일반건설 단지형 특징

 - 부지: 아파트 부지, 기업소부지

 - 인프라: 양수장, 배수장, 

오물처리장

 - 시설: 기존시설, 상점 미확인

○ 대상건설 특징

 - 부지: 농지(외부), 나대지, 일부 

기업소 부지, 재건(중심지)

 - 인프라: 도로망, 양배수망, 

오물처리장 등

 - 시설: 교육, 공원, 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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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신-송화지구는 동평양 평야의 
농경지에 대규모 거리를 조성하는 만큼 주
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송화거리가 완공되면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 대상건설인 화성지구 건설
(총 4단계)이 본격화되었으며, 2024년 현재 

화성지구는 3단계가 건설중에 있다. 화성지
구 1단계(2022년 02월 12일 착공, 2023년 
4월 16일 준공)는 현 화성구역(전 룡성구
역)10 화성동, 청화동지역 논 약 100ha, 평
양남새온실 100여동 22.7ha를 철거하고 송
화거리의 약 3배에 달하는 150ha의 부지에 
40~60층 규모의 초고층 살림집 4개동을 비
롯해 총 265개동의 살림집 1만 2,000세대 

10 “평양시�화성구역의�거리,�동이름을�정함에�대하여”,� �노동신문�,�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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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거리 착공전 모습 송화거리 완공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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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단계 건설 전후모습 화성2단계 건설 전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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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중앙로, 복합쇼핑몰, 기반시설을 조
성하는 대규모 위성도시가 건설되었다.

여기에 2023년 4월 화성지구 1단계건설
이 완공되면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2
단계건설(2023.2월 착공, 2024년 4월 16일 
준공)과 서포지구 4,100세대 건설(2023년2
월26일 착공, 2024년 5월14일 완공)이 본격
화되었다. 화성지구 2단계(전 룡성구역) 농경
지 43ha, 평양남새온실 70여 개동, 평양남
새과학연구소 유리온실 일부를 철거하고 총 
81ha 규모의 70여동의 중층형 아파트와 학
교를 비롯한 공공사설, 정화장과 배수로를 
건설하는 등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위성
도시 건설을 완료했다. 

화성지구 2단계와 함께 2023년 2월에 추
진해 2024년 5월14일 완공된 형제산구역 
서포지구는 4,100세대 살림집 건설을 목표
로 총 개발부지 면적 50ha규모로 주변의 나
대지와 일부 건물을 철거해 추진되었다. 서
포지구는 8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비
롯해 약 58개동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으며, 형제산구역 서포1동 
지구를 현 전위1동, 전위2동 개칭하는 등 서
포지구 건설을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상건설로 분류할 수 있는 평
양시 보통강안 다락식주택(이하 경루동 다락
식주택)은 2021년 3월 착공해 2022년 4월 
13일 완공11되었으며, 김일성의 5호 저택을 
철거하고 총 14.5ha의 부지에 800세대 규
모의 다락식 주택들과 상업시설들을 갖춘 
대표적인 고급주택으로 총 60개 동의 다락
식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어 언론계를 비롯
한 주요 인사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또한 2021년 평양시 차원에서 추
진되었던 만경대구역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

은 2022년에 들어서 건설역량이 집중되면
서 2023년 5월 21일 완공되었다.12 특히 
기존 110세대 저층(3층)형 아파트 14개동을 
철거하고 주변 농경지를 포함해 부지규모를 
2.5배 이상 늘렸으며, 약 15.5ha(북쪽 공장
포함 21ha)에 1,400세대 살림집을 건설했
다. 최근에는 약 92ha 규모의 화성지구3단
계 건설이 진행되는 등 주요 대상건설에 중
앙의 건설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평양에서 대상건설은 기본적으로 중심지역
의 인구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
을 목표로 한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
존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는 달리 국가경제
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 의해 추진되
는 살림집 건설은 지리적 위치상 동평양 관
문인 사동구역 송화지구, 평양의 북쪽 관문
인 서포지구와 화성지구에 위성도시가 건설
되고 있다. 즉 평양의 교통과 물류를 요충지
인 동시에 건설이 용이하고 분산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평야에 위성도시를 건설함
으로써 평양 중심지역의 인구체증 및 인구 
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평양시의 건설역량으로 추진 중인 보통강구
역 신원동재개발단지, 모란봉구역 인흥2동
재개발단지의 건설규모는 지난 2022년 4월 
준공된 경루동 다락식주택지구와 유사한 규
모로 평양시가 추진하는 살림집 건설중 최
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중구역 경루동 다
락식주택지구와 보통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신원동재개발단지는 기존 12.4ha의 대
규모 주거단지를 허물고 살림집 단지의 재
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란봉구역 인흥2
동재개발단지는 기존 16ha의 아파트 주거

11 뉴스1,� 2022.04.04.

12 KBS뉴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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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와 기업소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대
규모 단지를 건설 중에 있다.13

신원동재개발단지와 인흥2동재개발단지 건
설사업은 재건사업과 더불어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원동과 인흥동은 본평양의 중심지인 동시
에 평양도로망의 중심지역으로 류경호텔 조
국해방전쟁기념관, 정주영체육관, 봉화거
리와 마주하고 동쪽으로는 인민교예극장, 
경루동 다락식주택, 남쪽은 보통문, 인민
문화궁전과 접해있는 문화관광의 중심지
이다. 따라서 신원동과 인흥2동재개발은 
오래된 살림집과 사업소들을 철거하고 살
림집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것 외에도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대단지 
건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원동재개발단지,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대
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임에도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5개

년계획(2021-2025)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두 
개발단지 모두 주거시설 외 교육, 공원, 주상
복합형 상업시설, 인프라 건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평양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임에도 주거공간에 한정
되고 대부분 문화생활시설은 기존시설을 사
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의 재건축단지 차이
는 도시계획과 건설에서 나타난다. 주요거리
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살림집, 문화생활시설, 
교육시설, 도로망, 하부시설 등이 갖춰지는 
대상건설과 달리 평양시의 신원동과 인흥2
동재개발단지는 필수적인 양수장이나, 쓰레
기장을 제외하면 학교나, 상업시설은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건설의 건설기간도 대상건설과 큰 차
이를 보인다. 신원동재개발단지는 3년이 넘

13 자유아시아방송,�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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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2020년~현재) 단 2개동을 완공하
는데 그치고 있으며, 인흥2동재개발단지는 
4년이 넘는 기간(2019년~현재) 완공된 단
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 1~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상건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살림집 건설만 놓고 볼 때 규
모나, 형태는 대상건설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한된 건설역량으로 평양
시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건설기간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평양시 일반살림집 건설은 상
당 부분은 단독형 살림집 건설이 차지한다. 
단독형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잉여 부지를 활용하거
나, 단지와 접해있는 일부 사업소 부지를 활
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
인 특징으로 이러한 형태의 단독형 아파트
는 단지건설과 달리 무질서 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일반건설에서 대단지 건설을 제외하면 먼

저 도로변에 조성하는 경우 도로변의 경관
에 맞게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조성하거나 
질서정연하게 조성되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잉여 부지를 활용한 건설은 단순하고 무
질서한 형태로 건설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6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살림집 조성
모습은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구획화
된 주거지역 내에 기존과는 달리 아파트가 
분절적으로 건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살림집 건축양식도 대단지와 달리 단순
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반건설에서 구역의 위상에 따라 
살림집 건설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
컨대 그림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구
역은 간선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현대
적인 양식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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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산업집중지역인 평천구역과 달리 중
구역은 북한의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으로 
살림집 건설허가가 도시경관에 맞게 엄격하
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살림집 건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형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의 
인구체증과 높은 살림집 수요에 대한 공급 
부담, 공장기업소의 자체적인 살림집 건설계
획에 대한 부담이 건설주의 이해관계와 부
합하면서 비계획적인 단독형태의 살림집 건
설이 다수 진행된 것이다. 즉 평양시는 인구
체증 완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역
의 건설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장기업소는 매년 살림집 건설계획을 채워
야 하지만 살림집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살림집 건설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건설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건설주와 돈
주는 재원과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단독형 살림집 건설이 확대될 수 있었다.

V. 일반건설 변화와 평가

평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을 4년 단위
로 나누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

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착공동수, 완공동수, 
초고층 착공 등 건설규모의 변화, 두 번째는 
건설기간의 변화이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상건설의 확대
에 따라 악영향을 받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며, 
시기가 지날수록 평균건설기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평양시 일반
건설에서 2000년 이후 착공해 2023년 현재
까지 완공된 동수를 파악한 것으로 시기별 
평균건설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의 정책적 변화와 대내외관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초고층(21층 이상) 비율의 변화는 대규
모 건자재의 확보, 건설장비 동원, 기술자와 
기능공 확보 등, 건설인력의 충원이 가능해
야하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착공한 건설수
는 93건에 불과했으나 실제 평균 건설기간
은 10년 8개월이 소요되고 완공동향은 나타
나지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착공
해 2023년 현재 완공한 동수는 445건이지
만, 건설기간의 2년 4개월 단축에도 불구하
고 2차시기 완공된 살림집은 확인되지 않았
다. 1차시기와 2차시기에서 주목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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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김정일 집권기에 착공된 살림집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완공되기 시작했으며, 이
러한 현상은 김정일 집권기 평양시 자체의 
자본과 역량에 의해서만 건설을 추진한 결과
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완공수가 103건으로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
해 2차주기에는 평균 건설기간이 크게 줄어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있다. 3차주기(2011 
~2014) 기간 총 103개 동의 완공모습이 확
인되었으며, 평균 건설기간도 5.18년으로 착
공 1차 대비 5년 6개월, 2차 대비 3년 2개월
이 단축되고 초고층 비율도 착공수의 38.6%
에 달해 2차시기 대비 7.4배 증가했다. 특히 
2차부터는 김정은 정권의 시장화 확대, 기관
기업소의 자율경영 조치, 부동산(합영, 합작 
등) 제도 마련 등 살림집 건설에 시장자본의 
유입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4차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
타난다. 북한에서 부동산 붐은 2013년을 전
후로 확산되는데 완공동수는 착공수 103개
동 대비 365개동으로 이중 초고층 살림집 
비율은 크게 증가해 49.5%에 달했으며, 2차 
대비 9.5배, 3차 대비 1.28배 증가했다. 특
히 4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착공수
는 줄어들었지만 착공후 완공까지 평균 4년
으로 단축되어 건설기간이 짧아졌으며, 같은 
기간 완공수는 365개동으로 크게 증가해 평

양시 부동산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부동산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강화에 따른 건설경기
의 위축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대북제
재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2018년 무역의 
위축, 대북투자 전면중단 등으로 시장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5차인 2019년부터 착공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초고층 건설 비율도 4차 
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완공동수는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던 아파트들이 완공되
면서 높은 449개동이 확인되었고 건설기간
도 2년 8개월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대북제
재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투자자본 확보의 
어려움, 코로나19에 따른 무역의 전면적 중
단과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력동원의 어
려움,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인 5만세대살
림집 건설 본격화로 평양시 자체의 건설동
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은 위성도시 건설을 통해 인구과밀화를 분
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평양시의 일반
건설은 과밀화된 기존 아파트 수용의 한계
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적극적으
로 장려해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살림집 건설정책은 도
시 인구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부족한 평양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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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0~′06 ′07~′10 ′11~′14 ′15~′18 ′19~′23 합계

시기구분(기) 1 2 3 4 5

평균건설기간(년) 10.8 8.38 5.18 4.07 2.86 6.25

착공동수 93 445 239 103 37 917

완공동수 0 0 103 365 449 917

초고층
동수 0 23 93 51 8 175

착공비율(%) 0 5.2 38.6 49.5 21.6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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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양시가 주도하는 일반건설의 특
성상 대규모의 건설자재, 기술자와 기능공, 
건설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한 건설역
량이 부족해 대단지 건설이 어렵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건설역량이 흡수되
면서 평양시 건설역량이 크게 위축되어 평
양시 차원의 대단지 건설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높아지는 평양주민
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비계획적인 아파
트 개발허가나, 건설과정에서의 자재의 제한
적인 사용으로 인한 질적인 문제 등 임시방
편적인 대응조치에 따른 문제가 향후 붉어
질 가능성, 나아가 난개발로 인한 재개발 가
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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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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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산보고 진행1

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4년 국가예산을 보고함

2.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의 주요 내용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농업부문을 비롯한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해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할당함

 국가예산 수입은 100.5%로 집행되었고, 전년(2022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지출
은 99.8%로 집행되었고, 전년 대비 100.8% 지출
* 중앙예산수입 계획은 100.6%,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3%로 집행

 국가예산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투자에 전년 대비 100.1% 지출
* 기본투자사업: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서포지구 전위거리건설, 강동온실농

장건설, 강동세멘트공장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

1 노동신문,�2024.0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112(2023)년�국가예산집행의�결산과�주체113(2024)년�국

가예산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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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공업부문(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등)의 정비보강과 생산능력 확장에 예산
지출 총액의 24.4% 보장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100.9%로 늘림

-농업부문은 지난해의 115%를 보장, 관개건설 목표 기본적 달성, 농촌건설이 힘있게 추
진됨

-방역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는데, 지난해에 비하여 113.2%의 자금을 보장

-사회문화부문에 지출총액의 36.8%를 돌려 육아정책, 교육, 보건, 체육, 문화부문에서 
진일보

 2023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함

-일부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기업이익금(국영기업이윤에 대한 세금)계획을 잘 수행하지 
못함2

3. 2024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 2024년 국가예산 편성 방향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 집중으로 지속적 발
전 추동

-인민생활에서 실제적 변화를 꾀하고,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
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2.7% 인상

-거래수입금은 지난해보다 0.5% 증가, 국가기업이익금은 지난해보다 3.2% 증가
* 이 두 항목은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으로 수입총액의 84% 차지, 지난해에는 83.7% 차지

-이외의 예산수입항목들은 지난해보다 0.1~2%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함
*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3.7% 차지

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준에서 계획

-사회주의경제 건설 투자를 지난해의 102.4%로 장성시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돌림
* 국가예산지출 총액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 투자는 44.5%. 국방비는 15.9%를 계획

-기본투자 지출을 지난해보다 0.5% 증가시킴 
* 올해 기본투자 사업: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농촌살림집건설, 평양시 생활용수능력확장공사 등

-인민경제사업비를 지난해보다 0.4% 늘려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경
제부문들에서 상호균형 보장과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보장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지난해보다 9.5% 늘리고, 올해부터 국가예산지출의 독자 항목
으로 둠 

2 이러한�결함은� 2021년�및� 2022년�예산결산에서도�지적된�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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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수입 전체 8.7 4.1 4.3 3.7 4.1 3.1 3.2 3.7 4.2 0.9 0.8 1.0 2.7

국가기업이득금* 10.7 6 7.9 4.3 4.5 3.5 3.6 4.3 1.2 1.1 0.9 1.2 3.2

협동단체이득금 5.3 5.3 4.8 3.2 1.5 1.6 0.9 1.1 0.4 0.4 0.4 0 0.2

고정재산감가상각금 2.3 2.8 - - - - - - - 0.1 0 0.7 1.5

부동산사용료 1.7 3.4 9.5 0.7 4 2 1.8 0.3 0.1 0 0.3 0 2

사회보험료 1.7 - 5.1 2.8 1.1 1.2 1.2 0.2 0 0.3 0.2 1.0 2

거래수입금 7.5 3.5 4.5 2.6 3.3 2.4 2.5 4.1 - 0.8 0.6 0.3 0.5

재산판매및가격 
편차수입 - - - 1.4 2.5 - 0.5 - 0.3 0.1 0 0.1 0.3

집금 수입 - - - - - - - - - - 580.0 0.2 0.4

기타 수입 - - - 0.8 1.3 1.2 0.8 0.5 0.2 0.6 0.2 0 0.1

특수경제지대수입 - - - 3.6 4.1 1.2 2.5 1.6 - 0.2 0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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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지출 전체 10.1 5.9 6.5 5.5 5.6 5.4 5.1 5.3 6.0 1.1 1.1 1.7 3.4

인민경제발전 - - - - - - 4.9 5.4 6.2 0.6 2.0 1.0 0.4

-공업(선행부문)
9.4~

12.1

5.1~

7.2

5.2 5.1 4.8 4.5

5.5 5.7 7.2 0.9 -
-농업

농업
5.1

4.2 4.3 4.4 14.7 0.1

수산 6.8 6.9 6.8

-(과학기술)* 10.9 6.7 3.6 5.0 5.2 8.5 7.3 8.7 9.5 1.6 0.7 0.7

-산림 - - - 9.6 7.5 7.2
4.9 6.6

- - -

-기본건설 12.2 5.8 4.3 8.7 13.7 2.6 - - - 0.3 0.5

과학기술* 9.5

사회주의 문화 0.4

-교육 9.2 6.8 5.6 6.3 8.1 9.1 5.9 5.5 5.1 3.5 2.6 0.7 6

-보건 8.9 5.4 2.2 4.1 3.8 13.3 6 5.8 7.4 2.5 0.7 0.4 5.5

비상방역 사업 33.3 0 0

-사회보장 7.0 3.7 1.4 - - - - - 5.8 - - -

-체육 6.9 6.1 17.1 6.9 4.1 6.3 5.1 4.5 4.3 1.6 0.8 0.1 5

-문화 6.8 2.2 1.3 6.2 7.4 4.6 3 4.1 - 2.7 0.3 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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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코로나이후 1% 내외 증가율로 유지되던 국가예산증가율이 2024년에는 2~3% 수준으로 
계획

-김정은 집권이후 2020년까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
로 보임

 기본투자를 지난해보다 0.5% 늘리고 있어, 평양살림집, 농촌살림집, 기타 중요대상 건설
에 매진하여,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2022년의 2배를 공급했던 2023년 농촌살림집 공급규모를 2024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했던 농업에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0.1% 늘려 배분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촌건설, 농업생산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건설활동이 활발
할 것으로 보임

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한 과학기술부문, 사회주의문화부문도 관련시설의 조성사업 활
성화 예상

-코로나 시기 저조했던 문화휴양시설 등의 건설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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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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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림흥거리)와 서포지구(전위거리) 사업 준공

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 세대, 매년 1만 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
년째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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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세대 사업 이외에 서포지구 새거리(전위거리) 건설사업(4,100세대) 준공(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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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3/4분기�｢북한�건설개발�동향｣(토지주택연구원)의� “3/4분기�살림집�사업�현황”�내용을�바탕으로,�4/4분기�

사업�실적과�평가�내용을�보완하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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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로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40여 일만에 골조공사 

결속”(2024.4.10.)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지역의 

보통강변

2022.4.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의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5만 세대와 별도,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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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진행 중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의 살림집 건설

 처음 2년 동안 1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 이후, 2023년에도 다층 및 소층 살림집 
수천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노동신문, 2023.08.25)

 2024년 초, 단천시 대흥 1동과 무학동에 1천여 세대 소층, 다층 살림집을 완공하고(노동
신문, 2024.1.20.), 룡천동에도 선경마을이 일어섰다고 보도(노동신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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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ù�� kd³�r���������C��� ��s



060

3. 2024년 1,2분기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현황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이후 본격 추진한 농촌살림집 건
설사업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의 농촌마을에서 추진

 노동신문 기사4에서 그간 농촌살림집 사업 실적 ‘종합자료’를 제시

- 현재까지 농촌살림집이 완공된 농장 수는 수백 개이며, 세대 수는 4만 4천여 세대

- 2024년 상반년 기간에 60여 개 농장에서 18,000여 세대 완공

-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은 113,700여 세대

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추정한 총 농촌살림집 완공 세대수, 2024년 1,2분기 실적 추정치
와 ‘종합자료’를 비교해 보면, ‘종합자료’가 추정치의 ‘0.843배’임

- ‘종합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가정할 때, 신문 기사 기준 추정치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수천 세대, 수백 세대, 백 수십 세대를 각각 4,000세대, 400세대, 140세대로”로 가정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임

-이외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군 지역의 농촌살림집은 건당 230세대, 시 지역은 
건당 150세대로 기존에 알려진 지역별 농촌살림집 평균 세대수를 적용한 것도 과다 
추정의 이유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오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종합자료’에서 제시한 1,2분기 완공 농촌살림집 18,000세대를 기준으로 기존 
신문 기사로 추정한 자료에 ‘0.843’을 곱하고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0자리 이하는 반올
림하여 실적치를 추정하였음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합계 49,100 11,100 38,000

평양시 살림집 사업 28,200 8,200 20,000

검덕지구 살림집 2,500 2,500 -

농촌살림집 18,000 400 17,600

기타 4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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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신문(2024.06.10.),� “날마다�전해지는�새집들이�소식으로�온�나라가�흥성인다”.

5 김혁(2023),� “천리마와�만리마의�공존:�평양�살림집�건설”,�2023�북한도시포럼:�평양의�도시레짐,�KINU,�pp.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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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1,2분기) 대비 1.3배 수준의 실적을 보임

 평양시 살림집 사업은 ‘대상건설’ 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매년 1만 세대) 건설사업과 전
위거리 사업 물량을 더한 14,100세대의 두배 가량으로 추정되며, 검덕지구 매년 5,000
세대 건설사업의 절반인 2,500세대가 전년 목표를 올해 1,2분기로 넘겨 완공한 것으로 
보임

 농촌살림집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정도의 실적으로 추정되며, 2024년 1,2분기 
실적인 18,000세대는 2023년 목표의 일정 부분이 해를 넘겨 완공된 것임

 농촌살림집 사업의 2022년 실적 추정 규모 8,000세대가 2023년 24,100세대로 3배 이
상 증가하였고, 2024년 1,2분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로 성장

 ‘종합자료’에 근거해 볼 때, 농촌살림집 69,700세대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2024년 연말까지 농촌살림집 사업의 총 실적은 2023년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2023년 1,2분기(A) 2024년 1,2분기(B) B/A

합계 37,000 49,100 1.3

평양시 살림집 사업 22,800 28,200 1.2

검덕지구 살림집 - 2,500 -

농촌살림집 14,200 18,000 1.3

기타 - 400 -

�� !� 898>:i� 898v:� @i8}+� ���� ��� CD� 0�u� T

����� 	
�

5. 시사점

 살림집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 확대’, ‘제도 정비’ 추진

- (물량 증가) 매년 1만 세대 건설은 려명거리(4,800세대)의 두 배 이상 규모

- (공간 확장) 평양 중심에서 외곽으로, 평양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 (대상 확대) 핵심 공로자와 과학자에서 일반 근로자, 철거민, 농민 등으로

- (제도 정비) ‘살림집관리법’ 채택으로, 관리체계, 배정원칙, 공동주택 관리 강화 등

 살림집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필요한 ‘자원’(시멘트, 노동력 등)이 자
체 조달가능하여, 당분간 지속 성장 또는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임

-살림집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 하에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의 위상을 가짐

-2023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조선중앙통신, 2023.12.31)에서 “시멘트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1.4배로 장성하였다”고 함

 다만,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건설의 두 전선’ 중 ‘산업건설’보다 ‘살림집 건설’ 부문에 
성과가 더 두드러지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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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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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재 생산 관련 동향

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건
설자재 부문의 생산 확대를 요구하였음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시멘트 공급량을 연간 800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존 시멘트 
공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원료, 에너지, 수송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선진 기술이 도
입된 시멘트 공장 신설을 요구함

-또한 마감 건재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자체 원료를 사용하는 염료와 외장재 생산기지 
구축과 지붕재 생산기술 발전도 제시함

-여기에는 탄소 제로 건물, 에너지 제로 건물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 
준비와 각 도에서 지방의 원료에 기초한 건재생산기지 건설이 포함됨

 전국 각지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강화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 2024년 1,2분기에 보도된 건재 관련 일반 동향은 다음과 같음(부록 참조)

-지난 시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질좋은 건재품의 가지수
를 늘이고 질을 높이고자 함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건재생산기지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추진함

-도, 시, 군들은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 역량을 늘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하며, 건재생산단위들사이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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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수지건재공장 모습 전시된 마감건재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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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의 건재기지를 활성화하면서 질좋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종합적 마감
건재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자강도는 강계시에 종합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조성, 지역 자체 원료 활용을 통
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관 생산공정 마련, 아크릴계 칠감생산능력확장
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로 개발

-평안남도에서는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로 개선하기 위한 공사 추진, 색몰
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가공품들과 건구를 대량 생산

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각지 주요대상 건설에 널리 도입된 평양교통운수대학 개발 
경소마그네샤 건재판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샤6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음

-강원도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건재와 유리건재, 
경소마그네샤건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품을 생산함

-함경남도는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하여 목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 건재수요 보
장을 도모하고, 황해북도는 송림시, 경암건재공장, 토산군과 연탄군, 황주군 에서 경소
마그네샤로 건구와 여러가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대한 건재 조달의 경우 김책제철련합기업
소(함경북도 청진시)가 철판과 선철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는 
환강과 철망, 형강을 보장하고 있음

-흄관과 전기비닐관, 인조석은 평양에서, 전기비닐관은 평양시, 남포시, 함경북도에서, 
공사용목재는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에서 입수

-기타 대동강축전지공장(평양시 평천구역)과 문평제련소(강원도 문천시), 단천제련소(함
경남도 단천), 2.8비날론련합기업소(함경남도 함흥시)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평안
남도 안주시) 등이 연계되어 있음

��� !�q�ÊËÌÍÎ� �P�� � �́ ��� s�� +�� ÉP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하여 지은 온실 평양기포부재공장 경소마그네샤 건재 생산공정

Æù�� r�s� Û«©� /@��89%� ������ C¶� 4e�%� A��B�CÈN]%� ;).DEFG;� wG� ;)ª+QÇ´H;�JH� 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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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소마그네샤는�마그네사이트를�낮은�온도에서�구어서�만든� 가루상태인�산화마그네슘으로서�목재로�만든� 제품에�

비해�방화,�방수,�방음,�내구성,�내부식성이�좋으며,�탄산가스를�흡수해�건강에도�좋아�녹색가구로서�가치가�있음(노

동신문,� 2024년� 3월� 2일자)



064

2.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검토

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포함하여 각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에는 건재의 적시 공급이 필수적임

 그에 따라 건재생산을 위한 공장을 지역별로 정리함으로써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
라의 수준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시행함

 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북한 산업․기업DB 내에서 제조업의 중화학공업 중 “건재” 부
문에 포함된 기업체의 현황을 재정리함

 “건재” 부문에는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등 5개의 소분류가 해당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전역에 274개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폭넓은 건재 
종류를 포함하는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부문이 135개로서 절반을 차지함

-시멘트 제조 공장은 전체의 25% 수준인 68개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황해북
도에 20개가 위치하고 있음

-벽돌, 타일, 기타 건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해당 공장이 많았음

구 분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총 계

평양직할시 2 31 4 5 2 44

남포특별시 1 5 5 1 1 13

나선특별시 3 1 　 4

평안남도 7 21 3 4 35

평안북도 3 10 1 4 1 19

자강도 9 9 3 3 24

황해남도 5 5 　 1 11

황해북도 20 14 1 4 1 40

강원도 3 6 1 2 1 13

함경남도 7 18 1 3 5 34

함경북도 6 8 1 8 3 26

양강도 1 6 　 1 8

기 타 1 1 1 3

총합계
68 135 21 36 9 5

274
24.8% 49.3% 7.7% 13.1% 3.3% 1.8%

Æù� �� 0L��>� ��� 0L․*LÐçrÏ����¹¹ �� ÚÖ°�±Ü���¡��±¡��±s� r������4��o�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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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로는 표 2와 같이 총 12개의 공장이 새롭게 완공되었으며, 타일, 기와, 흄관 
등 ‘벽돌, 블록, 기타 건재’ 분야에 해당하는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연도 연도별 완공 건재공장

2023년 혜산타일공장

2022년 단천건재공장

2021년 희천타일공장

2019년 산림기자재공장, 평안남도기와생산기지

2018년 미림색기와공장

2014년 신원세멘트공장

2012년 618세멘트공장

2005년 대안친선유리공장

2000년 고산토기와공장, 순천토기와공장, 원산흄관공장

Æù� �� 0L��>� ��� 0L․*LÐç� r������4��o�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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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신설과 생산, 운영과 관련한 보도 건수를 2010년 이후로 집계해 보면 총 4,634
건이 있었으며, 건설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멘트 생산 관련 보도가 55.6%로 가장 
많았음(표 8 참조)

구 분 시멘트
벽돌, 타일, 

기타 건재
유리 도자기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총 계

평양직할시 1 535 37 19 592

남포특별시 14 141 307 4 1 467

나선특별시 27 13 　 　 40

평안남도 679 73 1 　 753

평안북도 42 40 11 4 　 97

자강도 132 49 12 14 　 207

황해남도 52 16 　 1 　 69

황해북도 1,012 56 2 1,070

강원도 365 48 72 1 2 488

함경남도 101 126 3 169 　 399

함경북도 123 105 148 25 　 401

양강도 29 8 1 　 38

기 타 13 　 13

총합계
2,577 1,223 402 216 194 22

4,634
55.6% 26.4% 8.7% 4.7% 4.2% 0.5%

Æù� �� 0L��>� ��� 0L․*LÐçrÏ����¹¹ �� ÚÖ°�±Ü���¡��±¡��±s� r������4��o�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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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재 수요와 공급 관련 자료 검토

 자재 부문이 계획한 건설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생산을 확대하고 신설을 추진
하기로 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서 중점영역에 해당하는 살림집에 대해 최근의 공급 실
적을 정리하고, 앞서 살펴본 지역별 공장 분포 자료와 병행하여 검토함

 우선 2022년과 2023년 동안의 살림집 공급 세대수는 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표 4와 같
이 지역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2년 사이에 총 70,500호가 완공되었음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세대수 비율

평양

직할시

새거리조성 10,800 11,400 22,200 31.4%

농촌살림집 1,340 930 2,270 3.2%

소 계 12,140 12,330 24,470 34.6%

남포특별시 730 300 1,030 1.5%

라선특별시 370 370 0.5%

평안남도 150 3,410 3,560 5.0%

평안북도 730 4,270 5,000 7.1%

자강도

농촌살림집 4,250 4,250 6.0%

기 타 50 50 0.1%

소 계 4,300 4,300 6.1%

황해남도 660 3,450 4,110 5.8%

황해북도 1,830 3,350 5,180 7.3%

강원도 300 2,930 3,230 4.6%

함경

남도

검덕지구 5,000 5,000 10,000 14.1%

농촌살림집 1,740 1,900 3,640 5.1%

기 타 500 500 0.7%

소 계 7,240 6,900 14,140 20.0%

함경북도 940 1,460 2,400 3.4%

양강도 690 2,270 2,960 4.2%

총합계 25,780 44,970 70,750 100.0%

Æù� �� ��� ��� #$․@�� dKÐç

�� %�wx� 8:� #H3� ���� �Ð� CD

 지역별 살림집 공급 실적과 건재 공장 분포를 동시에 두고 검토하면 표 10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건설 수요는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양시 새거리조성 사업
을 비롯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건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개략적인 비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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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수요 충족 관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작업이 추
가로 이루어져야 함

-지역별 주요 공장을 포함하여 개별 공장의 세부 생산 품목과 해당 제품의 생산능력 확인

-각 살림집의 유형별로 소요되는 건재 종류와 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시․군 단위에서 집
계한 후 공급능력과 비교

구 분

건재 공장수 살림집 공급 실적

시멘트 벽돌 등 총 건재 공장수1)

세대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평양직할시 2 3% 31 23.1% 44 16.2% 24,470 34.6%

남포특별시 1 1% 5 3.7% 13 4.8% 1,030 1.5%

나선특별시 3 4% 1 0.7% 4 1.5% 370 0.5%

평안남도 7 10% 21 15.7% 35 12.9% 3,560 5.0%

평안북도 3 4% 10 7.5% 19 7.0% 5,000 7.1%

자강도 9 13% 9 6.7% 24 8.9% 4,300 6.1%

황해남도 5 7% 5 3.7% 11 4.1% 4,110 5.8%

황해북도 20 30% 14 10.4% 40 14.8% 5,180 7.3%

강원도 3 4% 6 4.5% 13 4.8% 3,230 4.6%

함경남도 7 10% 18 13.4% 34 12.5% 14,140 20.0%

함경북도 6 9% 8 6.0% 26 9.6% 2,400 3.4%

양강도 1 1% 6 4.5% 8 3.0% 2,960 4.2%

총합계 67 100% 134 100% 2712) 100.0% 70,750 100%
�� �� �s� �c(� /� #V� I+Èv� L/� �� ���  M� _;�� N�� I+È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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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건재 공장 대비 남한 사업체수 검토

 북한 소재 건재 공장에 대응하는 남한의 사업체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제조업 
관련 조사결과를 확인함

 산업연구원의 건재 분류에 포함된 개별 품목에 대한 사업체수를 파악하여 정리하면 표 
11과 같으며, 남북한 건설산업 규모를 고려한 비교가 추가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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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분류 품목명 사업체수

시멘트 시멘트 86

내화시멘트 11

시멘트 클링커 9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19

백색시멘트 5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8

알루미나시멘트 2

고로슬래그시멘트 20

기타 수경성 시멘트 12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벽돌 63
점토벽돌 25

콘크리트 벽돌 38

블록 195 콘크리트 블록 195

타일 85

플라스틱 타일 45

점토타일 19

콘크리트 타일 21

석재 122

인조대리석 42

건설용 석제품 73

착색 가공석제품(건설용) 7

기와 9
점토기와 7

콘크리트 기와 2

흄관 49 흄관 및 VR관 49

전주 23 콘크리트 전주 23

소 계 546

유리 유리 124
판유리 21

건축용 안전유리 103

도자기 도자기 43

세면기 6

변기 9

기타 위생도기제품 6

전기용 도자기 22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내화물 22

내화벽돌 및 블록 17

내화타일 5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타 비금속 44
연마석 23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 21

총 계 865

Æù� �� ¥{�X�îr���9s%� ������ *ä� OL․JiL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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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 건재 수요 증가로 원료, 생산방식, 자재 절약 공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음

 해당 기술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간략히 검토함

 문헌 상의 부문을 기준으로 건설, 수송, 기계, 전자, 건재, 경공업, 화학 등에 대해 총 51
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15건이었음

-각 논문을 별도로 설정한 분야와 유형에7 따라 분류한 결과 표 8과 같이 건축 분야 관
련 문헌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음

 건설 관련 논문 51건에 대한 제목과 해당 분야 등 개략적인 정보는 표 13과 같음

문헌 부문 구 분 건 수

건설․수송

건 설 29

수 송 9

소 계 38

기계․채취․건설․동력

기 계 1

건 설 4

소 계 5

전자․정보 전 자 4

화학․건재․경공업

건 재 1

경공업 2

화 학 1

소 계 4

총 계 51

�� ���2Ó� �E� �2ª� ÔÕ� ��

분 야 유 형 건 수 분 야 유 형 건 수

건 축

계 획 2

토 목

구 조 2

공 구 1 환 경 1

공 법 6 소 계 3

구 조 2

철 도

공 법 2

설 비 3 수 송 9

자 재 14 자 재 1

환 경 1 소 계 12

소 계 29 환 경 공 법 1

건축/토목 구 조 3 제 조 자 재 2

일 반 관 리 1 총 계 51

�� ������ } ½� h­3� s�� 2Ó� ��

 

7 유형은�자재,�공법,�구조,�계획,�설비,�환경,�시험,�관리,�수송�등으로,�분야는�건축,�토목,�철도,�제조,�일반�등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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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 문

분야 유형
문헌 세부

22년 

1월호

22-01-①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한 실내환경측정 및 조종체계 44-45 전자․정보 전자 건축
설비

(환경)

22-01-② 한소편콤퓨터를 리용한 급수탕크수위조정체계 45-46 전자․정보 전자 건축 설비

22-01-③
수송개체들사이의 정보적련관에 기초한 철도역렬

차작업공정모형화
51-52 전자․정보 전자 철도 수송

22년 

2월호
22-02-① 목재가공부산물을 리용한 목삭판생산공정 23 경공업․화학 경공업 건축 자재

22년 

3월호

22-03-① 궤도전차철길의 궤도선형기준설정방법 31-32 수송․건설 수송 철도 수송

22-03-②
침수피해를 받는 철도로반보호옹벽의 력학적

일상태해석에 의한 보강재의 설치특성 확정
32 〃 수송 철도 공법

22-03-③
유리섬유강화수지에 의한 지하전동차 운전실앞벽

생산공정
33 〃 건설 철도 자재

22-03-④ 농촌생활오수정화에 효과적인 우물형오수안정화조 33-34 〃 건설 건축 공법

22-03-⑤ 탁아소내부시설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설정방법 34-35 〃 건설 건축 계획

22-03-⑥ 경소마그네샤건재판생산흐름선 35-36 〃 건설 건축 자재

21년 

4월호
22-04-① 세멘트생산공정에 컴퓨터조종체계의 확립 47 전자․정보 전자 제조 자재

21년 

5월호

22-05-① 구조형식선정에 의한 금속구조물의 부식방지대책 18-19
기계․채취․

건설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5-②
경소마그네샤목삭판제조에서 변형률을 줄이기 위

한 방법
25 〃 건설 건축 자재

22-05-③ 오수격자기 26-27 〃 건설 건축 공법

22-05-④ 품질관리소조활동추진방법 27 〃 건설 일반 관리

22년 

6월호

22-06-① 석고판종이밑종이의 합리적인 풀먹임조건 확정 4 화학․경공업 경공업 건축 자재

22-06-②
물길굴세로방향에서 암체특성의 변화에 따르는 응

력과 변위 결정
34-35 건설 건설 토목 구조

22-06-③ 평면곡선보의 처짐미분방정식 결정 35-36 〃 건설 토목 구조

22-06-④ 애기기저귀갈이대가 있는 위생실설계 36-37 〃 건설 건축 계획

22-06-⑤ 건물난방체계에서 소형전기방열기의 리용 37-38 〃 건설 건축 설비

22-06-⑥
비소성타일의 백화방지에 효과적인 새로운 

규산졸생산방법
38-39 〃 건설 건축 자재

22년 

7월호

22-07-① 석고판종이밑종이 제조방법 5 화학․경공업 화학 건축 자재

22-07-② 콩크리트의 탄소성우연손상응력과 변경사이의 관계 29-30 건설․수송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7-③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 쓰이는 규산염계결합

제의 특성 개선
30 〃 건설 건축 자재

22-07-④
머리칼단백기포제를 리용한 상온경화형기포 

보온재 생산
31-32 〃 건설 건축 자재

22-07-⑤ 단판피복경소마그네샤목삭판 생산 32-33 〃 건설 건축 자재

22-07-⑥ 타일생산과정에 생기는 페설물을 생산에 리용 33-34 〃 건설 건축 자재

�� � ���� s�� 2Ó� SÏ�8988:� g°� Ö+��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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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 건설 관련 논문들의 추이를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표 15와 같음

-전체 건수 가운데 자재 관련한 문헌이 40.6%를 차지하였고, 공법 관련 논문도 전체의 
18.8%를 차지하였음

구분 코 드 제 목 페이지
부 문

분야 유형
문헌 세부

22-07-⑦ 목재세기측정기의 성능 개선 34-35 〃 건설 건축 공구

22-07-⑧ 남새기린초 1호를 지붕록화에 리용 35-36 〃 건설 건축 공법

22-07-⑨ 인공지진파합성기술 36-37 〃 건설 건축 구조

22-07-⑩ 일상태를 고려한 부사성토철길로반의 구조 37-38 〃 건설 철도 공법

22-07-⑪ 역구내에서 렬차운전취급작업을 위한 진로탐색방법 38-39 〃 수송 철도 수송

22-07-⑫ 길목요소구성방법 40 〃 수송 철도 수송

22년 

8월호

22-08-① 궤도전차철길 곡선구간활높이차의 허용값결정방법 32-33 수송․건설 수송 철도 수송

22-08-② 화차회귀일수자료창고의 자료구축방법 33-34 〃 수송 철도 수송

22-08-③ 콩크리트의 확정성손상응력과 변경사이의 관계 34-35 〃 건설
건축/

토목
구조

22-08-④
건물구조의 계속사용기간에 따르는 바람하중

결정방법
35-36 〃 건설 건축 구조

22-08-⑤ 건물난방체계에서 온수보이라의 리용 37 〃 건설 건축 설비

22-08-⑥ 티탄철광에 의한 티탄백생산방법 38 〃 건설 건축 자재

22년 

9월호
22-09-① 새로운 경소마그네샤스레트생산방법 11-12

화학․건재․

경공업
건재 건축 자재

22년 

11월호

22-11-① 크링카분쇄기전동체계의 축심편차측정방법 4-5 기계․동력 기계 제조 자재

22-11-② 초벌미장용 몰탈압사기 31-32 건설․수송 건설 건축 공법

22-11-③
발구동권양식발판에서 권양장치의 합리적인 

구조해결
32-33 〃 건설 건축 공법

22-11-④ 인조석바닥연마기의 고무-용수철완충장치 33-34 〃 건설 건축 공법

22-11-⑤ 오수처리에서 피스톤뽐프의 리용 34-35 〃 건설 환경 공법

22-11-⑥ 민감성지수에 의한 공기량변화상태의 정량적평가 35-36 〃 건설
토목

(광)

설비

(환경)

22-11-⑦ 렬차선행지휘에서 띠식렬차다님선의 응용 36-37 〃 수송 철도 수송

22년 

12월호

22-12-① 알카리함량이 낮은 유리섬유생산방법 34 건설․수송 건설 건축 자재

22-12-② 소다석회유리섬유의 내알카리성을 높여주는 집속제 35 〃 건설 건축 자재

22-12-③ 운행중 기관차기술상태평가를 위한 자료기지 구축 35-36 〃 수송 철도 수송

22-12-④ 홈형레루닳음상태평가 36-37 〃 수송 철도 수송



072

구 분 2021년 1,2분기 2022년 1,2분기 2022년 3,4분기
합 계

건 수 비 율

자 재 11 7 10 28 40.6%

공 법 4 3 6 13 18.8%

구 조 1 3 4 8 11.6%

계 획 2 2 2.9%

설 비 1 3 2 6 8.7%

관 리 1 1 1.4%

공 구 1 1 2 2.9%

수 송 2 7 9 13.0%

총 계 18 21 30 69 100.0%

�� �!�h­3� 2Ó� ��� 01

 건재를 중심으로 주요 문헌들의 기술개발 내용을 정리함

[22-01-①]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한 실내환경측정 및 조종체계

-이동통신기재를 리용하여 주요실내의 온도, 습도, 비침도, CO2농도를 측정하고 조종하
는 체계 개발 (SHT-11, GY-30, MG811 리용)

-온도측정범위와 정확도는 각각 –40~123.8℃, ±0.4℃, 습도측정범위와 정확도는 0~ 
100%, ±3%, 비침도측정범위와 정확보는 각각 0~54 613lx, ±0.5lx, CO2농도측정범
위는 4~100×10-4% 등으로 나타남

[22-02-①] 목재가공부산물을 리용한 목삭판생산공정

-목재가공부산물을 재자원화한 목삭판제조에 중요한 것은 원료자원량에 맞는 기술적파
라메터를 확정하여 요소공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생산공정을 갖추는것임



073

-원료자원량에 맞는 목삭판생산공정은 ①목재가공부산물이 종류와 물량, ② 목재가공부
산물의 물기률, ③목삭판의 성층구조, ④목삭판제품두께에 따른 성형틀치수, ⑤목삭판 
예비압착, 가열압착, 굳히기, 절단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함

[22-03-⑤] 탁아소내부시설들의 합리적인 설계기준설정방법

-탁아소내부시설들에 대한 설계에서 탁아소어린이들의 발육특성과 운동특성에 맞는 합
리적인 설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확립

-탁아소어린이들의 형태학적지표들과 운동능력지표들의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물놀이장
(욕조높이, 샤와높이, 세면대야밑면높이), 일광욕실(살창높이, 살창사이간격), 복도(계단
너비, 계단높이, 보조손잡이높이)의 설계기준 설정

[22-05-④] 품질관리소조활동추진방법

-생산자대중을 품질관리에 참가시키고 모든 생산단계와 공정에서 품질관리 각종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장 유리한 품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확립

-품질관리소조활동은 생산자대중이 참가하는 품질관리활동으로 ①과제 선정 및 소조책
임자 선정, ②소조과제 해결에 맞는 성원으로 소조 조직, ③소조원들 과제 측정, 분석 
진행 및 정형 기록, ④소조활동정형에 대한 총화보고서 작성․제출

[22-06-⑥] 비소성타일의 백화방지에 효과적인 새로운 규산졸생산방법

-많은 전기에네르기를 소비하는 열처리공정 없이 규소의 파쇄, 미분공정에서 립자의 크
기를 최적화하고 규산졸합성반응기에서의 교반시간을 늘이는 방법으로 제품의 실수률
을 높이는 새로운 규산졸생산방법 확립

-새로운 규산졸생산방법에서 분쇄, 미분쇄공정을 거친 규소분말의 알굵기는 50~80㎛, 
교반시간은 7시간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적조건으로 확인됨

[22-07-③]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 쓰이는 규산염계결합제의 특성 개선

-질석을 리용한 장식판제작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유리를 변성한 규산염계결합제를 리용
하고 있으나, 자름접착세기가 높지못한 것과 같은 결함들이 있어 널리 리용하는데서 제
한을 받음

-무기염과 유기복합염을 리용하여 자름접착세기특성이 개선된 새로운 규산염계결합제
를 제조

[22-07-④] 머리칼단백기포제를 리용한 상온경화형기포보온재 생산

-포르틀란드세멘트를 리용한 기포보온재생산에는 원가가 눅고 기포발생량이 비교적 많
은 단백페설물인 머리칼을 리용하여 만든 단백기포제가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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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페설물인 머리칼의 물분해, 기포형성특성을 해명하여 기포안정성을 보다 높일수 
있는 머리칼단백기포제 제조방법을 받아들이고 류산철, 경화제의 첨가량을 확정하여 
상온에서 양생․경화시킬수 있는 기포보온재의 합리적인 생산방법 확립

[22-07-⑤] 단판피복경소마그네샤목삭판 생산

-목재부산물을 리용하여 “마그네샤세멘트 : 경화액 : 목삭밥 : 첨가제 = 25 : 16.6 : 
58.3 : 0.1”로 단판피복경소마그네샤목삭판을 생산함으로써 원료 재자원화 실현

-해당 목삭판의 기술적특성은 부피질량 900~1,000㎏/㎥, 구부림세기 9MPa, 당김세기 
4MPa, 누름세기 15MPa, 튐성결수 3,000MPa, 두께팽창률 10%이하임

[22-08-⑤] 건물난방체계에서 온수보이라의 리용

-종전에 건물난방에 리용된 증기보이라에서는 물을 가열할 때 생기는 증기를 리용하며, 
전력소비에 비해 난방효과가 낮고 물보충변과 증기배출변, 압력계, 전압전류수감부 등 
증기압력을 측정 및 조절하기 위한 주변보조장치 필요

-주변보조장치가 크게 요구되지 않고, 물가열기 설치공간과 전력소비를 증기보이라 보
다 크게 줄이면서도 충분한 난방효과를 얻을수 있는 온수보이라를 제작함

[22-11-⑥] 민감성지수에 의한 공기량변화상태의 정량적평가

-갱도에서의 통기저항의 변화가 통기망 전체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기량조절과 공기흐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갱도의 통기저항이 변할 때 기타 갱도들에서의 공기량변화특성을 수값계산방식으로 진
행하면 많은 품이 들며, 민감성지수개념을 받아들여 어느한 갱도의 통기저항이 변할 때 
기타 갱도들의 공기량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공기량을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함

[22-12-①] 알카리함량이 낮은 유리섬유생산방법

-깨진병유리를 비롯한 알카리함량이 낮은 파유리가 제철슬라크를 리용하여 종전보다 알
카리함량이 더 낮은 유리섬유를 생산함

-파유리와 제철슬라크의 비를 1:2로 하고 여기에 기타 보조재료를 첨가하여 용융온도를 
1,200~1,250℃로 보장하면서 유리섬유를 생산하면 유리섬유속의 알카리함량을 4%이
하로 낮추어 알카리매질속에서의 내구성을 높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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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방발전 20×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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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시정연설(01.15.)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전격 발표

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불과 보름만에 시정 연설

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이념에 배치 언급

-지방의 저발전, 저개발의 현실을 인식
*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노동신문 01.26. 1면, 01.27. 1면, 01.31. 1면, 02.11. 1면, 

02.13. 2면),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불균형 지속 언급

 중평∙련포온실농장, 김화 공업공장, 농촌살림집 건설, 개성시 지원 등 정도로 지방발전을 
일으키기에는 태부족

 지난 전원회의에서 개성시,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 지방공업공장 개건현대화 계획을 
제시했으나 너무 소극적
* “시, 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원천을 조성하고 적극 이용하여 자기 지역 내 주민들에 질

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보장하여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상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에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노동신문, 01.16.

일자)

 《지방발전 20×10 정책》을천명하고 실천방안 논의를 지시, 이후 연일 노동신문 1면에 
정책의 대대적 홍보

2. 정책 개념

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10년간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

-농촌진흥을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추진

 김화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노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연차
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지도사업체계를 정립

 지방공업의 발전 = 지방의 발전 =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

-시, 군은 국가의 전략적 보루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국
가 내에서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10년 후에는 “평양의 처녀총각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 시집장가를 오는 류다른 광경
도 펼쳐질지 모른다”(노동신문, 01.2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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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진수와 기본내용(노동신문, 02.13.일자 2면)

 (진수)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
민들의 숙망을 풀어주어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수호”

 (기본내용)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이상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매해 
20개 군씩 건설하는것을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모가 나게 집행하여 금후 
10년안에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전국적판도에서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는 것”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
을 추동하는 것

-실제적인 결실, 눈에 띄우는 변화가 진짜로 지방인민들의 피부에까지 가닿게 하여 우리 
사람들의 인식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는 것

4. 《지방발전 20×10 정책》관철의 기본요구(노동신문 02.20.일자 2면)

 첫해부터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작전과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잘 해나가는 것

-전국의 시,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정립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낡은 공장들을 개건보수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새로 건
설하되 인구수와 주민들의 수요, 경제실태와 자연지리적 조건 등 해당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원료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완강하게 
전개

 인민군대가 기수가 되고 주인공이 되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자기의 고
귀한 명함을 지켜내는 것

 전인민적인 애국열의를 지방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에로 집초시키는 것

 도,시,군당책임비서들과 도,시,군인민위원장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올바른 자세를 
자각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

5.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적 노력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실무적 대책 수립(01.24.)

 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 개최(02.09.)

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책임지도자: 조용원 조직비서)(01.29.)

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에서 지방발전정책의 실천적 대책 강구

 정책의 교육, 전파, 토론진행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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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업공장 주력 건설노동자: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

-이들의 건설 성과와 난관 극복 사례 수시 보도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시, 군의 3대혁명화를 위한 수단이자 계기로 삼음(노동신문 
05.28.일자 1면)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 이후 시, 군의 자립적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
가의 발전을 독려하는 기치를 당중앙뿐만 아니라 시, 군 단위에까지 넓히려는 의도로 판단

6.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노동신문 01.30.일자 3면)

 책임지도자 조용원 조직비서

 당중앙의 지방발전정책에 입각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설계, 시공 등 공사추진정형
과 원료기지조성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

 인구수와 자연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들의 규모와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효과
적으로 정하며 해마다 건설할 공장들의 설계를 노력절약, 부지절약, 에너지절약, 기술집
약형의 원칙에서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행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

 건설역량편성과 자재, 설비보장 그리고 식료공업, 경공업 발전추세에 맞게 공장들을 발
전지향적으로,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책들 심도있게 탐구

 지역의 원료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
는 실천적인 대책 수립

7. 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노동신문 02.10.일자 1면)

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받들고 작전과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며 공장건설과 
생산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기민할 것을 강조

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 순차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인구수 등에 맞게 생산
지표들을 바로 설정하며 설계를 노력절약, 부지절약, 에너지절약, 기술집약형의 원칙에
서 발전지향적으로, 전망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

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선행시켜 생산보장하며 수송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여 공사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

 세계적인 식료품, 소비품발전 추세에 맞게 설비와 협동품을 질적으로 제작완성하며 국가
의 결정, 지시에 모든 단위들이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도록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한 방책들

 시, 군들의 원료기지조성사업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들

 새로 건설되는 공장들의 규모와 능력에 맞게 관리기구와 노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하며 설비들의 정상가동과 제품의 질개선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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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문제들

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경제실무적 
조치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며 승인절차와 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문제들

8. 20개 시, 군

 20개 시, 군이 어느 곳인지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으나, 노동신문 02.03.일
자 3면에 언급된 시·군들이 금년에 선정된 20개 시·군일 것으로 보임

-시도별로 2곳 내외로 고루 분포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개성시

시군
숙천군, 

성천군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

재령군, 

은천군

연탄군, 

은파군

금야군, 

함주군

경성군, 

어랑군
김형직군

우시군, 

동신군

고산군, 

이천군
온천군 장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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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

 올 해 20개 시,군들에 건설할 지방공업공장들과 그 규모와 부지, 생산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02.27.)

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2.29.일자 1면): 김정은 참석·연설, 
지방발전정책 천명 후 첫 테이프

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어랑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07.일자 3·4면)

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에서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11.일자 1면)

 노동신문 06.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기본 결속

-착공 이후 석달 남짓한 기간에 골조공사 기본 결속, 원림녹화사업 병행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원료기지 조성

-각 도들에서 기름작물 62,000여정보, 종이원료림 32,000여정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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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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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3월 민주조선에 여러 차례 소개된 ｢살림집관리법｣

 살림집 관련하여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이용’, ‘관리’ 등으로 나누어 ｢살림집관리
법｣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

 노동신문에 따르면(2023.10.20.일자) ｢살림집관리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10.19. 개최)에서 심의 채택됨

-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와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살림집법｣ vs. ｢살림집관리법｣

 민주조선에 소개된 법령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존 ｢살림집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비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 구체화한 내용으로 판단됨

 최근 몇 언론에서 살림집 배정 시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에 살림집을 우선 규정한 것
을 ｢살림집관리법｣에 새로 담긴 내용인 듯 소개하고 있으나, 작년 10월 노동신문 보도에
서 이미 ｢살림집법｣의 살림집 배정 원칙에 추가되어 있었음
* 노동신문(2023.10.20.일자)에 실린 관련 내용: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 배정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

로 배정하며 …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어있다.”

- ｢살림집법｣은 2009년 최초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충되고 있음

 기존 ｢살림집법｣과 표현이 거의 동일한 내용도 상당수 있는 만큼, ｢살림집관리법｣이 ｢살
림집법｣에서 따로 분법화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그 보다는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대체한 것으로 보임

3. 전면 개정 배경

 북한은 2021년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
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

-평양에서는 5만세대 건설사업, 지방과 농촌에서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며, 건설실적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등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군건설세멘
트보장법｣에서는 모든 시, 군에 시멘트를 2022년에 5천t씩, 2023년부터 해마다 1만t
씩 보장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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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집 건설이 확대되면서 입사 대상 인민들, 기존 살림집이 철거되는 인민들 등의 민원, 
담당기관과 인민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새로운 살림집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인민들은 기존의 살림집에 거주하는 만
큼, 기존 살림집에 대한 관리 또한 도외시할 수 없음

 최근 ｢살림집관리법｣ 제정에 볼 수 있는 살림집 관련 규정의 강화와 구체화는 국가 전체
적으로 살림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4. ｢살림집관리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살림집 시설물 관리 체계 구체화 및 책임성 강화

-살림집 인계문건의 구체화, 시설물 등록 주체의 명문화, 등록자료 갱신주기의 명기 및 
등록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 타용도에서 변경되는 살림집의 제도적 관리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감정, 시설물 설치·이용·철수 시 원상 복구

-살림집 관리 전반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 강화 및 역할 조정
* 살림집 이관·인수는 지방인민위원회로,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 등록, 살림집사용료 결정, 

살림집 현판·문패 규격 설정, 살림집 용도변경승인은 중앙기관으로

 살림집 입사·거주·이사 등에서의 혼란 방지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 의무 기한 3개월 규정 명문화, 이용허가증의 분실·반환 시 규
정 추가·보완

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살림집 정책

-살림집 배정 원칙 중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 미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혼을 장려

-기존 살림집 철거 세대에 대한 대책 강화

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 보완

-복도, 구획놀이터의 청소 의무, 다층·단층살림집 구역에 현판 게시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

5. 2022년 기준 ｢살림집법｣과 달라진 주요 내용

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추가

준공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줄 

때 필요한 추가 인계문건

-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을 비롯한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의 시설물인계합의문건을 첨부

추가
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 

이관·인수 시 추가 규정

- 살림집관리기관이 살림집이관인수문건을 작성하고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합의·승인을 받도록 함

- 건설설계문건, 건설설계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살림집등록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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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비롯하여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하며, 기술상태가 불비한 살림집, 해당 문건이 없는 살림집은 

이관·인수할 수 없음

추가
살림집의 (시설물) 등록 

주체

- 살림집에 설치된 승강기와 상수도, 난방, 전기, 체신설비를 비롯한 

시설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하수도와 울타리, 오물장, 공동변소등은 

살림집관리기관이 등록

- 살림집관리기관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에 

해당내용을 등록하며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등록내용을 

자료기지화해야 함

-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 등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담당

추가
살림집등록자료 갱신 

주기 명기
- 살림집관리기관은 변경된 살림집등록자료를 분기１차 이상 갱신

수정·

보완

살림집등록정형보고의 

체계화

- 살림집의 등록정형을 상, 하반년에 1차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은 1년에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

보완·

추가

살림집 배정원칙의 일부 

변경 및 추가

- 가족수,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이외에 ‘신체조건’을 추가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음

- 결혼 전 독신자, 해당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공민에게는 살림집 

배정을 금지하여 결혼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음

추가 용도변경 살림집의 배정

- 공공건물, 산업건물을 용도변경한 살림집은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배정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살림집의 부족으로 공공건물과 산업건물 등 타 용도의 

건물을 살림집으로 바꾼 사례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며, 살림집 수의 

확보와 관리 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로 보임

추가 이용허가증의 일원화
- 살림집이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이용허가증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함

보완 이용허가 취소 기준

-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내’로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이용허가를 취소

- 살림집의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살림집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며, 살림집의 원활한 배정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사 

의무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보완·

추가

살림집 꾸리기 관련 

구체적 표현 추가

- 살림집과 복도, 마당, 구획놀이터 등 공동구간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깨끗이 거두도록 하며, 농촌살림집에서는 

‘생땅’이 드러나지 않게 녹지를 조성

- 동사무소와 인민반은 다층살림집과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함(살림집 현판과 

문패 규격은 국가규격제정기관이 정함)

- 이는 아파트, 다층·소층·단층 주택 등 공동주택 형식의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공용공간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관리도 강조한 내용

보완
살림집 사용료 

지불 규정

- 살림집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사용료를 살림집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살림집사용료는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함

추가
이용허가증의 

분실 시 규정

-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이용자확인을 받아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한 요금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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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형태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보완 이용허가증 반환 시 규정

- 이사할 때 살림집관리기관의 인계확인을 받은 후 이용허가증을 

지방인민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 이용허가증을 

발급 받음

보완

살림집 이용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 ‘살림집 안에서 집짐승을 기르는 현상’ 발견 시 살림집관리기관에 즉시 

통보

추가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 감정 규정 명확화

-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기술감정을 해야 하며,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야 함

추가

살림집에 시설물 설치· 

이용·철수 시 원상 복구 

규정

- 살림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면서 건물의 파괴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

추가 철거 세대 대책 추가

-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살림집을 철거시키려는 경우 철거세대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운 조건에서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는 최근 평양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전국 각지의 대대적인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기존 살림집을 허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작년 준공된 평양 대평구역 살림집의 경우 타 지역 사업에서의 

철거 세대를 위해 조성된 것임

수정
살림집 구조·용도 변경 

승인 주체

- 구조변경승인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용도변경승인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건물기술감정을 

사전에 득해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전국 살림집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추가

살림집 관리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을 강조

-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노력과 자재, 자금, 

설비보장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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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강동종합온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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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종합온실 건설 목표

 2019년 중평남새온실농장 및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에 이어, 군 공항을 활용해 
평양시와 수도권 인구에게 공급할 채소와 식량 생산처로서 2023년 2월 15일 착공

 평양시 강동군은 도심에서 벗어난 교외지역8으로 착공 당시 강동온실농장은 북한이 강
조해온 ‘새시대 농촌건설 및 농촌혁명’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촌건설의 
새로운 전형으로 선전함

-온실 조성의 목표는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설정, 국가 최중대사로
서 현대적이고 실용성이 확보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밝힘

2. 강동종합온실 구성 및 규모9

 농장 전체 면적 260여정보(약 260만㎡), 연면적 120만㎡, 건축물은 약 1,050여동으로 
구성10

-련포온실농장에 비해 채소 생산규모가 크다고 설명

 채소 생산을 위한 온실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이 배치

-기존 온실농장과 비교 시 유리수경온실 다수 포함

-영양액 공급 및회수관로, 탄산가스공급관로와 지열수, 열망관로 등을 비롯 수백만m의 
내외부 망관로 조성 완료

-원통형남새재배장치는 재배틀이 광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만
들어진 재배장치로, 영양물질흡수률과 빛 이용률이 높아 작물 재배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 

8 강동군은�대동강의�동쪽에�위치한�평양시�교외지역으로�면적�약�516㎢,�인구�약�22만명� (출처� :�북한지역정보넷,�

나무위키)

9 참고�자료�

� � � -� 2024.�3.� 16.,�노동신문�1면,� “위대한�위민헌신의�장정우에�솟아난�눈부신�사회주의재부�경애하는�김정은�동지

께서�강동종합온실�준공�및�조업식에�참석하었다”�

� � � -�2024.�3.�17.,�노동신문�1면,� “[정론]�위대한�우리�어버이�강동종합온실�준공�및�조업소식에�접한�인민들의�격정

을�안아보며”�

� � � -� 2024.� 3.� 17.,�노동신문�3면,� “[조선중앙통신사�상보]�강동종합온실이�세계굴지의�남새생산기지로�훌륭히�일떠

선데�대하여”�

10 농장면적으로�알려진�260여�정보는�강동군�전체�면적�대비�약�0.5%를�차지하는�규모로�여의도면적의�약58%�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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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조량,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공급량 등을 정밀 조정가능한 시스템 도입으로 작
물 재배 기간을 단축, 작물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 적용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은 특이한 디자인과 더불어 사다리형회전식다층재배장치와 적외선 
등을 이용한 다층재배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배장치들이 설치. 연 10회작 이상의 채
소 재배가 가능하여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온실에는 자동영양액 공급체계와 더불어 영양액 비배 횟수 또는 재이용 시스템이 전면
적으로 도입되어 비료 절약과 원가 절약 측면에서도 기여 

-종합적으로 지능형통합생산체계 구축으로 기존 중평남새온실, 련포남새온실에 이어 한 
세대 현대적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자평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위해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
소, 농업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이 참여, 기여했다고 밝힘

 온실 외 탁아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등의 공공건물과 약 1,200여 세대의 다층, 소
층, 다락식살림집 포함

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관련 계획안과 조감도는 약 300여건, 기술설계도는 약 
3,280여건 수준

일자 주요 내용

2022. 12. 26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 강동지구에 대규모 온실군 건설 계획 발표

2023.  2. 15 - 강동온실농장 착공

2023.  7. 17 - 김덕훈 내각총리 강동온실농장 현지료해

2024.  3. 15 -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2024.  3. 27 - 강동종합온실 살림집 입사 모임

2024.  4. 01 - 첫 수확물 출하(출하지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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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동온실농장 활용 현황

 북한은 완공된 강동종합온실에 대해 <농장도시>, <온실도시>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단기
간 내에 지능형 농경시설을 갖춘 온실에 대해 적극 홍보

 준공 이후 4월 초부터 수확물을 도시(평양)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

��� ���Þ�ÆÇßCªÜ� ��âã� ä�å ��� ���Þ�ÆÇßCE� �#�¬­� ß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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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강동종합온실농장은 2019년 완공된 중평남새온실온장과 2022년 완공된 련포온실농장
에 이어 북한에서 주요 대상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중평, 련포 온실농장 
대비 규모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한 성과물로 확인됨 

 특히 토지 집약적 채소 생산 시설과 지능형 재배기술을 도입, 이를 통해 작물 생산량 측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대형 온실농장과 유사한 점은 농촌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규모 농업시설이라는 측면은 변함없으나, 중평과 련포 온실농장과 가장 
큰 차별점은 수도(평양시)에 위치한 입지적 측면과 농장의 규모, 시설 및 재배법의 과학
화·지능화 등 한 단계 발전된 시설로 판단됨

 또, 노동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북한 내부에서의 평가 역시 혁신적 농촌발전의 강조라기
보다 ‘새시대’, ‘현대적 시설’, ‘분명부강한 강국의 내일’ 등의 수사를 사용하며 국가 주요 
대상사업인 평양 5만세대 살림집 등과 연계, 도시화 및 과학기술이 접목된 현대시설 등
을 강조하는 양상임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강동종합온실을 딸, 김주애와 현장시찰을 하는 등의 모습을 언론
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요 경제분야 현장이라는 것을 강조·선전하고 있음

 강동종합온실농장에 온실시설 외 조성된 살림집과 봉사시설(공공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볼 때, 해당지역으로 상당한 인구의 이동이 예상되며, 평양시 외곽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도시지역인 본평양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도시화, 현대화 과정에 큰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중평, 련포 온실농장에 이어 강동종합온실은 기존 시설보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접목, 
수도 평양과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스마트팜 기술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북한의 자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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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평하고 있음

 다만, 온실농장에서 채소 재배를 위해 필요한 전력과 물 공급(특히 겨울철), 기타 비료 
등의 공급 보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작물 생산량 및 도시(평양)로의 채소 공급 수준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

 또, 북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과 같은 맥락으로 강동종합온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장된다면 이후 운영과 그 성과에 따라 북한 온실
농업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강동종합온실농장 사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비군사적 교류·협력 방안으로 주
요하게 손꼽히는 스마트팜 기술 + 주변 배후 지역 개발 모델 분야로 남북 상호 간 관심
이 높을것으로 예상. 현재 북한의 스마트팜 기술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향후 남측의 AI
를 활용한 전자동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11

 2024년 1,2분기 건설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 보도건수는 191건임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행활시설(77건)이었으며, 공장시설(36건), 농

림어업시설(25건), 교육복지시설(20건), 국토지역개발(9건), 공급시설(8건), 광업자원시
설(6건), 환경방재시설(6건), 문화휴양시설(4건) 순으로 집계됨

 교통물류시설 개발사업은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음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0

공급시설 8

발전시설 8

발전시설 외 -

공장시설 36

도시생활시설 77

살림집 74

살림집 외 3

국토지역개발 9

특구/개발구 -

특구/개발구 외 9

문화휴양시설 4

교육복지시설 20

광업자원시설 6

농림어업시설 25

환경방재시설 6

합 계 191

�� ��}ç��� ��E� [�h­3� +�� ��� }�

11 조선신보�등�다른�신문의�기사가�거의�대부분�노동신문�기사와�중복되어,�노동신문에�한정하여�기사를�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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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 출처

공급시설

￭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

￭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착공

￭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

￭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추진

01.11

02.07; 02.08

04.10

06.11

공장시설

￭ 전국, 지방공업공장들 골조공사 연이어 결속

￭ 평안남도, 평성건재공장 생산품 다종화를 위한 공사 진행

￭ 황해남북도 강령군·신계군, 밀가공기지 건설 사업 돌입

￭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

￭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

06.01

04.28

04.18

06.05

06.17

도시생활시설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

02.26

04.10

04.17

06.02

국토지역개발
￭ 전국,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

￭ 전국,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

01.06; 01.12

03.19

문화휴양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중

￭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

￭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

05.05

06.16

06.27

교육복지시설

￭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

￭ 평양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

￭ 남포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 전국, 수백 개의 학교와 유치원 개건

04.15

05.20

06.01

06.14

광업자원시설

￭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대발파 진행

￭ 함경북도 무산시, 무산광산련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

￭ 전국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

01.06

01.09

05.13

농림어업시설

￭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

￭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

￭ 토지정리돌격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

￭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

03.12

03.16

06.03

06.12

환경방재시설

￭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

￭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 호안공사 완료

￭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

￭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 위한 30만산 대발파 진행

04.21

05.30

06.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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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별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

1. 공급시설

￭� ±Ë9� �¼��� 5m��� �¿�:Ì� 1P� dvA>?@���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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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9� @l��� @l�:Ì1P� ¼!� �Ï� Ð%A>?@���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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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노동신문, 01.11, 4면)

 (내용)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재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 두개의 군민발전소
건설을 올해중에 완료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압력철관로와 발전설비조립작업이 적극 벌어지고 있으며, 
건설자들은 합리적 작업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 있음

-회양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건설자들은 일정계획에 반영된 작업
과제를 무조건 끝낼 불같은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음

나.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군민발전소 착공(노동신문, 02.07, 4면; 02.08, 5면)

 (내용) 림진강류역에 능력이 큰 또 하나의 발전소인 이천2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６
일에 진행되여 발전소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있었음

 회양２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７일에 진행되였으며, 착공식이 끝난 다음 발전소건
설을 위한 첫 발파가 진행되였음

다.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노동신문, 04.10, 4면)

 (내용) 신평발전소건설에서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더욱 분발해나섰음

-현재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언제건설과 발전기실건축
공사를 위한 기초굴착작업이 결속을 가까이하고 있음

-언제건설공사에 참가한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언제기초굴착작업을 불
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있으며, 기초굴착작업이 끝나는 즉시 언제타입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혼합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내밀고 있음

라.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우시３호발전소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여 올해중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들이 건설되는데 맞게 빠른 기간에 공사를 결속하고자 하고 있음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언제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발전설비조립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다그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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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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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지방공업공장들 골조공사 연이어 결속(노동신문, 06.01, 1면)

 (내용) 기초공사 완료에 이어 2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마무리 또는 진행

-05.27. 현재 성천군, 장풍군, 고산군 골조공사 결속

-온천군, 우시군, 재령군, 은천군, 동신군은 골조공사 성과 확대

 (위치) 전국

나. 평안남도, 평성건재공장 생산품 다종화를 위한 공사 진행(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 진행

-현재 설비조립이 한창이며, 색몰타르, 외장재생산공정 등이 확립되었으며, 종합목재가
공설비들을 설치하는 사업 마감단계

-완공 시 색몰타르, 외장재, 메움재, 난주, 난간 등 각종 인조석가공품과 건구 대량 생산 
가능

 (위치) 평안남도, 평성

다. 황해남북도, 강령군·신계군 밀가공기지 건설 사업 돌입(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강령군과 신계군에서 현대적이고 수만t 생산능력의 밀가공공장 건설 진입

-강령군은 04.10. 착공 이후 기초굴착공사와 기초콘크리트치기에 진입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황해북도 신계군

라.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 (내용) 현대적 설비들을 갖춘 생산공정과, 종업원의 문화생활 조건이 구비된 신발공장이 
06.04. 준공되어, 시의 학생들에 공급할 구두와 운동신발 생산토대 마련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마.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복공장 06.16. 준공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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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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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2. 26, 1면)

 (내용) 지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농촌살림집주변에 나무심기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

- (평양직할시) 력포구역에서 원림조성과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

-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 시·군에서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내외부미장작업과 울타리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망공사속도를 끌어올
리고있음. 함경남도에서는 북청군과 홍원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는 선진적인 공법을 
교환·공유하면서 살림집, 공동축사건설성과 확대

- (자강도) 희천시와 만포시, 향산군 등 여러 지역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대책 수립 및 농촌살림집 내부마감공사 추진

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4. 10, 1면)

 (내용)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 후 40여민만에 살림집 골조공사 완
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3단계 살림집 건설 사업 추진 중

 (규모) 1만 세대 살림집

다.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 17, 1면)

 (내용)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에 김정은 위원장 등 주요 인사 참석. 완공된 
전위거리, 림흥거리와 초고층 살림집들은 평양을 세계적 문명도시로 전변시켜나가는 주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성)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약 1년만에 준공

 (규모) 80여 정보 영역에 약 1만세대 살림집

라.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노동신문, 06. 02, 5면)

 (내용) 검덕지구 산악협곡도시건설에 혁신적 성과 이룩. 살림집들 골조축조 마감단계 진
척 및 옹벽, 시설물공사, 내외부미장 등 진행. 해발고 1,200M 이상되는 높은 산정에 살
림집 건설에 맞는 공법 적용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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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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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01.12, 4면; 02.14, 5면 外)

 (내용)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각 지역에서 간석지 건설사업 진행 중

-황해남도: 각회도간석지, 증산도간석지, 대수압도간석지, 양촌간석지(강령군)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월도간석지, 애도간석지, 석화간석지

-평안남도: 평원간석지

 (주체) 각 도의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나. 전국,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전국적으로 수천만㎥의 바닥파기를 포함한 방대한 량의 강하천정리와 수백 ㎞의 
도로기술개건,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및 공원, 유원지 그리고 수십 ㎞의 해안방조제 
및 방파제들에 대한 대보수공사 등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지표별 과제들이 비교적 원만
히 수행 

-민족문화유산 보호정책을 관철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의미있는 진전

-도소재지를 훌륭하게 꾸리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
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서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

-라진구역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더 잘 꾸리려는 움직임이 적극화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라선시와 허천군, 은천군, 회령시, 숙천군, 
연탄군, 태천군, 구장군, 정평군, 성천군이 강하천정리에서 실적을 내고 해주시와 희천
시, 형제산구역, 평강군, 백암군, 곡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계획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 과제를 수행

-그 외 남포시와 선교구역, 혜산시, 신의주시에서 원림록화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９차 전원회의는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５개년
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과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재해위기에 대
처하기 위한 사업을 년차별로 강력히 실행할 데 대하여 강조

 허천군과 안변군의 현실을 대비

-지난해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내민 허천군에서는 수십만 ㎥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
방장석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와 다리들에 대한 기술개건
사업에도 상당한 품을 들여 주민들의 교통상 편의와 자동차운행의 안전성을 더 잘 보장

-그러나 안변군에서는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일군들의 사업태도로 지지부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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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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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중(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평양인형극장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였지만 문화성 건설사업
소 로동계급과 성에서 조직한 당원돌격대가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
상골조콩크리트치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음

 (규모) 200여 석의 영화관, 200여 석의 인형극 관람실, 기념품 매대, 오락장 등

 (주체) 문화성 건설사업소

나.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6.16, 4면)

 (내용) 특색있게 일떠선 강계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
경이 구비되여있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게 됨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강계승마구락부 종업원 등 참가

 (위치) 자강도 강계시

다.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노동신문, 06.27, 4면)

 (내용) 함흥시에 일떠서는 도체육촌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
과 축구장, 체육인숙소, 미니골프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체육기지로 꾸려지게 됨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체육인숙소 골조공사를 끝내고 체
육관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성과를 확대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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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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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 위력한 교양거점이 마련

-서관에는 백두산정에 오르신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짐

-사판실에는 삼지연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모형사판과 벽사판이 전시

-혁명사적관의 호실들에는 영상사진문헌들,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전시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나.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노동신문, 05.20, 5면)

 (내용)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에서는 책임일군들이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보
건토대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책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음

 (위치) 평양시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 여러 구역

다.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남포시과학기술도서관 준공식이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대중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면모를 일신한 도서관에는 열람실들과 강의실, 다기능홀
을 비롯하여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전시회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춤

-종합정보봉사체계와 수많은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구축

-준공식에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일군들, 건설자들, 청년학생들, 도서관종업원들이 
참가

라. 전국, 수백 개의 학교와 유치원 개건(노동신문, 06.14, 2면)

 (내용)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개건

- (평양시)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강동군 봉화고급중학교 등 10여 개 학교들의 신설 및 
개건

- (함경북도)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140여 개 분교를 훌륭히 꾸림

- (황해북도) 수십 개 분교들의 모습을 일신

-평안북도 곽산군 초장농장 10일 유치원을 비롯하여 많은 유치원 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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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업자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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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에서 1월 5일 2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

-굴진갱도들을 전개하고 착암기, 압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수백m에 달하는 소갱
굴진과제를 앞당겨 끝내였으며 발파직장에서는 암질조건에 맞게 앞선 작업방법을 활용
하여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갔음

나.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9, 5면)

 (내용) 1월 8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의 메아리가 울려퍼졌음

-회전식착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발파효률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안고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음

다.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노동신문, 04.05, 5면)

 (내용) 덕성탄광2갱 고속도굴진소대는 대원들이 착암기 등 굴진설비에 정통하도록 하는 
한편 천공깊이와 각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매일 2배이상의 굴진실적을 기록함

-40여일만에 1/4분기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상반
년 굴진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해제낄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해나가고있음 

라. 전국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삼록탄광이 사갱굴진과 버럭처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으며 압축기와 권양기설치를 위한 준비도 선행시키고있음

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는 새 탄광, 새 갱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음

-태산탄광에서 자체의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1/4분기에만도 
갱건설공정계획을 112%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있음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의 탄부들은 각이한 암질조건에 맞는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발
파효률을 제고함으로써 갱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있음

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극동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여 기본굴진실적을 계획의 1.5배로 끌어올리였음

-룡반탄광 1갱에서도 종전보다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효율을 높임으로써 사갱굴진
과 기본굴진에서 뚜렷한 실적을 냈음



107

��� %� ¯�O�[�� ��èAg�I



108

8. 농림어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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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단천시에서는 지난해 10월말 능력이 큰 염소분장과 젖소분장 건설을 시작, 최근 완공함

-염소호동, 젖소우리, 보리싹재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이 꾸려져있고, 염소호동을 합리
적으로 배치하고, 자연풀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방목도로 건설에 집중함

-현재 젖제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리공사와 소형발전소건설 등 추진중

 (특성) 자연풀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나.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노동신문, 03.16, 1면)

 (내용) 평양 강동지구에 세계굴지의 남새생산기지가 1년만에 완공, 15일 준공 및 조업이 진행됨

-현대성과 선진성, 편리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온실호동들과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갖춤

 (특성)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실로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실

다. 전국에서 토지정리돌격대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토지정리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올 봄에 4700여정보 토지를 규격포전으
로 정리함

-황해북도려단에서 포전도로건설과 논두렁짓기, 논수평고루기 등을 질적으로 하는데 힘
을 넣으면서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등 1,170여정보의 토지정리하고, 평안
북도려단에서도 700여정보의 봄철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 (위치) 전국

라.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06.12, 3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4,000여개소의 양수장건설과 3,500여
㎞의 관늘이기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건설 및 능력확
장, 1만 6,700여km의 물길건설 및 보수 등 23만 6,000여정보의 논밭관개공사를 5월초
까지 완결함

-1,400여㎞의 강하천정리와 1,800여㎞의 제방보수, 수십㎞의 해안방조제공사는 마감단계

 (특성) 논밭관개공사를 질적으로 마쳐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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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방재시설

￭� ±Ë9�� ���� 4y��_4� dv� �A>?@���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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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1, 4면)

 (내용) 고산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에 사방야계공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
여 올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움

-륜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고, 여러가지 소공구 등을 질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힘을 넣음

 (특성) 과학기술편집물시청을 통해 작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나.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호안공사 완료(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양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천m구간의 가림천호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 
가림천지구의 면모를 바꾸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함

-도의 일군들은 가림천과 그 지류들을 현지답사하여 설계 및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고, 단
위별로 작업과제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중기계들의 만가동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함

 (주체)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다.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해안선을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
하고 해안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도는 해안방조제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 해일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력과 자재보장 등을 앞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질을 
높이도록 함

-정주시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계획된 상반년 공사과제를 결속하였고, 선천군과 동림군
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토작업과 장석쌓기에 달라붙어 작업을 함

 (특성) 재해성이상기후 대비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라.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평안남도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들을 다지는데 필
요한 막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발파를 진행, 21일 30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짐

 (특성) 올해 계획된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과제를 잘 끝낼수 있는 담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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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1. 개요

 ‘개발’(191건)대상으로 지역별·유형별 보도 건수를 보면, 평안북도 22건, 평양직할시 21, 
평안남도 21건,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18건 순으로 집계됨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1)

공장
시설

도시 
생활2)

국토
지역3)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21 0 0 1 13(11) 0 1 4 0 2 0

남포특별시 12 0 0 5 2(2) 0 0 2 0 3 0

나선특별시 6 0 0 1 3(2) 0 0 1 0 1 0

평안남도 21 0 1(1) 6 6(6) 1(0) 1 0 2 2 2

평안북도 22 0 0 1 16(16) 2(0) 0 0 0 1 2

자 강 도 16 0 1(1) 4 5(5) 0 1 4 1 0 0

황해남도 18 0 0 2 11(11) 2(0) 0 0 0 3 0

황해북도 13 0 1(1) 3 6(6) 1(0) 0 0 0 2 0

강 원 도 14 0 4(4) 4 3(3) 0 0 1 0 1 1

함경남도 18 0 0 5 7(7) 0 1 2 0 3 0

함경북도 12 0 0 2 4(4) 1(0) 0 2 1 1 0

양 강 도 3 0 1(1) 0 0(0) 0 0 1 0 0 1

기타4) 16 0 0 2 1(1) 2(0) 0 3 2 6 0

계 191 0 8 36 77 9 4 20 6 25 6

��s�h1v� Id�$� m� �:�$� #ÈÄ� � � � � ��s�h1v� ��F��$� m�$%�� #È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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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현황

가. 평양직할시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3건, 교육복지시설 4건, 농림어업시설 2건, 문화휴양시설과 
공장시설이 각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완공,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추
진 중, 강동종합온실농장 완공,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 평양직할시 첫 표준약국 
완공 등

나. 남포특별시

 총 12건으로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도시생활시설 및 교육복지시설이 각 2건
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강서구역 덕흥농장 새집들이, 학생신발공장 준공,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
공, 남포특별시 관개공사 마간단계 추진 등

다. 나선특별시

 총 6건으로 도시생활시설 3건, 공장시설, 교육복지시설, 농림어업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농촌살림집 완공, 부포오리공장 고니사 준공, 선
봉어린이식료공장 개건 등

라. 평안남도

 총 21건으로 공장시설 및 도시생활시설이 각 6건, 광업자원시설, 농림어업시설, 환경방
재시설이 각 2건씩, 공급시설 및 문화휴양시설, 국토지역개발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성천군 등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 평성건재공장 종합적 마감건재생산
기지 공사 추진, 개천시 보부농장 살림집 입주, 평원군 운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
사,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 대발파 진행, 평원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진행 
중 등

마. 평안북도

 총 2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6건, 국토지역개발, 환경방재시설 각 2건, 공장시설, 농림어
업시설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삼광축산농장 새집들이, 태천군 룡흥농장 살림집 준공, 곽산군 당상농장 120
여동 살림집 준공, 곽산군 사송강 정리공사 결속, 석화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결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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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강도

 총 16건으로 도시생활시설 5건, 공장시설, 교육복지시설이 각 4건, 공급시설, 문화휴양
시설, 광업자원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희천시 송지농장 살림집 입사, 만포시 고산농장 살림집 입사, 강계수의약
품공장 준공, 강계학생신발공장 준공, 동신군 원탕료양소 개건 완료, 전찬군병원건설사
업 추진 중 등

사. 황해남도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11건, 농림어업시설 3건, 공장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2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 살림집 준공,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강령군 평무농장 및 금동은정차재배원 농촌살람집 완공 및 입
사,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 강령호 물길공사 추진 중 등

아. 황해북도

 총 13건으로 도시생활시설 6건, 공장시설 3건, 농림어업시설 2건, 공장시설, 국토지역개
발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은정축산농장 살림집 준공, 사리원시 문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연탄군 월룡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황해북도 밀가공기지 건설 및 현대화개건 사
업 추진 중,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 광천닭공장 조업식 진행 등

자. 강원도

 총 14건으로 공급시설, 공장시설 각 4건씩, 도시생활시설 3건, 교육복지시설, 농림어업
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이천2호군민발전소 착공, 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 착공, 이천군 지방공업
공장건설 원림녹사화업 추진, 원산학생교복공장 준공,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농촌살림
집 완공 및 입사,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마감단계 등

차. 함경남도

 총 18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건,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교육복지시설 2건, 문
화휴양시설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 중,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새집들이 진행, 흫원군 공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함경남도 경소 마그네샤 
마감건재생산기지 건설 중, 함주군·금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 북청군 혁명사적
관 개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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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함경북도

 총 1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4건, 공장시설과 교육복지시설 각 2건씩, 농림어업시설, 광업
자원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회령시 창태축산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길주군 남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청진시 학생신발공장 건설, 함경북도 3대혁명전시관 건설 추진, 청진시 오
중흡 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 추진 중, 무산광산련합기업소 50만산 대발파 진행 등

타. 양강도

 총 3건으로 공급시설, 교육복지시설, 환경방재시설 각 1건씩 분포

 주요사업으로 양강도 수력발전소 건설 중, 삼지연혁명사전관 개관, 수천m 구간 가림천 
호안공사 완료

파. 기타, 전국

 총 16건으로 농림어업시설 6건, 교육복지시설 3건, 공장시설, 광업자원시설 및 국토지역
개발 각 2건, 도시생활시설이 1건 분포

 주요사업으로 전국 각지 수지관늘이기공사 마감단계 진행, 토지정리돌격대 4,700여정보
의 토지, 규격 포전으로 정리,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 전국 각지, 교원양
성부문 대학·농업대학 신축 및 개건 진행, 전국 수백개의 학교 및 유치원 개건, 전국 여러 
간석지 건설장 발파 진행, 전국, 능률적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추진 등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계획’ 단계 0건, ‘건설’ 단계 80건, ‘완공’ 단계 111건임

2) 단계별 분포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0건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80건으로 평안남도 11건, 강원도 9건, 남포특별시·함경남도 각 8건, 함경북도 6건, 
평양직할시·평안북도·자강도·황해남도 각 5건, 황해북도 4건, 양강도 1건, 전국에 걸친 
시설은 13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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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11건으로 평안북도 17건, 평양직할시 16건, 황해남도 13건, 자강도 11건, 평안남
도·함경남도 각 10건, 황해북도 9건, 나선특별시 6건, 강원도·함경북도 각 5건, 남포특별
시 4건, 양강도 2건, 전국에 걸친 시설은 3건 분포 

단계별
지역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21 0 5 16 

남포특별시 12 0 8 4 

나선특별시 6 0 6 

평안남도 21 0 11 10 

평안북도 22 0 5 17 

자강도 16 0 5 11 

황해남도 18 0 5 13 

황해북도 13 0 4 9 

강원도 14 0 9 5 

함경남도 18 0 8 10 

함경북도 11 0 6 5 

양강도 3 0 1 2 

전국/기타 16 0 13 3 

계 191 0 80 111

��  � #H3� ¥.3� ��� }�   ��� ���#H3� ¥.3� }�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계획단계는 총 0건

 건설단계는 총 80건으로 공장시설 25건, 농림어업시설 13건, 교육복지시설 및 국토지역
개발 각 9건, 공급시설 8건, 광업자원시설 6건, 도시생활시설 및 환경방재시설 각 4건, 
문화휴양시설 2건 순으로 분포

 완공단계는 총 11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3건, 농림어업시설 12건, 공장시설 및 교육복
지시설 각 11건, 문화휴양시설 및 환경방재시설 각 2건 순으로 분포 

유형별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80 0 8 25 4 9 2 9 6 13 4

완공 111 0 0 11 73 0 2 11 0 12 2

계 191 0 8 36 77 9 4 20 6 25 6

�� !�¥.3� [�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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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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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과 및 2024년 국가 예산

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산 보고 진행

-2024년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2023년 국가예
산 집행 결산 및 2024년 국가 예산을 보고함

 202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의 주요 내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

 2024년 국가예산 계획의 주요 내용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 집중으로 지속적 발
전 추동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2.7% 인상,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 계획

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1% 내외 증가율로 유지되던 국가예산증가율이 202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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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준으로 계획

-2023년 높은 지출증가율을 배분했던 농업에 지난해 대비 0.1% 늘려 배분, 농촌건설, 
농업생산환경 개선 등, 관련된 건설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높은 지출증가율 배분한 과학기술무문, 사회주의문화부문도 관련 시설의 조성사업 활
성화 예상

2. 2024년 1,2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림흥거리)와 서포지구(전위거리) 사업 준공

-평양시에 5년간(‘21~’25년) 5만세대, 매년 1만세대 살림집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4
년째 맞이.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을 준공(2024.04.16)하고, 3단계 사업 진
행 중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2단계 건설사업 진행 중

-2021~2025년, 5개년 동안 검덕지구 2단계 사업,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2024년 초, 단천시 대응 1동, 무학동에 1천여 세대 소층, 다층 살림집 완공, 룡천동에
도 선경마을 완공 보도

 2024년 1,2 분기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현황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 이후 추진한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추진

-2024년 1,2분기 기간에 60여 개 농장에서 18,000여 세대 완공. 지금까지 완공, 
마감단계, 진행 중인 모든 농촌살림집은 113,700여 세대

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수준의 실적을 보임

 (시사점) 살림집 건설의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 범위 확대’, ‘제도 정비’ 추진. 살림집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필요한 ‘자원’(시멘트, 노동력 등)이 자체 조달
가능하여, 당분간 지속 성장 또는 최소한 유지될 것으로 보임

3. 건재 생산 기반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 건재 생산 관련 동향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면서 건
설자재 부문의 생산 확대를 요구하였음 

-전국 각지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강화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최근 재료적 측면에서는 경소마스네샤 건재판을 비롯, 경소마그네샤에 대한 언급이 다수

-최근 구체적 건재 생산 사례로는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대한 
건재 조달의 경우 김책제철련합기업소(함경북도 청진시)가 철판과 선철을, 천리마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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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는 환강과 철망, 형강을 보장하고 있음

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북한 전역에 274개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폭넓은 건재 종류를 포함하는 ‘벽돌, 
타일, 기타 건재’ 부문이 135개로서 절반을 차지함

-시멘트 제조 공장은 전체의 25% 수준인 68개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황해북
도에 20개가 위치하고 있음

-벽돌, 타일, 기타 건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해당 공장이 많았음

 건재 관련 최근 기술개발 동향

-건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 생산방식, 자재 절약 공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활발해
지고 있음

-2022년 발간 「기술혁신」에 포함된 문헌 중 건설 관련 논문을 별도로 정리하고, 건재를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건설, 수송, 기계, 전자, 건재, 경공업, 화학 
등에 대해 총 51건이 건설과 관련이 있었고, 자재(건재)와 관계된 것은 총 15건이었음

 (시사점) 건재 생산 인프라 현황 및 최근 기술개발 동향은 북한의 건설·개발 성과와 직결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 임. 따라서 향후 수요 충족 관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주요 공장을 포함하여 개별 공장의 세부적 생산 품목과 해당 제품의 생산능력 
확인

-각 살림집의 유형별로 소요되는 건재 종류와 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시․군 단위에서 집
계한 후 공급능력과 비교

4. «지방발전 20x10 정책» 

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발표와 개념, 대상지역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불과 보름만에 시정 연설.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이념에 배치 언급

-농촌진흥을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10
년간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

-김화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노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연차
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지도사업체계를 정립

-올해 대상 20개 시·군으로 숙천군, 성천군(평남),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평북), 재령군, 
은천군(황남), 연탄군, 은파군(황북), 금야군, 함주군(함남), 경선군, 어랑군(함북), 김형
직군(양강), 우시군, 동신군(자강), 고산군, 이천군(강원), 남포시 온천군, 개성시 장풍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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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2.29.일자 1면): 김정은 참석·연
설, 지방발전정책 천명 후 첫 테이프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어랑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07.일자 3·4면)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
군, 김형직군, 장풍군에서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노동신문 03.11.일자 1면)

-노동신문 06.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 골조공사 기본 결속

 (시사점) 농촌진흥, 농촌살림집 건설과 더불어 지역발전 및 지방도시 건설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및 운영을 통해 김정은식 국토·지역개발의 방향을 실현하려
는 움직임으로 파악됨

-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이행 성과와 실질적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 발전
의 수준과 인민생활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살림집관리법」 전면 개정 

 ｢살림집법｣ vs. ｢살림집관리법｣

- ｢살림집관리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10.19. 개최)에서 심의 채택됨

-대부분 기존 ｢살림집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비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보완, 구체화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존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대
체한 것으로 보임

 2022년 기준 「살림집법」과 달라진 주요 내용

- (추가) 준공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줄 때 필요한 추가 인계문건, 관리대상
이 다른 살림집 이관·인수 시 추가 규정, 용도변경 살림집의 배정, 이용허가증의 일원
화, 살림집 보수를 위한 기술 감정 규정 명확화, 철거 세대 대책 추가, 살림집 관리에 
있어 국가와 담당 주체의 책임성을 강조 등

- (수정/보완) 살림집등록정형보고의 체계화, 살림집 배정원칙의 일부 변경 및 추가, 이용
허가 취소 기준, 살림집 꾸리기 관련 구체적 표현 추가, 살림집 사용료 지불 규정, 살림집 
이용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살림집 구조·용도 변경 승인 주체 등

 (시사점) 북한은 2021년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 살림집 건설이 확
대되면서 입사 대상 인민들, 기존 살림집이 철거되는 인민들 등의 민원, 담당기관과 인민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살림집 시설물 관리 체계 구체화 및 책임성 강화, 살림집 입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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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사 등에서의 혼란 방지, 사회문제 해결과 결부된 살림집 정책 제시, 증가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6. 강동종합온실 준공

 강동종합온실 건설 목표와 조성 개요

-2019년 중평남새온실농장 및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에 이어, 군 공항을 활용
해 평양시와 수도권 인구에게 공급할 채소와 식량 생산처로서 2023년 2월 15일 착공

-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 목표 설정, 국가 최중대사로서 현대적
이고 실용성이 확보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밝힘

-농장 전체 면적 260여정보(약 260만㎡), 연면적 120만㎡, 건축물은 약 1,050여동으로 
구성

-채소 생산을 위한 온실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등이 배치

-온실 외 탁아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등의 공공건물과 약 1,200여 세대의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포함

 온실 관련 도입 기술 수준

-기존 온실농장과 비교 시 유리수경온실 다수 포함

-영양액 공급 및회수관로, 탄산가스공급관로와 지열수, 열망관로 등을 비롯 수백만m의 
내외부 망관로 조성 완료

-원통형남새재배장치는 재배틀이 광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하는 방식, 영양
물질흡수률과 빛 이용률이 높아 작물 재배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 

-또, 일조량,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공급량 등을 정밀 조정가능한 시스템 도입으로 작
물 재배 기간을 단축, 작물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 적용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은 특이한 디자인과 더불어 사다리형회전식다층재배장치와 적외선 
등을 이용한 다층재배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배장치들이 설치. 연 10회작 이상의 채
소 재배가 가능하여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기존 대형 온실농장과 비교 시, 농촌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규모 농업시설이라는 측면은 동일하나, 가장 큰 차별점은 수도(평
양시)에 위치한 입지적 측면과 농장의 규모, 시설 및 재배법의 과학화·지능화 등 한 단계 
발전된 시설로 판단됨

-강동종합온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장된다면 이후 운영과 그 
성과에 따라 북한 온실농업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한편, 강동종합온실농장 사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비군사적 교류·협력 방안으로 
주요하게 손꼽히는 스마트팜 기술 + 주변배후 지역 개발 모델 분야로 남북 상호 간 관
심이 높을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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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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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건수 19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배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 사업 기사건수가 191건으로, 전년 동기(160건)에 비해 1.2배 정도로 증가. 
2023년 3,4분기(252건)에 비해서는 약 0.7배 수준

-대체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계획된 공사 및 실적이 다수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직전 분기 집계수에 비해 저조한 건수이나, 상반기에 해당하는 1.2분기 건수로는 2021
년 97건, 2022년 141건, 2023년 160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상반기 기간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주로 건설중인 기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이번 1,2분기 기사는 191건 중 111건이 완공 기사로, 상반기 
내 단기간에 완공이 가능한 살림집 건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과 지난해 건설 목표 
사업이 올해 초 완공된 후 보도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2. 지역별 분포를 보면, 평안남북도와 평양직할시에서 21건 이상 집계

 평안북도에서 22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 건수가 집계되었으며, 평안남도와 평양직할시에
서 각각 21건으로 많은 기사수 집계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의 건설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농촌)살람집, 공업공장 관련 사업이 다수 추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평안북도의 경우 22건 중 도시생활시설(살람집) 사업이 16건으로 약 70% 이상 차지

-평양직할시 역시 21건 중 살림집관련 사업이 13건으로 화성지구, 서포지구 등 도시 내 
살림집 외에도 도시 외 지역 농촌살림집도 다수가 함께 추진된 것을 확인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이번 1,2분기에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음

 (공급시설) 총 8건(발전시설 8건)으로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이천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 

 (공장시설) 총 36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다음으로 많은 기사 건수가 집계 

-전국적으로 지방공업공장 신설과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교복공장, 학생신발
공장 등 경공업 공장도 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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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생활시설) 총 77건으로 건으로 이 중 74건이 살림집 관련 기사 집계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농촌살람집 건설 및 완공 소식이 다수의 기사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 사업 완공, 화성지구 3단계 1만세
대 살림집 건설, 함경남도 단천시 2단계 살림집 건설 사업 등이 있음

 (국토지역개발) 총 9건의 기사가 있었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각 지역에서 
간석지 건설사업이 진행 중

 (문화휴양시설) 총 4건으로, 기간 대비 집계된 기사 건수가 저조한 편. 평양시 평양인형
극장이 지난분기에 이어 계속 건설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자강도 강계승
마구락부 준공,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중 등이 있음

 (교육복지시설) 총 20건으로 주요사업은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 평양시 고려약공장들 
개건현대화 마감단계, 남포시 과학기술도서관 준공 등

 (광업자원시설) 총 6건으로 주요사업은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 대발파 진행,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사업소 50만산 대발파 진행 등

 (농림어업시설) 총 25건으로 도시생활시설과 공장시설 다음으로 많았음. 주요 사업으로
는 평양직할시 강동종합온실 준공사업과 전국적으로 상반기 농사철 대비 관련 농업시설 
건설 사업이 다수 집계

-그 외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 사업 등이 있음

 (환경방재시설) 총 6건이었으며, 평안북도 해안방조제 공사와 사방야계공사 등이었음

III. 1,2분기 종합 시사점

1. 전국적으로 농촌살림집 중심의 살림집 건설과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속

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한 보고 건수가 많았음

-1,2분기 중 건설 중 또는 완공된 물량과 더불어 작년 목표량이 올해 초 완공되어 1,2분
기 보도된 기사건수가 더해져 예년대비 관련 분야 기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지방 농촌살림집 뿐 아니라 평양시 외곽지역 농촌살림집, 농장 내 살림집 완공 소식이 
다수 보도되었으며, 평양 도심에서는 화성지구 2단계 완공 및 3단계 1만세대 건설 추
진이 1,2분기에 진행됨

-살림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3배 수준의 실적 달성

-최근 「살림집관리법」 개정 또한, 건설·완공되는 살림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새로운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살림집 분야 성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이 장기적인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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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발전 20x10정책»추진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확대

 지방 발전과 자력갱생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공업공장을 전국 시·군에서 매년 20개 지역
을 10년 간 순차적으로 추진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 이후 시·군의 자립적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 발
전을 독려하는 기치를 당중앙뿐 아니라 시·군 단위까지 넓히려는 의도로 판단

-올해 대상 지역인 20개 지역 모두에서 상반기 내 지방공업공장 건설 및 개건 사업 추진
에 돌입했고, 이를 포함한 공장시설 관련 기사 다수 집계

-다만, 지방공업공장 사업 추진으로 평양 내 공장건설 활동 상대적 저조

3. 전국에서 도과학기술도서관 준공

 남포특별시, 자강도, 강원도에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 소식 보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모든 산업 영역
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관찰되어왔음

-특히 북한은 농업기술의 중요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2024
년 1분기에 완공된 강동종합온실은 수도 평양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채소 재배량을 획
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꼽힘

-이와같이 과학기술 개발 및 적용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각 도별 ‘과학기술도서관’ 개
건 및 현대화는 과학기술 활용의 기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개건 준공된 도서관에는 종합정보시스템과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구축되어 있고, 강의, 
토론, 전시 기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4.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대비 차원에서 관개체계 정비 강력히 집중

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더불어 농촌발전, 농업기술의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형 농
업생산량 관리 등에 최근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분기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기간으로, 매년 1,2분기(특히 2분기)에 농
림어업부문 보도 기사 건수가 전체 기사 건수에서 많은 비중 차지

-올 해 1,2분기에도 농림어업부문 기사는 25건으로 도시생활시설(살림집), 공장시설 다
음으로 많은 기사가 집계된 부문임

-특히 이번 상반기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기후변화 영향(호우, 홍수 등)에 대비하여 전
국적으로 관개체계 정비에 집중하는 모양새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관개공사 목표를 앞당겨 수행 완료했다는 기사 다수 집계 

-각지 일군 및 근로자들, 인민군장별들이 4,000여개소 양수장 건설, 3,500㎞의 관늘이
기 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 건설 및 능력확장, 1만 
6,700여㎞ 의 물길건설 및 보수를 5월초까지 완결하였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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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I. 조사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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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 ․ 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대북사업 관련 경영․ 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2024년 1,2분기(1~6월)

 공간적 범위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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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ㆍ분류 방법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4년 1월~6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1

코
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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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기준과 내용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
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
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1 기사의�기초사항�입력은�<이석기ㆍ이승엽(2014),�｢2000년대�북한기업�현황�:�북한�공식매체�분석을�중심으로｣,�산

업연구원>의�입력방법을�응용하되,�시설유형분류와�사업내용�등은�분석대상에�맞게� 새롭게�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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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ㆍ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음식료(10,11,12), 섬유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4.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기타

5. 국토지역

   개발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ㆍ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ㆍ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석지, 기타

�� ��h­� }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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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기사 :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대표 :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기타

8. 광업자원시설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기타

9. 농림어업시설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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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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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
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
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III. 분석자료 추출과정

1. 1,2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411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임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411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191건을 추출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
고자료로 활용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135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336 185

조선신보 75 6

계 411 191

��  �0$� OZ� ��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191 0 8 36 77 9 4 20 6 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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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분기 북한건설ㆍ개발동향 자료

I. 공급시설

1. 발전시설

□ 강원도,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노동신문, 01.11, 4면)

 (내용)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발
전소건설에서 전진을 이룩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격려
하고 있음

-도에서는 지난 시기의 발전소건설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편향을 분석·총화
하고 현재 두개의 군민발전소건설을 올해 중에 완료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주체) 강원도당위원회, 강원도 일군, 근로자들

 (위치) 강원도 고성군, 회양군

□ 양강도, 수력발전소 건설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지역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임

-도에서는 올해중에 수천m구간의 도갱굴진을 끝내는것을 무조건 관철하고자 함

-며칠전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도급기관들과 혜산시의 많은 당원들로 건설력량이 편성
되어 출발모임이 있었는데, 도의 책임일군들은 올해 목표점령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
자고 격려함

 (주체) 양강도당위원회, 양강도책임일군

 (위치) 양강도

□ 강원도, 이천2호군민발전소 착공(노동신문, 02.07, 4면)

 (내용) 강원도 이천2호군민발전소의 착공식이 2월 6일 진행됨

-임진강류역에 능력이 큰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면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세
대들에 필요한 전기를 보다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됨

 (위치) 강원도 이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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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회양2호군민발전소 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5면)

 (내용) 강원도 회양2호군민발전소건설 착공식이 2월 7일 진행됨

-도에서는 물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목
표를 제기하고 설계와 시공력량편성, 건설장비, 기공구보장대책을 선행함

 (위치) 강원도 회양군

□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언제증축공사 추진(노동신문, 04.01, 

4면)

 (내용)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영구재처리장 언제증축공사를 위한 대발파가 진행됨

-수십차례의 현지답사와 기술협의회를 통하여 효률적인 발파구역을 확정하고 공정설계
를 선행시키는것과 함께 설비, 자재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면서 굴진작업에 력량과 수
단을 집중함

-로동자, 기술자들은 암석굳기와 단면에 맞는 천공깊이를 보장하고 발파순환당 효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소갱굴진과제를 짧은 기간에 결속함

-발파공들도 암질조건에 따르는 화공품의 장입과 다지기, 도화선늘이기 등을 기술적요
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발파의 성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함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발전소건설 성과 지속 확대(노동신문, 04.10, 4면)

 (내용) 신평발전소건설을 위해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의 로동계급이 더욱 분발한 가운데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언제건설과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위한 기초굴착작업이 결속을 가까이하고 있음

-신평발전소건설은 지역의 전력문제를 풀고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

-도에서는 물길굴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올해안으로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전부 끝낼 대담
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함

-발전소건설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
는 현장들에 좌지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고 있음

-은파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구간의 물길굴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
하고, 중대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
러일으키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일정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함

-곡산, 서흥, 신계군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기세좋게 전진함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언제기초굴착작업을 해제낌

-한편 기초굴착작업이 끝나는 즉시 언제타입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혼합장을 꾸리기 위
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내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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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실건축공사를 맡은 례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작업과제를 수행함

 (주체) 은파군대대, 황해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례성강수력발
전건설사업소

 (위치) 황해북도 신평군

□ 자강도 우시군, 우시3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우시3호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로, 발전소건설이 끝나면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에 필요한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게 되고, 강을 다스려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
게 됨

-군에서는 지난 시기 중소형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일떠세운 경험에 기초하여 우시３호
발전소를 자체로 건설할 목표를 세움

-특히 올해중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되는데 맞게 빠른 기간에 공사를 결속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음

 (주체) 우시군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자강도 우시군

□ 강원도, 고성군민1호발전소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4, 5면)

 (내용) 고성군민발전소 완공의 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그치고 있음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고성군민발전소건설을 위한 방대한 언제쌓기와 물길굴공
사, 발전기실건설 등을 다그쳐 일자리를 크게 냄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고성군민1호발전소 압력철관로공사로 기성관례대로 추진
한다면 2년은 실히 걸리는 이 공사를 발전소건설자들이 반년 남짓한 기간에 해제낌

-룡성로동계급은 대형압축기생산을 마지막단계에서 본때있게 진행

 (주체) 도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발전소건설자들

 (위치)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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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장시설

1. 음식료

□ 전국, 밀가공기지 건설 및 현대화개건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전국 각지에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밀가공기지들을 일떠세우고 있음

-식생활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농업부문에서는 정보당 밀수확고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중임

 얼마전 강령군과 신계군에서 수만t능력의 현대적인 밀가공공장건설이 시작됨

-수매량정성과 밀가공기지건설련합지휘조에서는 해당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
하면서 건설을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내밈

 황해남도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굴착기와 삽차,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보장해주고 건설자
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전개

-지난 10일 착공이래 불과 며칠도 안되는 기간에 기초굴착공사를 끝내고 기초콩크리트
치기에 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성과를 확대함

 황해북도에서도 신계군에 건설하는 밀가공공장을 빠른 기간안에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
고 륜전기재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앞질러가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
이 해나감

 (위치) 황해북도, 황해남도

□ 남포특별시, 즉석국수공장 건설 중 (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즉석국수공장을 일떼세움

-새로 건설되는 즉석국수공장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정이 그쯘히 갖추어짐

-시안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적극 
합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로력조직을 면밀히 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밈

-현재 골조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된데 이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시에서
는 건축공사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는 사업도 밀고나감

 (위치) 남포특별시

□ 나선특별시, 선봉어린이식료공장 개건(노동신문, 05.31, 5면)

 (내용) 라선시 선봉구역에 선봉어린이식료공장의 개건되어 조업식이 5월 29일 진행됨

-초고온살균기와 분쇄기, 교반기, 발효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갖춘 공장이 일떠섬으
로써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신젖과 빵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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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라선시당위원회, 선봉구역의 일군들, 근로자들, 공장종업원들

 (위치) 나선특별시 선봉구역

2. 섬유의복

□ 황해남도,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해주학생교복공장 준공식이 12월 31일에 진행됨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평안북도,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노동신문, 01.07, 4면)

 (내용)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대화공사는 연건평 수십만㎡에 110여개의 대상건설과 수만
t능력의 종이생산공정확립, 리오쎌섬유에 의한 제품생산공정의 구축 등 방대한 공사과
제임

-대상건설과 초지기설치공사, 리오쎌섬유시험생산 등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는 속
에 뚜렷한 공사실적이 련이어 기록

-특히 실무일군강습과 기공구전시회준비 등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건
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예단성있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자재
와 물자확보에 힘을 넣어 단계별공사계획들을 드팀없이 수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
을 앞질러가며 마련

 (규모) 연건평 수십만㎡, 110여개 대상, 수만t능력의 제품생산공정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북도, 청진학생신발공장 건설(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청진학생신발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결속단계에 들어섬

-도에서는 학생신발공장건설을 최상의수준에서 완공할 목표로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개

-도에서는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신발생산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동시에 내밀고, 기능공
양성사업도 중요하게 틀어쥐고 질좋은 학생신발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움

-지금 설비설치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주체) 함경북도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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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도, 학생신발공장 건설(노동신문, 03.18, 4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생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평양시에서 학생신발공장건설이 결속된데 이어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따라앞서
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맡은 대상공사를 적극 내밈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빠른 기간에 질적으로 끝냄

 함경북도에서 학생신발공장건설이 결속단계에 들어섬

-라남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학생신발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해 분투

 황해북도에서도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공
장건설이 일정계획대로 진척되도록 함

-설비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설계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 담보

 함경남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학생신
발공장건설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공양성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이
룩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수십명의 로동자들을 류원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에 보내여 그곳 기술
자, 기능공들로부터 학생신발생산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받도록 함

 함경남도에서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능공양성사업이 강력히 실행되고 있음

-함흥구두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기 단위에서 기술전습을 받고있는 로
동자들의 기능수준을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성심을 다함

 이밖의 여러 도의 일군들도 새로 일떠서는 학생신발공장들의 기능공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최단기간내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추진

 (주체) 전국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

 (위치) 전국

□ 강원도, 원산학생교복공장, 원산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원산학생교복공장과 원산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6월 4일 진행됨

-원산시에 학생교복공장, 학생신발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철따라 다양
한 형태의 교복과 맵시있고 질좋은 신발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게 됨

-도당위원회에서는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건설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
고 조직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현대적인 설비
들과 공정들을 갖춘 학생교복공장과 학생신발공장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 (위치) 강원도 원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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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포특별시, 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05, 4면)

 (내용) 남포시에 학생신발공장이 준공되어, 6월 4일 준공식이 진행됨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공장건설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강력한 시공력량을 편
성하였으며 자재보장을 앞세워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함

-일군들과 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은 앞선 공법을 적용,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질적으
로 결속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생산공정과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여건이 갖추어진 공장이 세워
져 시안의 학생들에게 각종 구두와 운동신발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 마련

 (특성) 시인민위원회, 시지방공업관리국, 시무역관리국 등 여러 단위에서 공장건설 지원

 (위치) 남포특별시

□ 자강도, 강계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14, 4면)

 (내용) 강계학생신발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이 6월 13일에 진행됨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적극 
내밈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이 높고 능력이 큰 학생신발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
에게 각양각색의 운동신과 구두를 생산공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함경남도, 함흥학생교복공장 준공(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학생교복공장을 일떠세우고, 준공식을 6월 16일에 진행함

-도에서는 현대적인 학생교복공장건설을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틀어쥐고 설비, 자재보장
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밈

-건설자들은 능률적인 시공방법을 일반화하고 각종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활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였으며 공장의 내외부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일신함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공장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의 생산을 보장

-도안의 학생들에게 계절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복들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남도, 평성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21, 4면)

 (내용) 평성시에서 학생신발공장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준공식이 6월 19일에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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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위원회에서는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킴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수용, 건축공사를 단기간에 결속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이 꾸려지고 훌륭한 생산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공장이 일
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각종 신발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춤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황해북도,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노동신문, 06.22, 5면)

 (내용)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사리원학생신발공장 준공식이 6월 20일 진행되었음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운동신과 구두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됨

-일군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시공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 건축공사를 진행

 (특성) 도과학기술위원회 첨단기술제품제작소, 도공업기술연구소 등 여러 단위에서 신발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십종의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줌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3. 섬유화학

□ 전국, 화학공장 개건현대화 추진(노동신문, 01.18, 4면)

 (내용)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화대상공사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고 있음

-평안북도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십개 건설대상들의 건축공사기일을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 분발력 발휘

-공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대상건설과 초지기설치공사, 리오쎌섬유시험생산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촉매생산공정확립을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
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산건물건설에 박차를 가함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여러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하는것을 
비롯하여 현존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 주력

-명간화학공장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갈탄저온건류공정을 확립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옴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갈탄저온건류로건설하는 한편 질소분리기를 보수정
비, 여러동의 생산건물에 대한 내부공사를 끝내기 위한 사업들 립체적으로 벌림

 (주체)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 노동자들

 (위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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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멜라민수지생산기지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3, 1면)

 (내용)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멜라민수지생산기지를 건설 중임

-건축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된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제작과 조립에 력량을 집중

-60여종에 달하는 설비제작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해 화학기계분공장을 비롯한 련합
기업소의 여러 단위가 립체전을 벌리며, 설비부속품이 생산되는족족 그 조립도 동시에 
진행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건설을 내밀면서 생산을 담당할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도 함께 전개

-새로 조직된 멜라민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이 새 공정의 기술적특성과 원리들을 배우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남도 평성시, 벼모판종합영양제공장 준공(노동신문, 06.19, 4면)

 (내용) 평안남도에 평성벼모판종합영양제공장이 준공되어 6월 18일 준공식을 진행함

-설비의 국산화비중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원료의 분쇄와 혼합, 계량, 포장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된 공장이 건설되어 농장들에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에네르기, 로력절약형 생산공정을 목표로 건물형성안과 
설계를 하고 건설장비들과 세멘트, 강재 등을 제때에 보장,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설비제작과 설치를 끝냄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4. 비금속소재

□ 자강도, 마감건재생산기지 건설 중(노동신문, 02.01, 3면)

 (내용) 자강도에서 농촌건설을 위해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계속 
박차

-올해부터는 농촌건설에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켜 건설하여
야 하는것으로 하여 마감건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맞게 도에서는 현재의 건재기지들을 활성화와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
게 전개

-도에서는 강계시에 능력이 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있는
데, 이미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관생산공
정을 꾸려놓은데 이어 여러가지 건재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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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있음

-아크릴계칠감생산능력확장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 위
한 사업을 적극 추진

-또한 시, 군들의 마감건재생산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자체의 원
료에 의거하는 건재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함경남도, 경소마스네샤 마감건재생산 기지 건설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 신규건설 및 능력확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시, 군들에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는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목
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재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함

-도에서는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
기사업을 진행하고 시, 군들에서 그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함

-시, 군책임일군들이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힘있게 추진

-단천시, 함주군, 정평군, 함흥시 흥남구역이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기지 조성에 
선두인데, 이 지역들에서는 지금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여러가지 문양으로 장식된 출
입문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건재품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여나감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함흥시, 함주군, 정평군

□ 강원도 문천시, 문평제련소 배소-류산생산공정 개건현대화공사 추진(노동신문, 

05.15, 7면)

 (내용) 문평제련소에서 배소-류산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공사를 결속단계에서 다그침 

-제련소의 생산정상화와 환경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배소-류산생산공정의 개건
현대화사업은 생산건물을 일떠세우는것과 동시에 각종 설비들을 제작, 설치하는 방대
한 과제임

-제련소의 기술자들은 페열보이라의 조립도면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함으로써 공사
를 일정대로 내밀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함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많은 설비와 대형강철구조물을 손색없이 제작조
립하고, 건축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대담하고 혁신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
아들여 생산건물들의 건축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밈

-련관단위들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전을 벌려 개건현대화공사
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감

 (주체) 제련소 일군들, 기술자들

 (위치) 강원도 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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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강

□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련합기업소 강철1직장 산소전로 대보수 진행(노동신문, 06. 

08, 1면)

 (내용)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강철1직장 산소전로대보수에 진입, 성과를 올리
고 있음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현대화대상공사들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새로 일떠선 산소열법용광로들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조업이래 일 주체철생산에서 최
고실적을 기록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에서도 근본적
인 개선을 가져올 높은 목표를 내세움

-이곳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 보내줄 철강재생산량을 늘여야 하는 어려
운 속에서도 높은 조직력과 지도력, 과학기술적안목으로 대보수공사를 동시에 립체적
으로 내밈

-로동자, 기술자들은 덩지큰 강철구조물들을 제때에 제작하고 습식공사를 빠른 시일안
에 해냄

-건물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산소전로대보수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

 (주체)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함경북도 김책시

□ 남포특별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기본생산건물 보수, 용해장건물건축, 생산설비 

확충 진행(노동신문, 06.08, 1면)

 (내용)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토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감

-해당 단위들에 내려간 책임일군을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실
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심고리들을 면바로 틀어쥐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집행해나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도 철강재생산 증산과 능력 확장에 매진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천㎡에 달하는 기본생산건물의 지붕철판씌우기를 불과 보
름만에 끝내고 기중기설치와 강철기둥제작 등에서 위훈을 창조하면서 련속조괴계통증
설, 용해장건물건축공사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감

-특히 설계집단과 기술력량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두뇌전, 탐구전을 벌려 60t초고전력
전기로, 수천t능력의 전극생산기지건설에 필요한 기술준비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공사과제들을 대부분 해제낀 보산제철소
의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

 (주체)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평안남도 천리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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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송림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7, 1면)

 (내용)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정비보강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면서 계통별시운전에 진입함

-련합기업소에서 최근 중주파유도로들과 대형산소분리기, 판련속조괴계통을 비롯한 큼
직한 대상들을 증설 및 완비한데 이어 또 하나의 주체화대상이 완성되게 됨으로써 철강
재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담보 마련

-설계실을 비롯한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이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생산 및 문화후생시설
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와 기술준비사업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낌

-건설대보수사업소와 공무제관직장, 공무수리직장, 화차수리직장, 4.15기술혁신돌격대, 
개건현대화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작업량이 방대한 산업건물축조와 미장 및 
지붕공사, 설비, 장치물제작과 조립작업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

-배풍장과 감속기, 제진, 용수계통을 비롯하여 수천t의 강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조립이 
결속된 대상들에서는 지금 계통들에 대한 시운전 진행

 (주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황해북도 송림시

6. 기계

□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건재공장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 공사 추진(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
를 추진

-도의 일군들은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현에서 자체의 마감건재생산토대 강화의 중요성을 
명심,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
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음

-현재 색몰탈, 외장재생산공정 등이 확립되었고, 종합목재가공설비 설치사업이 마감단
계에서 진척

-도에서는 평성건재공장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한
편 마감건재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사업도 예견성있게 밀고나가고 있으며, 생산규모
가 커지는데 맞게 로력보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 종
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공사가 중단없이 진척

-공사과정의 경험을 살려 시, 군들에서 자체 마감건재생산토대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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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공사가 완공되면 색몰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
가공품들과 건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음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자강도, 보건산소공장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5.12,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도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보건산소공장건설이 마감단
계임

-공장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생산건물들은 물론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시설도 갖추게 됨

-강력한 지휘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여 파견하는 한편 자재와 륜전기재보장을 앞세우면
서 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지난해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에 진입

-골조공사에 이어 내외부공사도 기본적으로 결속한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해
당 부문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설비조립을 적극 다그침

 (위치) 자강도

□ 평양직할시, 교육기자재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8, 5면)

 (내용) 교육성과 평양건설위원회 일군들, 건설자들은 종합적인 교육기자재공장건설을 일
정계획대로 추진 중임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설비보장을 선행시키고 공사대상에 따르는 건설력량조직을 합
리적으로 진행하면서 조직사업을 심화시킴

-이곳 책임일군들은 일정계획에 따르는 공사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예견성있는 대책들
을 따라세우는것과 함께 시공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감

-고급기능공들로 미장경기를 조직하여 여러달이 걸릴 공사과제를 보름동안에 끝낼수 있
게 하고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10여개 대상가운데
서 제일 큰 대상들인 사무청사와 후생건물골조공사를 끝냄으로써 올해 목표달성을 위
한 담보를 마련

 (주체) 평앙건설위원회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남도 평성시, 관개기계공장 건축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6.25, 5면)

 (내용)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기계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 진행

-원료투입으로부터 주물, 가공, 조립, 도장 등 모든 공정들이 흐름식으로 설계된 생산현
장에는 소재, 부속품의 정밀도와 가공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게 연소모형주조공정이 꾸
려지고 CNC설비들이 들어앉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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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균형잡이기계를 비롯한 측정설비들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양수기의 날개 등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진행하여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됨

-북창군, 대동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유도로설치공사에 필요한 배수관공사, 연소모형주
조공정에 갖출 설비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적극 내밀고, 평원군, 덕천시중대에서도 미
장작업과 울타리공사, 구내포장작업, 원림경관조성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 (주체)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함경남도, 의료용소모품공장 건축공사 마감단계(노동신문, 06.29,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의료용소모품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지금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의료용소모품공장이 일떠서게 되면 한해동안에 수술용고무장갑을 비롯하여 30여종에 
수백만점의 의료용소모품이 생산됨

-건설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사무 및 후생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으며 이미 미장작업을 끝낸 건물에 대한 외부공사
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과감한 공격전을 들이대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 남포특별시, 금성뜨락또르공장 개건현대화 2단계공사 추진 중(조선신보, 06.19, 2면)

 (내용) 금성뜨락또르공장은 2022년에 1단계 개건현대화사업을 끝내고 현재 2단계 사업
을 적극 내밀고 있음

-현재 여러대상에 대한 건축공사가 결속된데 이어 20여개 대상의 건축공사가 각각80%
계선을 넘어선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축공사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됨

-건설자들은 산소발생장, 취수뽐프장, 연유공급소, 원료준비직장, 사무청사를 비롯한 여
러 대상의 건축공사과제를 결속한데 이어 체육관과 로동자합숙, 제품전시장, 공무직장
의 건축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여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제낌

 (위치) 남포특별시

7. 기타

□ 자강도, 강계수의약품공장 준공(노동신문, 01.17, 3면)

 (내용) 자강도에서 강계수의약품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준공식을 1월 16일에 진행함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갖추어진 공장 건설로 도의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토
대 마련

 (위치) 자강도 강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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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성천군 등 지방공업공장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4.01, 1면)

 (내용)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게 될 
성천군과 숙천군의 원료기지조성과 생산토대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지원

-지난 3월 6일과 14일에만도 도적인 통이 큰 지원사업이 진행됨

-도에서는 원료기지의 지력제고와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계속 밀
고나감

 (주체) 평안남도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평안남도 성천군, 숙천군

□ 강원도 이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원림녹화사업 추진(노동신문, 04.04, 1면)

 (내용)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이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
인건설자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공장주변에 대한 원림록화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밈

-군에서는 원림설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나무들을 보장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 10여종에 달하는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확보

-일군들은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보장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림

 (주체) 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강원도 이천군

□ 함경남도 함주군,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5.14, 1면)

 (내용) 함경남도 함주군과 금야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군인건설자들은 지방
공업공장의 건축공사를 힘있게 추진, 설비조립을 위한 예견성있는 대책을 강구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수십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선발, 설비조립력량을 편성하
고 실천실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

-도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며 대책을 세우고 (…) 공장, 기업소들의 우수한 기능공들을 더 찾아냄

 (위치) 함경남도 함주군, 금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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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생활시설

1. 살림집

□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1.20, 1면)

 (내용)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전변되고 있는 검덕지구에 현대적 광산마을이 또다시 
일떠섬 

-단천시 대흥１동, 무학동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1,000여세대의 소층, 다
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건설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19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 (규모) 1,000여세대의 소층 및 다층 살림집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1동, 무학동

□ 함경남도 단천시, 룡천동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1.23, 2면)

 (내용) 단천시 룡천동에 광산도시의 자태를 드러내며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솟아오른 새 마을에 살림집입사모임이 22일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룡천동

□ 평양직할시, 전위거리 완공(노동신문, 02.06, 4면)

 (내용) 1년전까지만도 허허벌판이던 이 지역에 웅건 장중한 새 거리가 힘차게 솟구쳐 오름

-대통로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일떠선 고층살림집들은 개개가 이채로우면서도 전체적
으로는 훌륭하고 완벽한 조형미를 이루고있음

-봉사망, 공공건물들의 독특한 모습들도 새 거리에 황홀함을 더해주고 있음  

 (주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

 (위치) 평양직할시 서포지구 전위거리

□ 평안북도, 삼광축산농장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2.10, 3면)

 (내용)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의 근로자들이 새집들이경사를 맞아 살림
집입사모임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위치)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2.26, 1면)

 (내용) 지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우선적인 힘을 넣는것을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로 이
행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에 따라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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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 평안남도) 현재 락랑구역과 태천군, 순천시, 숙천군, 개천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 구역에서 준공검사준비를 착실히 갖추어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운산군에서 농촌살림집주변에 나무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원림조성을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음

- (평양시) 평양시의 건설자들이 여러 지역 농촌살림집건설장에 건설력량을 보강해주는 
한편 직종별건설기능공경기를 조직하였고, 력포구역에서 원림조성 관련 보여주기사업
을 진행하고 구역, 군들에서 나무심기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장악과 지도를 심화

-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시, 군, 구역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서는 앞선 공법
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내외부미장작업과 울타리공사, 전기
공사, 상하수도망공사속도를 련일 끌어올리고있음. 함경남도 도일군들은 지난해 농촌
살림집건설에서 성과를 거둔 정평군과 함주군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깊은 관심
을 돌림. 북청군과 홍원군 등 여러 군에서는 선진적인 공법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살
림집, 공동축사건설성과를 확대

- (자강도) 희천시와 만포시, 향산군을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농촌살림집들에 대한 내부마감공사 중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여러 시, 군에서 여러 수종의 나무심기를 진행 및 공동축사건설 중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노동신문, 03.30, 1면)

 (내용)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금대농장 소재지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29일 진행

 (규모) 300세대 문화주택

 (위치) 평양직할시 금대농장

□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01, 3면)

 (내용)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소재지마을을 비롯한 여러 마을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3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4.06, 2면)

 (내용)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축산농장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 중(노동신문, 04.10, 1면)

 (내용)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40여일만
에 맡은 살림집골조공사를 완성하는 혁신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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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단에서는 공사에 진입하기에 앞서 건설장 가까이에 혼합장을 전개하고 휘틀제작을 
비롯하여 기초콩크리트치기와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와 함께 콩크리트혼합물생산량과 
수송거리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륜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이는 사업을 힘있
게 밀고나감

-기초공사를 결속한지 30여일만에는 마감층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 (주체) 여러 려단 군인건설자들

 (규모) 1만세대 살림집 건설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구서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13,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구서농장 소재지마을 살림집입사모임 12일 진행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임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대성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5,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대성남새농장 제5, 6작업반마을들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
답게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조성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14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대성남새농장 제5,6 작업반 마을

□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6, 3면)

 (내용)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새집들이, 14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자연기복을 따라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마을들에 과일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펼쳐져 나날이 문명개화되는 사회주의농촌의 전변상을 뚜렷이 보여줌

 (규모) 단층, 다락식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 (위치)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17, 1면)

 (내용)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됨

 (특성) 약 1년 만에 준공

 (규모) 살림집 1만세대

 (위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전위거리



154

□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 살림집 입주(노동신문, 04.21, 3면)

 (내용)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에 선경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 19일 진행

-개천시의 일군들은 건설력량을 강력하게 편성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살
림집과 공동축사건설을 립체적으로 내밀었고,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고 앞선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여 건
축공사의 질을 보장

 (규모)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 황해북도, 은정축산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2, 3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에 현대성과 다양성, 문화성이 구현된 문화
주택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3, 4면)

 (내용)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살림집입사모임이 22일 현지에서 진행

-평안북도와 구장군의 일군들, 건설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살
림집건설에서 설계와 시공,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 살림집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황해남도 청단군, 신생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4, 3면)

 (내용) 황해남도 청단군 신생농장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주변환경과 조
화를 이룬 아름다운 문화주택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3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25, 3면)

 (내용) 숙천군 약전농장에도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다양한 형식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

-숙천군에서는 시공력량편성과 건설장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마감건재생산을 활성
화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공사조직과 기술지도를 심화

-군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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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서 공사속도와 질보장에 힘을 넣어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들과 공동축
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원림록화도 잘하여 풍치를 돋구었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과 공동축사들

 (위치) 평안남도 숙천군

□ 자강도 희천시, 송지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6, 5면)

 (내용) 희천시 송지농장에서 산간지대 농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
구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이 조성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5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새 살림집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평안남도 순천시, 풍탄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7, 3면)

 (내용) 순천시 풍탄농장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6일 현지에
서 진행

-다양한 형식으로 일떠선 단층, 소층살림집들의 뜨락마다에는 과일나무들이 꽃망울을 
터치고 마을들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쳐 주변풍치
를 한껏 돋구고있음

 (규모)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 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평양직할시, 삼석구역 장수원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4.29, 3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장수원농장에 주변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아담하고 현대적
미감이 나는 문화주택들이 훌륭히 일떠서 28일 살림집입사모임이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삼석구역 장수원농장

□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4.30, 4면)

 (내용) 정주시 독장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워 29일 살림
집입사모임 진행

-수백세대의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일떠서고 주변풍치를 돋구며 과일
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내린 선경마을의 모
습은 나날이 변모

 (규모) 수백세대 다락식, 단층, 소층살림집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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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01, 4면)

 (내용)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에 선경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4월 30일 진행

-구역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모든 살림집들을 현대성과 문화성이 보장된 건축물들로 
훌륭히 일떠세움

 (위치) 평양직할시 사동구역

□ 자강도 만포시, 고산농장 살림집 입사(노동신문, 05.02, 3면)

 (내용) 만포시 고산농장에 살림집입사모임이 1일 현지에서 진행 

-건설자들은 건축공사에서의 질적수준을 보장하여 농촌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고 지역
적특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농촌특색의 원림경
관을 조성함

 (위치) 자강도 만포시

□ 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03, 2면)

 (내용) 과일군 월사농장과 연광농장에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일 현지에
서 진행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형식으로 설계된 수백세대 살림집들의 뜨락마다에 과
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렸으며 공동축사들도 구색이 맞게 건설됨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남도 과일군

□ 황해북도 황주군, 순천리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04, 4면)

 (내용) 황주군 순천리에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건축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된 
마을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3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강원도 원산시, 죽산남새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1, 2면)

 (내용)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의 죽산남새농장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
모임이 10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농촌문화주택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평안북도 곽산군, 당상농장 120여동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5.12, 2면)

 (내용) 곽산군 당상농장에 120여동의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 10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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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자연지리적조건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아
담하게 건설된 120여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조성됨

-곽산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작업의 기계화비중과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여 다락
식,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움

 (규모) 120여동에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곽산군

□ 평안북도 신의주시, 선상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선상농장의 농업근로자들, 12일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평양직할시, 강동군 송금축산농장 살림집입사모임 진행(노동신문, 05.15, 6면)

 (내용)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송금축산농장에서 13일에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양직할시 강동군

□ 황해남도 연안군, 라진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6, 4면)

 (내용)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의 연안군 라진포농장에도 문화주택들이 일떠
서 15일 현지에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농촌특유의 단층, 소층, 다락식으로 아담하고 특색있게 일떠선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
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
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황해남도 연안군 라진포 농장

□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농촌할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7, 4면)

 (내용)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안악군 굴산농장에도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살림집입
사모임이 14일에 진행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기복을 따라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즐비하
게 일떠선 마을들에 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관목들로 원림경관이 펼
쳐짐

-건설자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을 최대한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공
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실용성과 조형예술화가 보장된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공동축사을 
일떠세움. 

 (규모) 단층, 소층살림집 수백세대

 (위치)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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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특별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18, 3면)

 (내용) 라선시 라진구역 무창동과 유현동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
들이 16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라진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실현과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
며 혁신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하여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원림록화로 새 마을들의 풍치도 돋음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나선특별시 라진구역 무창동, 유현동

□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에서 새집들이(노동신문, 05.19, 3면)

 (내용)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의 여러 마을에 새집들이경사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수백세대의 살림
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농장

□ 나선특별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의 근로자들 새집들이(노동신문, 05.20, 3면)

 (내용) 라선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에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섬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농촌살림집들

 (위치) 나선특별시 선봉구역 홍의동, 하회동

□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농장 소재지마을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1, 

2면)

 (내용) 북청군 죽상농장에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19일 현지에서 진행

-북청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과 제대군인들, 고급기능공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설
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대상공사를 전격적으로 추진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축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과 함께 공동축사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 및 공동축사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농장

□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2, 5면)

 (내용) 서해벌방 평원군 운봉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



159

-여러 작업반마을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섬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농장

□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와 수대리 새집들이(노동신문, 05.23, 5면)

 (내용)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와 수대리, 서해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대기리의 소층살림집들과 벌방지대의 특성을 잘 살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살림
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건축형성에서 현대성과 다양성, 문화성이 구현된 주택들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으며 살림
집뜨락과 마을주변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관목들이 경관을 펼침

 (규모) 소층살림집 수백세대와 공동축사

 (위치)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 수대리

□ 평안북도 선천군, 솔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4, 2면)

 (내용) 선천군 솔재농장에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솔재농장

□ 황해북도 사리원시, 문현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5, 2면)

 (내용) 사리원시 문현농장에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다양한 형식의 살
림집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문헌농장

□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6, 2면)

 (내용)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에 농촌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아담하게 일떠선 문화주
택들이 완공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

-동림군에서는 공사의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시공력량강화와 건설장비, 기공구확보에 
힘을 넣으면서 새로 일떠서는 농촌살림집지구의 현대성, 문화성보장에 주력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능률높은 기공구들을 적극 도입하여 수백세대의 단
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동림군 보성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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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7, 2면)

 (내용) 승호군 광정농장에 농촌살림집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6일 현지에서 진행

 (위치)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농장

□ 강원도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29, 5면)

 (내용) 문천시 교성리와 관풍동의 농촌마을들에 해안연선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게 번듯하
게 일떠선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이 결속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8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

 (위치) 강원도 문천시 교성리, 관풍동

□ 함경남도 홍원군, 공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30, 3면)

 (내용) 홍원군 공덕리 양지바른 곳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세대의 소
층,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솟아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이채로운 원림
경관을 이룬 농장마을 완공되어 살림집입사모임이 28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소층, 단층, 다락식살림집 수백세대

 (위치) 함경남도 홍원군 공덕리

□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안주시 송학농장에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 마을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29일 현지에서 진행

-안주시에서는 지난해 농촌살림집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시공력량편
성과 건설장비,기공구보장대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공사조직과 기술지도를 심화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룡천군 장산농장에도 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새집들이 경사

-벌방지대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갖
추어진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 완공

 (규모) 수백세대 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농장

□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살림집 건설 추진(노동신문, 06.02, 5면)

 (내용)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건설에서 혁
신적 성과를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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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건설의 단계별목표에 따라 이들은 토량처리와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그 기세로 살림집들의 골조축조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면서 옹벽 및 시설물공
사, 내외부미장 등을 립체적으로 내밀고있음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로력절약형, 자재절약형공법들을 활용
하여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담보 마련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 

02, 5면)

 (내용)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에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려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살림집들 완공

 (위치)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 강원도 안변군, 천삼농장, 상음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3, 

2면)

 (내용) 안변군 천삼농장과 상음농장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
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짐

 (위치) 강원도 안변군 천삼농장, 상음농장

□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축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5, 3면)

 (내용) 산골군인 창성군의 옥포축산농장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섬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이라는 뜻에서 옥포리로 불리우는 경치좋은 이곳에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섬

 (위치)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축산농장

□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5, 3면)

 (내용) 철산군에서는 농촌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진척시켜 또다시 수백세대의 새 살림집을 
일떠세워 살림집입사모임이 3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농장

□ 황해남도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 

06, 4면)

 (내용) 서해벌방 재령군의 신환포농장과 삼지강농장에도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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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양지바른 곳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건설되
고 공동축사들도 그쯘하게 갖춤

 (위치) 황해남도 재령군 신환포농장, 삼지강농장

□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7, 3면)

 (내용) 평양시 강남군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살림집건설을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결속

-착공후 70여일만에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와 편의가 보장된 선경마을들을 훌
륭히 일떠세워 살림집입사모임이 ５일 현지에서 진행

 (규모) 백수십세대 살림집

 (위치) 평양직할시 강남군 장교농장

□ 황해남도 배천군,역구도농장 농촌살립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08, 1면)

 (내용) 배천군 역구도농장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살림집입사모임이 5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동축사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내린 마을들의 전변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

□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함흥시) 수도농장 농촌살립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 09, 3면)

 (내용)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수도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채로운 새집들이 
일떠서 7일살림집입사모임 진행

-동해안 공업도시 함흥시를 감돌아흐르는 성천강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조성되었으며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섰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
목들이 뿌리내려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펼쳐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수도농장

□ 황해남도 태탄군, 부양농장 농촌살립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1, 2면)

 (내용) 태탄군 부양농장, 벌방지대의 특성을 살리면서 양지바른 산기슭에 솟아난 수백세
대의 살림집들과 공동축사들,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새 마을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

 (위치) 황해남도 태탄군 부양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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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4, 3면)

 (내용) 신원군 월당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살림집을 완공, 살림집입사모임이 12
일 진행

-신원군의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축물의 질보장에 힘
을 넣어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과 함께 공동축사도 번듯하게 일떠세움

 (규모) 수백세대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 신정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5, 3면)

 (내용)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와 신정리의 근로자들도 새집들이경사

-서해벌방지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에는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
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음

-염주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거점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
하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내중리와 신정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 신정리

□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6, 2면)

 (내용) 길주군 남양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새 살림집에 입사

-길주군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경험과 기술을 적극 공유, 이전하고 건설의 기계화
비중과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따라세우면서 현대적인 단
층, 소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 (위치)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

□ 자강도 향산군, 태평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8, 4면)

 (내용) 향산군 태평농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살
림집입사모임이 16일 현지에서 진행

-산간지대의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살림집들로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
장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임

 (규모) 수백세대 살림집들

 (위치) 자강도 향산군 태평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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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 삭주군, 룡영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19, 3면)

 (내용) 삭주군 룡영농장에도 농촌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문화주택들이 건설되어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룡영농장

□ 황해남도 강령군, 평무농장 및 금동은정차재배원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

신문, 06.21, 3면)

 (내용) 강령군 평무농장과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도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려 양지바른 곳들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
림집들과 곳곳에 뿌리내린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들로 새 마을들 조성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평안남도, 체육촌 체육인숙소 준공(노동신문, 06.21,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도체육촌 체육인숙소를 새로 건설하여 준공식을 19일에 진행

-특색있게 꾸려진 체육인숙소에는 침실, 식사실, 탁구장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음

 (위치) 평안남도

□ 황해북도, 연탄군 월룡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2, 3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월룡농장에도 새집들이경사

-연탄군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과 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월룡농장

□ 함경북도 벽동군, 송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2, 3면)

 (내용) 벽동군 송사농장에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섰음

-산간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려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단
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임

 (위치) 함경북도 벽동군 송사농장

□ 함경남도 장진군 백암농장, 도내농장과 리원군 송정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

(노동신문, 06.23, 3면)

 (내용) 장진군 백암농장, 도내농장과 리원군 송정농장에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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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진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 건설

 (위치) 함경남도 장진군, 리원군

□ 황해북도, 체육인숙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황해북도체육인숙소가 새로 건설되여 준공식이 21일에 진행

-체육시설들이 집중되여있는 경암산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숙소에는 침실, 식사실, 기능
회복실, 체육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
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짐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산지구

□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와 어랑군 칠향리, 팔경대리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

동신문, 06.24, 3면)

 (내용) 경성군 염분리와 어랑군 칠향리, 팔경대리에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 일떠섬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성과 문화성이 구현되게 설계되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남

-경성군, 어랑군에서는 살림집건설을 위한 력량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공
사가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척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심화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 자강도 송원군, 양지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5, 2면)

 (내용) 송원군 양지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

-산기슭을 따라 수백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솟아나고 수종이 좋은 나무
들과 꽃관목들로 풍치를 돋군 마을들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짐

 (위치) 자강도 송원군 양지농장

□ 평안북도 박천군, 봉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6, 3면)

 (내용) 박천군 봉린농장에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이 펼쳐졌짐

-건축형식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특색있는 원림경관속에 조화롭게 들어앉은 수백세대
의 단층, 다락식문화주택들 결속됨

 (규모) 수백세대 단층, 다락식문화주택들

 (위치) 평안북도 박천군 봉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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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도 화평군, 가림농장, 구슬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7, 

3면)

 (내용) 화평군 가림농장과 구슬농장에도 아담한 농장마을들 솟아남

-오가산자연보호구의 풍치와 어울리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
를 보장할수 있게 건설된 새 살림집들 결속됨

 (위치) 자강도 화평군 가림농장, 구슬농장

□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8, 2면)

 (내용)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군 왕재산농장에 새 살림집들이 일떠섬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농장

□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통산농장 농촌살림집 완공 및 입사(노동신문, 06.29, 

3면)

 (내용) 벽성군 장해농장과 통산농장에도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짐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집주변에 우거진 수
종이 좋은 과일나무들로 마을들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함

 (규모) 수백세대 현대적 살림집들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농장, 통산농장

□ 평안북도 구성시, 운전군, 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노동신문, 06.30, 2면)

 (내용) 구성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동산공예작물농장과 운전군 북일농장에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새 마을들이 일떠섬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운전군

2. 상업시설

□ 나선특별시, 해안관 개건 완료(노동신문, 06.17, 4면)

 (내용) 라선시 해안관이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일떠서 16일에 개관식 진행

-라선시의 일군들과 라선광흥종합개발사업소 종업원들은 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
제낄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자재, 설비보장을 앞세우고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건설
을 다그쳐 끝냈으며 곳곳에 휴식터를 꾸리고 원림록화를 잘하여 주변풍치를 돋구었음

-해안관에는 고기쟁반국수와 랭면, 신선로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맛좋
고 영양가높은 각종 료리를 봉사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짐

 (위치) 나선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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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직할시, 창광불꽃놀이 감상점 개점(조선신보, 06.05, 2면)

 (내용) 평양시 림흥거리에 꾸려진 창광불꽃놀이감상점이 수도시민들과 어린이에게 인기

-상점에서는 이채로운 야경을 펼쳐놓는 반짝불꽃대, 불꽃분수와 불꽃잠자리 등 20
여종의 불꽃놀이감들을 판매하고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놀이터도 꾸려져있음 

 (규모) 2층

 (위치) 평양직할시 림흥거리

3. 기타

□ 평양직할시, 원림경관과 원림록화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수도 평양의 풍치를 더욱 이채롭게 할 열의밑에 아름다운 원림경관을 펼쳐놓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서문거리와 그 주변의 오랜 가로수들을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교체하고 완공을 앞두고있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
림집주변에 느티나무들로 가로수를 조성

-보통강의 금란도와 운하도에 각각 체육공원을 새로 건설하고 그 주변에 독특한 원림경
관을 펼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여러 단위의 지붕록화를 실현한 
경험에 토대하여 현존건물지붕들에 지붕록화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

 (특성) 평양시 여러 단위, 조경·녹화사업 추진

 (주체) 평앙시 일군들 및 근로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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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토지역개발

1. 지역개발

□ 함경북도, 경성타일공장 개건공사 외 여러 대상건설 추진 중(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경성타일공장 개건, 도3대혁명전시관건설과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투쟁목표로 내세운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음

-공사대상들의 규모와 자재소요량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면
밀하게 세운 도에서는 지금 여러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감

-지방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성타일공장의 개건공사도 적극 추진

-타일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개건공사는 
현재 건축공사량의 60％계선을 넘어섬

-이밖에 즉석국수공장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대상공사장에서도 성과
가 계속 확대됨

-도에서는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지역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올해에 내세운 공사과제들을 드팀없이 추진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2. 국토개발

□ 전국,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각지에서 올해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진행

-지난해의 국토관리사업정형을 랭정하게 분석총화하고 성과와 경험속에서도 결함과 교
훈을 먼저 찾아 새롭게 분발하며 분투하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이 중요

-전국적으로 수천만㎥의 바닥파기를 포함한 방대한 량의 강하천정리와 수백㎞의 도로기
술개건,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및 공원, 유원지 그리고 수십㎞의 해안방조제 및 방
파제들에 대한 대보수공사 등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지표별과제들이 비교적 원만히 
수행

-도소재지를 훌륭하게 꾸리고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
대를 구축하기 위해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였으며 
라진구역에서도 거리와 마을을 더 잘 꾸리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됨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선시와 허천군, 은천군, 회령시, 숙천군, 연탄군, 태천군, 
구장군, 정평군, 성천군이 강하천정리에서 실적을 내고 해주시와 희천시, 형제산구역, 
평강군, 백암군, 곡산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계획된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



169

-이밖에도 남포시와 선교구역, 혜산시, 신의주시에서 원림록화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진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것을 비롯하여 지난해에 해놓은 일들은 적지 않음

-지난해 강하천정리사업을 통이 크게 내민 허천군에서는 수십만㎥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장석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
련함과 동시에, 도로와 다리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에도 상당한 품을 들여 주민들의 교
통상편의와 자동차운행의 안전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함

-강하천정리와 함께 계획한 도로기술개건과 다리건설도 성과적으로 결속됨

-그러나 안변군에서는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일군들의 사업태도로 하여 국토관리사
업이 해를 거듭하며 지지부진하였음

-안변군만이 아닌 청진시 라남구역과 삼천군, 녕변군, 회양군, 영광군, 덕성군의 일군들
도 지난해 강하천정리와 도로관리, 도시와 마을꾸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에서 어
떤 편향들이 나타났었는가를 사상적으로 엄정히 분석총화하고 단단히 각성하여야 함

 지난 2일에 진행된 지난해 산림복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는 시사적임

-참가자들 모두가 목격한것처럼 지난해의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는 평가
도 하고 시상도 함

-반면에 단위별순위에서 뒤자리를 차지한 시, 군의 일군들은 심각한 가책을 받음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각 시군 국토관리사업 치밀하게 진행 (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주요도로보수공사와 강하천바닥파기, 제방공사, 원림경관조성 등을 
봄철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여 실적을 올림

-도에서는 시, 군들사이의 경쟁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평산군에서 보
여주기를 실속있게 조직

-보여주기에서는 먼저 지난 시기 국토관리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과 결점들을 분석총화함

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할 목적밑에 직관물을 통한 해설사업이 진행된데 이어 
여러 대상에 대한 참관이 있었음

-곡산군에서는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강하천바닥파기를 박력있게 내밈

-사리원시와 은파군에서는 도로공사, 공원꾸리기, 원림경관조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 거
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심

 (위치) 황해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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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전국, 여러 간석지 건설장 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각회도간석지, 월도간석지, 애도간석지건설장에서 새로운 투쟁목표점령을 위한 
첫 발파의 폭음이 련이어 장쾌하게 울림

-새해의 첫 진군길에 나선 황해남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
급이 더욱 앙양되고 분발된 투쟁으로 10만산, 20만산대발파와 중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물막이공사와 조유지제방공사를 보다 전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전망을 염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각회도간석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발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

-20만산대발파를 맡은 건설직장에서는 착암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
여 매일 맡겨진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

-옹진간석지건설대에서는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단위시간당 굴진속도를 끌어올리
면서 10만산대발파를 위한 공정수행에 력량을 집중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륜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제바닥성토공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도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와 애도간석지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발파준비를 최단기간
내에 결속

-5일 20만산대발파와 중소발파가 련이어 진행됨으로써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와 
애도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됨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 추진중(노동신문, 01.12, 4면)

 (내용)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각회도간석지와 증산도간
석지, 대수압도간석지 4구역건설을 올해중에 끝내기 위해 분투

-올해 종합기업소가 맡은 3개 대상건설은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근 100리에 달하
는 방조제를 쌓고 수십만㎡의 장석공사 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며, 이 공사가 끝
나면 한개 군의 농경지와 맞먹는 새땅이 생겨나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음

 각회도간석지건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음

-이미 정초에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많은 흙과 돌을 확보한 건설직장과 양화, 
청단간석지건설대의 건설자들은 장석쌓기와 배수문건설을 힘있게 내밈

-방조제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이동수리기지를 현장에 접근시킨 기계화대에서
는 채석장에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한㎥ 더 싣기, 한차 더 뛰기운
동을 맹렬히 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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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륙량용굴착기에 의한 제바닥흙성토공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임

-그리하여 지난 10일 현재 650여m구간에 방조제를 쌓는 성과를 거둠

 한편 종합기업소에서는 증산도간석지와 대수압도간석지 4구역건설준비를 적극 다그침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연안군

□ 평안남도, 평원간석지 1차 물막이공사 진행 중(노동신문, 02.14, 5면)

 (내용) 평원간석지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이 13일 20만산대발파의 장쾌한 폭음을 
울림

-지휘관들은 대발파를 위한 공사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함

-제방성토공사에 필요한 막돌, 토량확보를 위해 지질상태를 정확히 측정한데 기초하여 
발파설계를 선행시키고 굴진에 힘을 집중

-1단계 3호방조제건설을 위한 수㎞구간의 도로공사를 최단기간내에 해제낀 군인건설자
들은 암질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
가면서 굴진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황해남도, 양촌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3.01, 5면)

 (내용) 강령군에 위치한 양촌간석지건설장에서 조선인민군 홍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
들이 간석지건설에서 중요한 1차물막이공사를 단 한달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

-그리하여 160여정보의 농경지를 얻어낼수 있는 돌파구를 염

-악족건 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한달동안에 800여m의 도갱굴진을 진행하고 수십
만㎥의 막돌과 흙을 운반하여 1700여m의 방조제를 쌓음

 (주체) 강령군 군인건설자들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평안북도, 여러 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3.23, 1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애도간석지 1구역 1차물
막이공사와 홍건도간석지 1단계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 월도간석지 중간제방공사 등
을 추진

-올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앞에 나선 공사과제는 방대함

-이것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수천정보의 새땅이 새로 생겨나고 이미 개간한 간석지들
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애도간석지 1구역 1차물막이공사장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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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기본력량이 여러 지역에 전개되여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극
복하며 성토공사에서 실적을 올림

-수십㎞구간의 홍건도간석지 1단계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와 월도간석지 중간제방공
사를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척

 (위치) 평안북도 

□ 평안북도,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조선인민군 서규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이며 3일 석화
간석지 1차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석화간석지건설을 올해중에 끝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부대에서는 공정별계획을 세운데 맞게 건설력량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함

-20만산대발파의 폭음으로 새해의 첫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군인건설자들은 중, 소
발파를 련속 들이대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며 현장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
를 강화함으로써 굴착기, 대형화물자동차 등의 가동률을 끌어올림

-언제나 앞장서나갈 일념 안고 군인건설자들은 압축기,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
동을 보장하고 능률높은 굴진, 발파방법으로 1차물막이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원
만히 확보

-악조건에서도 군인건설자들은 하루평균 8,000㎥이상의 흙과 돌을 성토하며 공사의 질
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

-마감막이구간의 바닥패움을 막기 위해 바다물수위변동에 따르는 제방２단성토공법이 
도입되고 쇠그물돌자루투석과 집중련속투석이 선행되여 공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

-기계화초병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와 폭설, 세찬 파도에도 아랑곳없이 채석장과 제방에
서의 자동차머무름시간을 줄이고 한㎥ 더 싣기, 한차 더 뛰기운동을 맹렬히 벌리면서 
매일 700차이상의 막돌과 토량을 투입

-공정별에 따르는 현장기술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 방조제는 하루가 다르게 뻗어나갔
으며 마침내 １차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

-조선인민군 서규복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석화간석지건설완공을 하루빨
리 앞당기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공사속도를 더욱 높임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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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화휴양시설

1. 문화시설

□ 평양직할시, 평양인형극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인민들과 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우리 당의 크
나큰 사랑에 의하여 수도의 중심부에 일떠서는 평양인형극장건설이 힘있게 추진

-인형극장으로서의 특성이 잘 안겨오게 설계된 극장에는 200여석의 영화관과 400여석
의 인형극관람실, 특색있는 기념품매대들이 갖추어지며, 다양한 오락장들도 꾸려지게 됨

-평양인형극장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몇달 안되였지만 문화성 건설사업소 로
동계급과 성에서 조직한 당원돌격대가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상골
조콩크리트치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밈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극장의 2층 층막공사가 끝나고 인형극관
람실이 꾸려지게 될 3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짐

-건설자들은 라선형계단을 비롯한 복잡한 공사과제수행에서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
들여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감

-건설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고 일군들은 혁신자들을 널리 
소개하고 그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내밈

 (주체) 건설사업소 일군들, 건설자들, 문화성 당위원회 일군들

 (위치) 평양직할시

2. 운동시설

□ 자강도, 강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6.16,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도품질분석소와 강계승마구락부를 훌륭히 일떠세워 준공함

-도에서는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감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맡은 대
상공사들을 질적으로 끝냄

-특색있게 일떠선 강계승마구락부에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여있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
게 됨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들에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강계
시안의 근로자들, 도품질분석소, 강계승마구락부 종업원들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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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함경남도, 도체육촌 건설 추진(노동신문, 06.27, 4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당결정에 반영된 도체육촌건설을 적극 내밈

-함흥시에 일떠서는 도체육촌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과 축
구장, 체육인숙소, 미니골프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체육기지로 꾸려지게됨

-도에서는 건설자재보장을 따라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추진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체육인숙소골조공사를 끝내고 체
육관골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성과를 확대

-시공일군들은 건설자들속에 설계상의 요구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

-도안의 체육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맡은 과제를 책임
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자들을 고무

-도의 책임일군들은 건설장을 수시로 찾아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음

 (위치) 함경남도

3. 관광휴게시설

□ 평안남도 개천시, 송암동굴 관리소 참관자숙소 및 야외물놀이장 준공(노동신문, 

06.22, 5면)

 (내용)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들을 위한 숙소와 야외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식
이 6월 20일 진행됨

-송암동굴의 주변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일떠선 참관자숙소에는 침실과 식당을 비롯
한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수천㎡의 부지면적에 건설된 야외물놀이장에
는 수조들과 덕수터, 모래터, 배구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음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여 참관자숙소와 야외물
놀이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움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개천시안의 근로자들, 송암동굴관
리소 종업원들이 참가

 (위치) 평안남도 개천시 송암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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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육복지시설

1. 교육연구시설

□ 전국 각지, 교원양성부문 대학, 농업대학 신축 및 개건 진행(노동신문, 04.09, 5면)

 (내용) 여러 도에서 교원양성대학, 농업대학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진
행중

-강원도에서는 리수덕원산교원대학건설을 올해 내 완공하고자 도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있으며, 함경남도에서도 최희숙함흥교원대학의 골조공사를 끝
내고 현재 건축공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강계사범대학, 혜산교원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이 건설중인
데 해당 도들은 로력과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김형직사범대학4호교사, 5호기숙사건설과 김철주사범대학건설을 위한 준비사업도 진
행중임

-신축 및 개건현대화하는 여러 농업대학들의 설계 완성, 건설 시작 등 다음해까지 끝낼 
목표가 세워졌고, 현재 청진농업대학에서 도서관과 체육관, 원산농업대학에서 체육관
이 건설 중임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실험교육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며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인 김책공업종합
대학에 종합실험교육관이 건설되어 14일 개관식이 진행됨

-교원, 연구사들의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과 학생들의 학과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실험실
습기지가 마련되였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 대학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게 됨

 (특성) 첨단실험설비들이 구비된 수십개의 현대적인 실험실들을 갖춤

 (위치) 평양직할시

□ 함경북도 청진시,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힘있게 진행중임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개건현대화공사의 
규모가 큰데, 이에 맞게 도에서는 지휘 및 시공력량을 강력히 꾸리고 건설자재보장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공정별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하도록 기능공들의 역할을 강화
하고 있음



176

-지금 5호기숙사와 4호교사 등의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미 골조공사가 결속된 현장
들에서는 내외부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다른 대상들의 골조공사도 마감단
계에 들어섬

-20여개 대상의 개건보수공사도 진행중임

 (특성) 개건보수공사에서는 미장경기도 조직하면서 개건보수작업 진행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자강도, 품질분석소 준공(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여러 분석실과 종업원들 문화후생시설 등을 갖춘 품질분석소를 새로 
건설함

-도에서는 특히 건설력량을 강력하게 편성하고 자재와 륜전기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
워 건설자들은 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골조공사에 진입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단계별공사과제들을 련이어 결속하였고, 도에서는 품질분석소건설이 진
행될수록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함

 (특성) 품질분석사업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이 가능하게 됨

 (주체) 일군들과 건설자들

 (위치) 자강도

□ 남포특별시, 과학기술도서관 개건 준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과학기술도서관을 훌륭히 개건하여, 준공식이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

-대중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도서관에는 열람실들과 강의실, 다기능홀을 비롯하여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있고, 도서관종
업원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종합정보봉사체계와 수많은 선진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함

 (위치) 남포특별시

□ 강원도, 과학기술도서관 건설 마감단계(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강원도에서 전자열람실, 가상현실체험실, 사회과학도서열람실 등이 그쯘하게 갖
추어진 현대적인 과학기술도서관을 일떠세우고 있는데, 현재 마감단계임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단기간에 끝낸 건설자들은 도에서 만든 건재를 적극 리용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으며, 수종이 좋
은 여러가지 나무와 지피식물을 도서관주변에 심어 특색있는 원림경관을 만들고, 도로
포장공사 등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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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공사진행에 맞게 각종 정보설비와 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추는 사업도 추진중임

 (규모) 연건평 수천㎡

 (위치) 강원도

□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본보기학교 건설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구역에서는 학교건설을 올해중에 결속하기 위해 일군들의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
고 자재보장에 관심을 돌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공장, 기업소에서도 본보기학교건설에 필
요한 자재를 적극 지원하여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현장지휘를 맡은 일
군들은 2호교사건설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고,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지금 건설장에서는 1호교사개건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오신고급중학교의 면모가 일신되는 가운데 남양고급중학교건설과 중기계소학교 증축
공사 등도 힘있게 추진되고있음

 (위치)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 전국, 수백개의 학교 및 유치원 개건(조선신보, 06.14, 2면)

 (내용)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학교, 유치원들이 본보기수준으로 개건됨

-평양시에서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중앙은행 평양시은행, 중앙열망사업소 등의 일
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강동군 봉화고급중학교를 비롯한 10여개 학
교들의 신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를 완공하는데 이바지함

-함경북도에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모든 분교들의 교육환경을 짧은 기간에 개
선할 목표밑에 군중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140여개 분교를 
훌륭히 꾸림

-황해북도의 일군들도 분교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현장협의회를 조직하고 제기
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하여 수십개 분교들의 모습을 일신시킴

-평안북도에서는 곽산군 초장농장 10일 유치원 등이 개건됨

 (위치) 전국

□ 자강도, 과학기술도서관 준공(노동신문, 06.15, 4면)

 (내용) 자강도에 과학기술도서관이 훌륭히 건설되어 준공식이 13일에 진행

-정치성과 현대성, 문화성이 보장된 도서관에는 학술토론회장과 과학영화관, 동화상열
람실 등 정보봉사와 연구토론 및 보급, 각종 전시회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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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적극 활용하여 벽체축조와 내외부공사를 비롯한 건설과제
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였고, 련관단위들에서도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였으며 도급기관 일군들과 강계시안의 근로자들은 물심량면으로 지원함

 (특성)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보자료기지, 
보급기지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전국, 여러 도에서 대학건설 추진(노동신문, 06.24, 5면)

 (내용) 교육성,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학교꾸리기중앙지휘조, 도들에서 적극 밀어주는 
가운데 전국에서 여러 대학의 건설과 대상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현재 고려성균관 도서관건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일군들이 련관단위
와 힘을 합쳐 의자, 책상, 서가 등 수백점에 달하는 도서관비품제작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음

-리수덕원산교원대학건설을 맡은 강원도도시건설려단에서는 1, 2호교사건축공사를 끝
낸 기세로 기숙사, 도서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음

-여러 성과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오중흡청진사범대학, 최희숙함
흥교원대학, 혜산교원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강계사범대학들의 건설 및 개건현대
화공사도 적극 추진되고 있음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도농업대학들의 설계를 상반년안으
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숙천농업대학의 
출판소 등의 건설이 완료되고 교사건설이 진행중이며, 청진농업대학의 다기능체육관 
내외부미장과 원산농업대학 체육관기초공사가 적극 벌어지고 있음

 (위치) 전국

□ 평양직할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조선신보, 05.27, 1면)

 (내용)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 21일에 진행

-착공된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건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인 창조물로 완공

 (특성) 교무 및 사무구획, 문화 및 체육시설구획, 생활구획 등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 용
도에 맞게 현대적, 실용적으로 꾸려져 있으며 선진적인 교육체계와 높은 수준의 교육조
건과 환경을 갖춤

 (규모) 연 건축면적 13만 3,0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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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건시설

□ 자강도 동신군, 원탕료양소 개건 완료(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자강도 동신군의 경치좋은 곳에 위치한 원탕료양소가 훌륭히 개건됨

-도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료양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었고, 도당위원회에
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 등 실무적조치들을 취하면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함

-동신군과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료양소종업원들은 종전의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
고 치료호동, 입원병동, 사무청사 등을 훌륭히 세움

 (특성) 온천욕치료실, 모래치료실, 물리치료실 등과 입원실, 문화후생시설들이 특색있게 
꾸려짐

 (위치) 자강도 동신군

□ 자강도 전천군, 전천군병원건설 사업 추진 중(노동신문, 04.28, 4면)

 (내용) 자강도에서 전국적인 본보기가 될 전천군병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군병원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한데, 도에서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현지에 파견하고, 자재
와 륜전기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워, 지난 2월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짧
은 기간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기초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함

-기초공사가 끝난 건설장에서는 골조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현장일군들은 시
공의 질보장을 중시하고 벽체축조, 층막치기 등의 작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공사지휘를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력량을 옳게 편성하고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높여 공사실
적을 올리고 있음

 (특성) 현대적인 진단 및 치료실, 수술실, 입원실을 비롯한 의료봉사시설과 조건들을 갖
출 예정

 (위치) 자강도 전천군

□ 나선특별시, 청학휴양소 개건(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라선시에 청학휴양소가 개건됨

-라선시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휴양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단
계별계획을 세우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진행함

-경치좋은 청학산기슭에 4층으로 개건된 휴양소에는 침실들과 식사실, 치료실, 미용실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휴양생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갖추어져 있으며, 완전히 변모
된 휴양소의 구내와 공원, 야외휴식터 등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이채로
운 원림경관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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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침실들과 식사실, 치료실, 미용실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춤

 (규모) 4층 규모

 (위치) 나선특별시

□ 함경남도 각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 건설 진행(노동신문, 05.19, 4면)

 (내용) 함경남도의 시, 군마다에 표준약국이 일떠서고 있는데, 현재 단천시와 금야군의 
표준약국은 완공을 앞두고있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는 내부미장작업 등이 한창임

-도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표준약국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을 올해에 수행해
야 할 중요한 정책적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강력히 추진하면서, 특히 시, 군일군들이 
공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음

-단천시에서 로력조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적극
적으로 내밀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금야군에서는 모든 작업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
대로 진행되도록 시공지도에 품을 들이였으며 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진척될수록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따져보며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함

-도에서는 단천시와 금야군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표준약국건설이 높은 질적수준
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특성) 시군마다 표준약국 건설로, 대중약품을 비롯하여 효능높은 고려약과 신약들, 각종 
의료용소모품들을 봉사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 개선

 (위치) 함경남도

□ 평양직할시, 고려약공장개건현대화 마감단계(노동신문, 05.20, 5면)

 (내용)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 사회주의보건시책을 정확히 실시
하기 위한 중요과업의 하나로, 이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앞선 평양시안의 고려약공
장들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지역일군들의 꾸준하고 현실성 있는 지도와 방조가 보건발전
에서 중요함을 강조

-현재 평양시에서 모범적인 지역들은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등으로 이 구역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보건토대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책임적으로 밀고나가고 있음

-대동강구역에서는 공사를 구역당위원회가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동시에 구역일군들이 
한가지씩 맡아안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음

-보통강구역 일군들은 개건현대화사업과 고려약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공장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
려약생산설비들의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도 적극 밀어주고 있음

 (특성) 고려약공장들의 개건현대화공사는 지역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주요함

 (위치) 평양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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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직할시, 첫 표준약국 완공(조선신보, 05.13, 2면)

 (내용) 전국 각지의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그 시범으로 평
양시에 보란봉구역의약품관리소 종합약국이 일떠서 24시간봉사체계로 운영을 시작함

-건물정면에 《약국 24h》이라는 간판이 있으며, 내부는 판매구역과 기초 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구분, 1층에는 품종별, 질병별
로 전시된 의약품진렬대와 제조실, 분석실, 상담실, 검사실, 기술 및 주문봉사실 등이 
있음

 (특성) 24시간봉사체계, 현대적인 진단설비가 갖추어진 검사실에서는 건강검진 가능

 (규모) 2층 규모, 연건축면적은 9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모란봉구역

3. 기타

□ 함경북도, 3대혁명전시관건설 추진(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도3대혁명전시관건설과 오중흡청진사범대학 개건현대화공사를 비
롯하여 올해 투쟁목표로 내세운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밈

-공사대상들의 규모와 자재소요량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면
밀하게 세운 도에서는 지금 여러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감

-3대혁명전시관건설을 맡은 일군들은 기능공력량을 강화하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
면서 골조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

-도에서는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수시로 협의회를 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지역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올해에 내세운 공사과제들을 드팀없이 추진해나감

 (주체) 함경북도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 양강도 삼지연시, 삼지연혁명사적관 개관(노동신문, 04.15, 4면)

 (내용) 삼지연혁명사적관이 새로 일떠서 개관되었으며, 개관식이 4월 14일에 진행됨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 함경남도, 북청군 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노동신문, 06.06, 2면)

 (내용) 북청군혁명사적관이 새로 일떠서 개관되었으며, 개관식이 5일 진행됨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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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광업자원시설

1. 연료광업

□ 전국, 능률적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추진(노동신문, 06.26, 5면)

 (내용) 석탄공업성에서는 최근 인포청년탄광과 남덕청년탄광, 룡문탄광에 건설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싸이로2식석탄저장고를 올해안으로 여러 탄광에 일떠세울 계획을 세우
고 그 실현을 위한 장악과 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련관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성일군들을 
해당 단위들에 내려보내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
게 하고 있음

-회안청년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단계별공
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백㎥의 토량을 단 하루동안에 처리하며 기초굴착을 끝내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력량을 보강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보장에 힘을 넣으
면서 공사를 다그치고있음. 현재 탄광의 싸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은 90％계선을 넘어섬 

-득장청년탄광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저장고의 능력을 처음 계획하였
던것의 1.2배로 다시 정하고, 건설로력과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공사를 정
해진 기간까지 끝내기 위한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있음.

-2.8직동청년탄광과 개천탄광에서도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를 결속하였고, 능률높은 기
공구들을 착실히 갖추어놓고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골조콩크리트치기
를 진행중임

 (위치) 전국

2. 비금속광업

□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20만산 대발파(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의 로동계급이 5일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
건설전구들에 보낼 세멘트의 주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됨

-일군들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면서 발파준비를 내밀었으며, 자체의 기술력
량에 의거하여 효률적인 발파구역과 발파지점들을 확정하고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굴진력량을 증강함

-로동자들은 굴진갱도들을 전개하고 착암기, 압축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수백m에 

2 사일로의�북한말(출처:� naver�국어사전),�사일로란�시멘트,�곡물,�사료�등의�고체�벌크�화물의�저장고이며�주로�세

로로�긴� 원통�형태임(출처:� 나무위키)



183

달하는 소갱굴진과제를 앞당겨 끝내였으며 발파직장에서는 암질조건에 맞게 앞선 작업
방법을 활용하여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감

 (규모) 20만산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5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9, 4면)

 (내용) 지난 8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여, 높은 철정광생산실
적을 기록할수 있는 담보를 만듦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강력한 기술력량을 로천분광산에 파견하고 현장기술자들과의 
배합작전으로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였는데, 이들은 회전식착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발파효률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
을 풀어나감

-50만산대발파 이후 련합기업소에서는 운광작업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규모) 50만산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시

□ 평안남도 덕천시, 덕성탄광 굴진성과 확대(노동신문, 04.05, 5면)

 (내용) 덕성탄광 2갱 고속도굴진소대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음

-소대에서는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대원들이 착암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에 정통하도록 하는 한편 천공깊이와 각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
하여 매일 2배이상의 굴진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굴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압축공기리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
올림으로써 굴진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이 나날 소대는 40여일만에 1.4분기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고속
도굴진소대에서는 상반년 굴진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
진 중임

 (위치) 평안남도 덕천시

□ 자강도, 공급탄광 탄밭 마련을 위한 굴진 확대(노동신문, 05.10, 5면)

 (내용) 자강도공급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에서 새 탄밭 마련 위한 굴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석탄증산의 담보를 마련해간다는 관점밑에 이곳 초급일군들은 올해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솔선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4월의 굴진계획을 넘
쳐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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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고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점검에 힘을 넣어 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암질상태에 따르
는 효율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간당 작업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음. 

 (주체) 자강도공급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초급일군들

 (위치) 자강도

□ 전국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새 탄광, 새 갱 건설 성과 확대(노동신문, 05.13, 4면)

 (내용) 석탄공업성에서는 새 탄광, 새 갱개발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운데 맞게 건설정형
을 료해하고 세멘트, 갱목을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선행시키는 등 걸린 문제들을 대책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새 탄광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그들의 열의
를 고조시키는것과 함께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음 

-삼록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
들을 활용하여 사갱굴진과 버럭처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으며 압축기와 권
양기설치를 위한 준비도 선행시키고 있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탄광, 새 갱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
고있음

-태산탄광에서 자체의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1.4분기에만도 
갱건설공정계획을 112%로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 있음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의 탄부들은 각이한 암질조건에 맞는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발
파효률을 제고함으로써 갱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음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탄부들의 로동조
건, 생활조건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새 탄광, 새 갱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극동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하여 기본
굴진실적을 계획의 1.5배로 끌어올림

-룡반탄광 1갱에서도 종전보다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효률을 높임으로써 사갱굴진
과 기본굴진에서 뚜렷한 실적을 냄

 (위치) 전국



185

VIII. 농림어업시설

1. 농업시설

□ 황해남도, 운곡축산농장 젖소분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운곡축산농장 젖소분장 준공식이 12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됨

-소사양관리와 젖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분장이 꾸려짐으로써 탁
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
보 마련

-젖소우리와 젖가공실, 합숙을 비롯한 생산 및 생활건물건설을 잘 결속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운곡리

□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양수장 건설중(노동신문, 01.06, 4면)

 (내용) 강서구역에서는 전부터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보장대책을 세워 일련의 성과를 거둠

-구역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양수장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양수기와 전동기 등 
설비조립을 끝내고, 철관용접을 빠른 기간에 결속,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수장건설은 마
감단계임

 (주체) 구역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 구역 일군들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 황해북도, 광천닭공장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01.14, 3면)

 (내용) 완공된 광천닭공장 조업식이 1월 13일에 진행됨

-생산의 자동화, 집약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수의방역과 실험분석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지방의 특색을 살린 천수백세대의 살
림집들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배치

-광천닭공장은 교과서적인 가금업기지이며,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손색없이 건설된 건물
들과 번듯하게 닦아진 도로들, 표준공장의 면모에 어울리는 주변산들의 수림화와 구내
원림화 실현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남포특별시, 관개시설 개선 공사 중(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개시설 복구, 완비 사업의 일환으로 수십m구
간의 낡은 잠관을 들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룡강간선물길 4호 용수잠관공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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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막이공사를 단기간에 미치고, 이미 있던 콩크리트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
업 진행중임

 (주체) 시당위원회, 시농촌경리위원회, 룡강군 등의 일군,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규모) 수십m구간

 (위치) 남포특별시

□ 황해남도, 강령호 물길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2.14, 1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강령호의 담수를 드넓은 전야로 보내줄 물길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20여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양수장들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을 건설
해야 하는 과제임

 (특성) 완공되면 물부족을 느끼던 강령군의 식여, 광천, 인봉리뿐 아니라 새로 개간한 
1200여 정보의 간석지논 등 수천정보의 농경지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됨

 (규모) 20여만㎥ 토량 처리 

 (위치) 황해남도 강령군

□ 평안남도, 개천-태성호 관개물길대보수공사(노동신문, 03.12, 1면)3

 (내용) 물길건설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개천-태성호, 평남관개물길대보수공사를 
본격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개거4콩크리트피복공사와 10여개의 물길굴보수공사에 주력
하고 있음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콩크리트피복공사속
도를 높일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돌격대원들은 휘틀설치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공법을 비
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음

-남포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광도개거보수공사 마감단계로, 개거에 콩크
리트피복공사를 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혼석채취장을 기동성있게 전개

-평안남도려단에서 기능공양성사업을 중시하고, 혼합기, 진동다짐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할수 있는 기지를 꾸리고, 양수기를 증설하고 만가동시키는것을 중
심고리로 틀어쥐고 혼석을 앞질러 보장하면서 콩크리트피복공사속도를 높이고 있음

 (주체) 물길건설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 (위치)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3 개천-남포시�태성호간�물길은�북한이�1999년�11월부터�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160㎞�관개수로이며� `자연

흐름물길`로�건설되고�있음.�평남�서북부지역인�개천시로부터�순천시→숙천군→평원군→대동군→증산군을�거쳐�남

포시�강서구역�태성호까지�장장�400리�구간을�아무런�보조장치없이�자연상태로�물이�흘러들도록�건설한다는�것임

(출처:� 연합뉴스,� 2001.03.07.일자,� “북한�개천-태성호� `자연흐름물길`이란)

4 위를�덮지�않고�터놓은�수로(출처� :� naver�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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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단천시, 염소분장, 젖소분장 완공(노동신문, 03.12, 5면)

 (내용) 지난해 10월말 공사시작하여, 능력이 큰 염소분장과 젖소분장을 건설

-분장들에는 염소호동과 젖소우리, 보리싹재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이 꾸려져있음

-염소호동을 합리적 배치하고 자연풀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방목도로 건설에 
집중함

-지금 시에서는 젖제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안 모색, 다리공사와 소형발전소건설 등 추
진중

 (특성) 자연풀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

 (주체) 단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강원도 문천시, 양수장건설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4.02, 5면)

 (내용) 문천시에서 가물피해를 입을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양수장을 건설하여 마감
단계임

-시안의 관개시설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일군들의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고 로력, 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감

 (위치) 강원도 문천시

□ 함경남도 고원군, 염소목장 신축 진행(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고원군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유리한 신주리에 사무청사, 합숙, 염소호동들과 
젖가루생산기지, 보리싹재배장, 발효먹이생산장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춘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중임

-염소목장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며 젖가루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
진중임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남포특별시, 관개공사 마감단계 추진(노동신문, 04.11, 4면)

 (내용)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계획된 백수십개의 양수장건설을 기본적으
로 결속하고, 밭관개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중임 

-와우도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양수장건설과 수지관늘이기에서 성
과를 이룩, 대안구역, 천리마구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밭관개공사를 진척

 (주체)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규모) 백수십개의 양수장

 (위치) 남포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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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평성시, 올해 계획 밭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4.13, 4면)

 (내용) 평성시에서는 올해 계획된 밭관개공사를 결속함

-시는 단시일내에 끝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
리고 밭관개공사를 시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설비와 자
재를 공사에 지장없이 제때에 보장

 (특성) 시자체의 힘으로 근 20종에 수천개의 부분품 생산 사업 진행

 (위치) 평안남도 평성시

□ 평안남도, 수만정보 논밭 관개공사 진행(노동신문, 04.18,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수만정보의 논밭 관개공사를 진행하여 관개체계 완비에서 전진을 
이룩함

-도에서는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지역들의 관개공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실
행대책을 강구하고, 본보기를 창조하여 일반화하고, 로력과 자재, 설비보장을 앞세움

 (위치) 평안남도

□ 전국 각지, 수지관늘이기공사 마감단계 진행(노동신문, 04.19, 4면)

 (내용)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수천㎞의 구간에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늘려 올해 계획된 면적의 수지관늘이기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중임

-황해남도에서는 해주수지제품공장에서 수지관을 지장없이 생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하여, 짧은 기간에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수지관늘이기공사를 신속히 결속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함경남도에서 
관로파기를 확고히 선행시켜 밭관개공사장들에서는 날마다 높은 실적이 기록됨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관로파기와 수지관늘이기공사를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진행
하는데 힘을 넣었고, 농업근로자들은 맡겨진 작업과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지역의 기후조건을 타산한 자강도의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동결심도에 맞게 관로파기를 
편향없이 진행하도록 지도사업을 심화시켰고, 관로파기와 수지관늘이기공사에서 련일 
혁신 창조

 (특성)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완성하는데서 수지관늘이기공사가 매우 중요

 (규모) 수천㎞의 구간

 (위치) 전국

□ 전국 각지, 관개체계완비 추진 중(노동신문, 04.24, 1면)

 (내용)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계획된 관개물길공사와 지하수시설건설 및 보수
를 기본적으로 결속하는 등 관개체계완비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음



189

 중앙관개건설전투지휘조에서는 관개공사를 위한 실행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장악
과 총화사업을 드세게 하는 한편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함

-개천-태성호, 평남관개물길대보수공사 돌격대원들은 양수기, 혼합기 등 설비들의 만가
동을 보장하고, 휘틀설치시간 단축 공법 등 기술혁신안 도입으로 봄철까지 계획한 보수
공사를 끝냄

-남포시에서 룡강간선물길 4호용수잠관공사를 결속하였는데, 설비들의 만가동 보장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으로 1000여㎥의 토량처리로 단기간에 잠관해체작업 마무리, 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능공들과 협력하여 철관을 제작, 잠관공사를 
수십일 앞당겨 마침

-서해갑문-평안남도내륙지물길 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계
획보다 앞당겨 30여㎞에 달하는 물길구간에서 45만여㎥의 바닥흙을 처리함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령호의 물을 여러 지역으로 끌기 위한 로선과 양수
장건설위치를 확정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 공사를 진행

-평안북도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월도간석지물길확장공사 일정계획을 2배이상
으로 수행함

 (규모) 수천개소의 지하수시설

 (위치) 전국

□ 평안북도 각 시군, 물길가시기와 확장공사 진행(노동신문, 04.25,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천수백㎞구간의 물길가시기와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인 
물길들에 대한 조사로 작업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력과 륜전기재보장대책을 
세움

-룡천군과 신의주시, 정주시, 태천군,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
기 지역의 물길과 용수로, 배수로정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
가 마련됨

 (규모) 천수백㎞구간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올해 계획 밭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5.12, 4면)

 (내용) 도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관개공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올해 계획된 밭관개공사를 
결속함

-정평군, 금야군, 함주군에서 밭관개공사를 군 사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
한 련계밑에 설비와 자재를 보장, 자체로 여러 부분품 생산 사업도 진행하여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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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냄

-단천시, 신흥군, 북청군 및 다른 지역들에서도 밭관개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여 도적으로 
백수십개의 양수장건설과 물길파기 등 계획된 과제가 성과적으로 결속

 (특성)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 마련

 (위치) 함경남도

□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관개공사 완료(노동신문, 05. 

14, 1면)

 (내용) 함경북도에서 경성군과 어랑군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
화를 위해 이곳 원료기지들에 대한 관개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원료기지들의 지력개선과 생산토대강화에 힘을 넣어온 도에서는 이 기세를 늦추지 않
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관개공사를 통이 크게 전개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관개공사를 다그쳐 끝낼 목표밑에 로력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
는것과 함께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예견성있게 확보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

-도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원료기지들에는 여러개의 양수장이 새로 건설되고 수천m의 
관로공사가 진행되였으며 많은 우물과 굴포 등이 생겨나 가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 나선특별시, 부포오리공장 고니사 준공(노동신문, 05.31, 5면)

 (내용) 라선시에서 부포오리공장에 새끼고니사, 알낳이터 등 사육조건과 배합사료먹이터
를 실리있게 갖춘 고니사를 새로 조성, 28일에 준공식 진행 

 (특성) 사육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고니사

 (위치) 나선특별시 부포리

□ 전국에서 토지정리돌격대가 4700여정보의 토지,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토지정리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국에서 올 봄에 4700여정보 토지를 규
격포전으로 정리함

-황해북도려단에서 1,170여정보의 토지정리를 진행하였는데, 황주군, 봉산군, 토산군, 
은파군대대들에서는 설계의 요구대로 포전도로건설과 논두렁짓기, 논수평고루기 등을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

* 려단에서는 8000여개의 포전을 5700여개로, 600여㎞의 논두렁을 400여㎞로, 120여㎞

의 수로를 110여㎞로 정리하면서 10여정보의 새땅도 찾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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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남도 봉천군의 토지정리에 진입한 10, 9중대에서는 작업조건에 맞게 불도젤들을 집
중, 분산하면서 논수평고루기, 논두렁짓기를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에서 나서는 기술적요
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과정에 수백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켰고, 6중대에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면서 많은 농경지를 규격화된 포전으로 만듦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2대의 돌격대원들도 안악군, 은천군, 태탄군에서 880여정보
의 포전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둠

-량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시, 삼수군, 김형직군, 김정숙군, 운흥군대대
의 돌격대원들은 잡관목베기를 앞세우는 한편 련결농기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나
무뿌리들춰내기와 돌추기를 완강하게 내미는 등 상반년 토지정리계획을 앞당겨 완수함

-평안북도려단에서도 700여정보의 봄철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

-함경남도려단에서도 봄철토지정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

□ 황해북도 상원군, 올해 계획한 밭관개공사 완공(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많은 포전이 모래메흙5땅이거나 자갈밭인 상원군에서 올해 계획된 밭관개공사를 
앞당겨 결속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관개구조물공사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근로자들은 보와 굴포들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함

-관개구조물건설이 앞당겨진데 맞게 설비조립을 따라세우기 위해 군책임일군, 군농기계
작업소와 군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자체로 수십종에 수천개의 부분품을 생산보장함

 (특성) 많은 포전이 모래메흙땅이거나 자갈밭이어서 관개공사가 알곡고지점령에서 관건임

 (주체) 군책임일군, 군농기계작업소와 군관개관리소의 종업원들

 (위치) 황해북도 상원군

□ 전국, 올해 관개공사 목표 앞당겨 수행(노동신문, 06.12, 3면)

 (내용)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4,000여개소의 양수장건설과 3,500여
㎞의 관늘이기공사, 7,5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 2,100여개소의 관개시설건설 및 능력확
장, 1만 6,700여㎞의 물길건설 및 보수 등 23만 6,000여정보의 논밭관개공사를 완결하
고, 1,400여㎞의 강하천정리와 1,800여㎞의 제방보수, 수십㎞의 해안방조제공사는 마감
단계

-지난해 6만여정보에 이어 올해에도 가물피해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정보의 밭들에 관
개시설이 일신되고 다양한 관수방법을 활용할수 있게 되여 가물과 고온현상을 비
롯한 이상기후속에서도 해당 지역들에서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됨

-황해남도에서는 강령호의 물을 리용하기 위한 인입물길공사에서 하루 평균 800㎥의 토

5 ‘모래�진흙’의�북한어(출처:� naver�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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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처리되고 물길이 쭉쭉 뻗어나갔고, 룡매도물길확장공사에 필요한 골재확보를 선행
시키고 콩크리트치기실적을 올리면서 30㎞구간 물길보수와 20여개소의 개거, 구조물공
사를 완결함

-평안북도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월도간석지물길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군
인건설자들은 물길확장, 토량처리, 구조물설치 등을 하였고, 도의 수송전사들은 매일 
400여리의 운행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공사에 필요한 골재보장을 확고히 선행시켜, 
1,400여㎥의 콩크리트치기공사를 10일동안에 마치고, 수십㎞ 물길, 30여개 구조물공
사를 실속있게 마무리함

-남포시에서는 룡강간선물길 4호용수잠관공사를 위해 건설력량을 조직, 굴착기, 삽차 등 
건설장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1,000여㎥의 토량처리, 가물막이공사, 잠관해체작업
을 단기간에 결속하고, 철관제작기일을 수십일 단축함

-서해갑문-평안남도내륙지물길 능력확장공사에서 45만여㎥의 토량처리, 32㎞구간의 물
길바닥파기, 제방공사과제가 영농기전으로 앞당겨 결속

 각지에서 밭관개를 실현하기 위한 양수장건설과 관늘이기공사가 힘있게 추진됨

-평안남도에서는 280여개소의 양수장공사를 일정계획보다 10여일 앞당겨 끝냈는데, 기
술학습, 기능전습을 정상적으로 벌려 기능공대렬을 늘인 평성시, 숙천군, 평원군에서는 
공정별작업을 기한전에 질적으로 완성함

-함경북도에서는 자력갱생정신과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수지관생산을 선행시킨데 이어 
성능높은 접합기들을 활용하여 110여㎞구간의 관늘이기를 4월초까지 결속하였는데, 
자체로 수백개의 발브, 애자를 만들어낸 길주군, 명천군에서는 수지관을 더 생산하여 
다른 시, 군들에도 보내줌

-황해북도에서는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영구적으로 완성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수명과 안전성이 담보될수 있게 수백개소의 양수장들을 기술규정에 엄격히 준하여 건
설함

-강원도에서는 기술력량, 건설력량을 집중하고 원산시, 고산군, 천내군에서는 관로
파기공사를 열흘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고, 지하수시설, 물길건설도 본
격적으로 진척됨

-자강도 근로자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1,100여개의 지하수시설 건설·보수

-함경남도, 관개수로 확장 등 물통과능력 제고하는 물길정리사업 추진

-평양시, 량강도, 개성시 등지에서도 배수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책임있게 하고 분
수식, 다공관식, 강우식관수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임

 올해 관개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었는데, 내각과 국가계
획위원회, 재정성, 중앙은행,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 전력공업성 등 해
당 부문과 단위들은 관개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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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강전기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주물, 가공, 조립에 이르는 생산공정전반을 기술
적특성에 부합되게 완성하고 가치있는 기술들을 도입하여 수천대의 고효율전동기를 제
작함

-안주뽐프공장,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수천대의 뽐프, 수만개의 물뿌무개를 생산함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 평양전동기공장, 대동강
전기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도 세멘트, 전동기, 변압기 등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
내줌

-평성관개기계공장, 해주관개기계공장 등 관개기계공장들은 기술개건과 함께 생산도 추
진됨

-철도운수부문도 계획된 물동량을 공사장들에 전격적으로 수송함

 (규모) 23만 6,000여정보에 해당한 논밭관개공사, 1,400여㎞의 강하천정리, 1,800여㎞
의 제방보수, 수십㎞의 해안방조제공사 등

 (위치) 전국

2. 임업시설

□ 평양직할시, 양묘장 준공(노동신문, 01.27, 3면)

 (내용)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시양묘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26일 준공식 진행

-종자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생산장, 수지경판온실 등을 잘 완성하였고, 생산시설들과 
실험분석설비 등이 갖추어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묘장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앞선 경험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
을 적극 도입하여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제작설치함

 (특성) 시안의 산림조성과 원림록화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토
대 마련

 (주체)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

 (위치) 평양직할시

3. 농어업단지

□ 평양직할시, 강동온실농장 완공(노동신문, 03.16, 1면)

 (내용) 수도 평양의 강동지구에 세계굴지의 남새생산기지가 1년만에 완공되여 3월 15일 
준공 및 조업이 진행됨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을 비롯하여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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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들이 장관을 이룬 강동종합온실은 수도시민들에게 갖가지 품종의 남새를 생산공급함
으로써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 기대

-현대성과 선진성, 편리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온실호동들과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갖춤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
실완공으로 온실남새생산의 새로운 령역과 경지가 개척되였다고 자부함

 (특성) 온실남새생산의 지능화, 집약화수준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성과 문화성, 실용성 보장

 (규모) 천수백세대의 살림집 등

 (위치) 평양직할시

4. 기타

□ 황해남도, 냉습지6 개량 사업 추진(노동신문, 02.04, 4면)

 (내용)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냉습지개량을 잘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인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냉습지개량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은천군이 계획된 과제를 마쳤고, 재령군, 안악군, 송화군이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음

-다른 지역들에서도 봄철영농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냉습지개량을 기본적으로 결속하
기 위해 력량을 집중하여 일자리를 크게 내고 있어 도적으로 수천정보의 냉습지를 개량
하게 되였으며 그 기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

 (특성) 냉습지개량으로 정보당수확고 증산

 (규모) 수천정보의 냉습지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재령군, 안악군, 송화군

6 지하수면이�높거나�주위의�찬물이�모여들어�언제나�습기가�많고�온도가�낮은�땅.(출처:� naver�국어사전)



195

IX. 환경방재시설

1. 방재시설

□ 평안남도 은산군,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사업 추진(노동신문, 04.08, 5면)

 (내용) 운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와 강하천정리 등을 적극 추진중임

-덕림리에서부터 니답리까지 수천m의 제방공사에 큰 힘을 넣고 있으며, 구룡강을 
다스려 수십정보의 새땅을 확보 가능. 침수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음

-지난해에 시작된 강바닥파기 및 제방공사는 올해 더욱 힘있게 진척되고 있으며, 굴착기
운전공들과 화물자동차운전사들이 긴밀히 협동하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주체) 운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굴착기운전공들과 화물자동차운전사들

 (규모) 수십정보의 새땅, 덕림리~니답리 수천m 제방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 강원도 고산군, 사방야계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4.21, 4면)

 (내용) 고산군산림경영소는 지난해에 사방야계공사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 더 높은 목표
를 세움

-일군들은 륜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여러가지 소공구 등을 질적으로, 충
분히 마련해주는데 힘을 넣고 있음

-작업소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 사업도 완강히 추진

 (주체) 고산군산림경영소 일군들, 작업소종업원들

 (위치) 강원도 고산군

□ 양강도, 수천m구간 가림천호안공사 완료(노동신문, 05.30, 4면)

 (내용) 양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천m구간의 가림천호안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
속, 가림천지구의 면모를 바꾸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함

-도의 일군들은 가림천과 그 지류들을 현지답사하여 설계를 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
고, 단위별로 작업과제를 분담하고 중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만들 열의
를 안고 하천바닥파기, 제방쌓기 등 맡은 과제수행에 심혈을 기울임

 (주체) 도급기관들과 보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 (위치) 양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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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해안방조제 공사 진행(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해안선을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를 기정사실
화하고 해안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도는 해안방조제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 해일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력과 자재보장 등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정주시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계획된 상반년 공사과제를 결속하
였고, 선천군과 동림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해안방조제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성토작업과 장석쌓기에 집중

 (특성) 지대적특성에 맞게 재해성이상기후 대비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선천군, 동림군

□ 평안남도,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를 위한 3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6.23, 4면)

 (내용) 평안남도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숙천군일대의 해안방조제들을 다지는
데 필요한 막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발파를 진행, 21일 30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
로 이뤄짐

-평성석탄공업대학과 순천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지측량과 발파설계를 선
행시켜 시공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 소갱굴진에 동원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암질조건
에 맞게 천공위치와 발파각도, 발파구멍개수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효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대발파를 완료함

 (주체) 평성석탄공업대학과 순천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 (규모) 30만산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숙천군

□ 평안북도 곽산군, 사송강 정리공사 결속(노동신문, 06.28, 5면)

 (내용) 곽산군의 일군들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장마철기간 큰물이 
날 수 있는 강하천의 위험개소들을 모두 찾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

-군안의 여러 농장을 거쳐 흐르는 사송강 정리공사는 제일 큰 과제였는데, 여러대의 굴
착기와 삽차를 집중배치하여 강바닥파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쳤고,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맡은 작업과제를 수행

 (특성) 천수백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는 담보 마련

 (주체) 군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

 (규모) 근 20㎞ 구간 바닥파기, 34만 6500㎥ 토량처리, 3만 4천㎡ 장석쌓기

 (위치) 평안북도 곽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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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분기 건재 관련 주요 기사

□ 공통(일반)

 (노동신문, 02.04) 전국각지에서 건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음

 (노동신문, 03.02) 북한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 개발한 경소마그네샤 건재판이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의 주요대상 건설에 널리 도입되고 있음

 (노동신문, 04.21) 마감건재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며 건재기술 또한 부단
히 발전하고있음

-이미 마련되여있는 건재생산기지들을 정비보강하며 건재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모를 박아야 함

-도, 시, 군들에서는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빨리 늘이는 사업을 품들여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건재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는것은 마감건
재생산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임

 (노동신문, 05.08) 지난 시기 각 도들에서는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힘을 넣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지금 도들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질좋
은 건재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일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노동신문, 05.14)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
산보장하고 있음

-김책제철련합기업소(함경북도 청진시)는 많은 철판과 건설자재생산에 필요한 선철을 
보내주었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공사(평안남도 천리마군)도 필요한 환강과 철망, 형강 등을 우선
적으로 보장하고있음

-2.8비날론련합기업소(함경남도 함흥시)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평안남도 안주시)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내주고있음 

-평양건설위원회의 여러 단위에서도 흄관과 전기비닐관, 인조석을 비롯한 건재를 원만
히 보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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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축전지공장(평양시 평천구역)과 문평제련소(강원도 문천시), 단천제련소(함경남
도 단천) 살림집건설에서 제기되는 각종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내주고있음

-량강도림업관리국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 자강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림업부문은 통나
무역출에도 힘을 넣어 공사용목재를 지체없이 실어보내도록 하고있음

-평양시와 남포시,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기비닐관보장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음

 (노동신문, 06.09) 건설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과 앞선 작업방법들을 활용
하고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을 늘여 살림집건설을 전격적으로 내밀었음

 (노동신문, 06.10) 합리적인 시공공법들이 속속 창조되여 전국에 일반화되는 과정에 자재
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건설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고있으며 마감건재의 국
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치렬한 경쟁속에 수많은 건재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음

 (노동신문, 06.11) 도에서 자체로 만든 건재를 적극 리용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
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음

 (노동신문, 06.23)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방원료에 의거한 건재생산을 
다그치면서 전반적인 건축공사와 마을주변의 원림조성을 특색있게 마무리함

□ 평양직할시

 (노동신문, 02.14) 평양시에서 건재생산기지들의 생산을 늘이는데서 진전을 이룩하고 있
음. 시에서는 미림색기와공장 등 여러곳에 전개된 생산기지들의 운영에 힘을 넣으면서 
건재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이고 있음

 (노동신문, 05.11)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올해 지방공업공장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생
산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노동신문, 06.04) 강남군은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선진적인 건재생산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으며, 군안의 마감건재생산기지 로동자들도 
마감건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었음

□ 남포특별시

 (노동신문, 04.09) 대안친선유리공장, 룡강석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교대
별, 직장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계획수행률을 끌어올리였음

 (노동신문, 05.08) 각 도당위원회의 째인 작전과 면밀한 지휘밑에 여러 공장, 기업소에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새로운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이 확립되고 청진목재가공공
장, 룡강건재생산사업소 등 많은 단위들이 종합적인 가구 및 건구생산기지, 타일생산기
지로 훌륭하게 꾸려지고 있음

 (노동신문, 05.20) 룡강석재가공공장이 평양의 살림집 건설장과 농촌살림집 건설장, 지
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각종 석재를 생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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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노동신문, 06.22) 천리마타일공장 증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꾸려진 1단계, 2단계 생
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는것과 함께 지난해에 새로 조성한 3단계 1호내벽타
일생산흐름선의 능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 기술혁신사업과 사회주의
경쟁 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매일 1.5배이상의 타일을 
생산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음

□ 평안남도

 (노동신문, 04.08, 천리마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대화공사에 진입한 금속건설사업
소의 로동계급은 기발한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트라스제작기일
을 앞당기기 위해 분투하고있음

 (노동신문, 04.09, 순천시) 전국적인 1.4분기 세멘트생산계획이 104％로 완수되였음. 순
천세멘트련합기업소은 지난해에 기록한 최고생산실적을 련이어 갱신하면서 수도의 대건
설전구들과 농촌살림집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고 있음

 (노동신문, 04.28, 평성시) 평안남도에서 평성건재공장을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추진함

-색몰탈, 외장재, 메움재는 물론 란주, 란간을 비롯한 각종 인조석가공품들과 건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음 

□ 평안북도

 (노동신문, 02.14, 각지) 평안북도의 건재품생산분위기도 좋음

-선천군, 의주군, 곽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 건재품생산을 늘여 자기 고장을 훌륭
히 전변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나가고 있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금야군, 정평군, 단천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여러 단
위와 지역에서는 질좋은 수지건재생산과 다양한 건재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노동신문, 05.08, 각지) 평안북도에서 여러가지 마감건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
을 방법론있게 전개하고있음

-도에서는 정주시, 선천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 지역들에서 이룩되는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도안의 시, 군일군들이 각종 외장재, 색몰탈 등 지방의 원료원천을 리용한 
마감건재를 얼마든지 생산보장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생산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가게 하고있음

□ 자강도

 (노동신문, 02.01) 농촌건설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원료에 의거하는 마감건재생
산토대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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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농촌건설에 살림집들뿐 아니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도 포함시켜 건설하여
야 하는것으로 하여 마감건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음

-자강도는 현재의 건재기지들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을 더 많
이 개발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하고있음

-자강도는 강계시에 능력이 큰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본보기로 일떠세우고있음 
(이미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색기와생산공정과 각종 규격의 수지관생산공정
을 꾸려놓은데 이어 여러가지 건재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게 
하고있음. 아크릴계칠감생산능력확장공사와 함께 기와칠감 등을 자체의 힘과 기
술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음)

 (노동신문, 02.04) 자강도에서 건재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지방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에 
활용하고 있음

-희천타일공장, 강계건재공장과 시중유리공장 등에서 기와, 타일, 위생자기와 질좋은 금
속건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 황해북도

 (노동신문, 02.14) 지방건설에 필요한 건재생산투쟁은 황해북도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송림시와 경암건재공장 등에서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건구와 여러가지 건재품을 
개발생산하여 도안의 중요건설장에 보내주고 있음

 (노동신문, 02.14, 송림시)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에
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서 전진을 가져오고있음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의 기지 로동계급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내부예비
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족되는 자재와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제진
계통의 조수탑을 비롯한 여러 강철구조물제작과 설치를 끝낸데 이어 농축기제작 및 조
립속도를 높이고 있음

 (노동신문, 02.14) 황해북도에서도 마감건재생산토대강화에 주선을 넣어 좋은 결실을 안
아오고있음

-하나의 건재생산공정을 꾸려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손색없이 해나갈 목표를 
내세운 도의 일군들은 전문건재생산기지들과 시, 군들에 꾸려진 건재생산단위들의 실
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들을 전면적으로 보수
하고 생산에 진입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음 

 (노동신문, 05.27, 각지) 황해북도에서 마감건재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박차
를 가하고 있음

-도에서는 새로운 타일생산기지건설을 위한 설비조립과 계통별시운전을 일정대로 진척
시키는 한편 시, 군들에서 건재생산공정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을 높은 목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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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망성있게 내밀도록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마감건재의 질을 끌어올리고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음

-앞선 경험과 선진적인 건재생산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마감건재생산토대를 부단
히 강화해나가고 있음

-승호군에서는 페기페설물로 기와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확립하고 마감건재의 가지
수와 생산량을 부쩍 늘이고 있음

-사리원시와 송림시, 은파군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외장재와 칠감, 색기와 
등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꾸려놓은데 맞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 있음

-평산군에서는 착색모래, 타일생산공정을 갖추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지방건설에 필요한 
건재와 자재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가져오고 있음

-토산군과 연탄군, 황주군에서는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을 꾸려놓
고 여러가지 형태의 건구와 장식판들을 생산하고 있음

□ 강원도

 (노동신문, 02.14, 원산시) 강원도의 여러 단위에서도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건재생
산토대를 꾸리는데 기술력량을 적극 인입시켜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건재와 유리건재, 경소마
그네샤건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품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노동신문, 04.21, 천내리군) 천내리세멘트공장이 종전의 부유예열식소성계통을 능률높
은 부유가소식소성계통으로 개조함

□ 함경남도

 (노동신문, 02.04) 함경남도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그 능력을 확장
하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음

-특히 시, 군들에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는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목
재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재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음

-도는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
업을 진행하고 시, 군들에서 그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단천시, 함주군, 정평군, 함흥시 흥남구역이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
히 꾸리는데서 앞섬(이 지역들에서는 지금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여러가지 문양으로 
장식된 출입문을 비롯하여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건재품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여나가
고 있음)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재생산토대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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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03.22) 함경남도는 시, 군들에서의 마감건재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토대가 미약한 지역들에 각종 건구와 마감건재를 생산하여 보내주고 있음

□ 함경북도

 (노동신문, 02.14)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진목재가공공장과 경성타일공장 
등 여러 단위에서는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구와 타일, 보온재, 지붕재를 생산하고 있음

 (노동신문, 03.22) 함경북도에서는 무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 건설자재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 농촌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게 하고있음

 (노동신문, 04.08, 청진시)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 일떠
선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의 배풍계통보수공사, 청진제강소 수직식산화배소구
단광로의 콘베아계통현대화에 력량을 집중하였음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
지게 진행하여 대형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합
쳐가며 제관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탐구하고 실리있는 
지구장비들을 창안하였음

-그리하여 계획된 여러 종류의 제관품들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주
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음

 (노동신문, 05.08, 청진시) 각 도당위원회의 째인 작전과 면밀한 지휘밑에 여러 공장, 기
업소에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새로운 마감건재생산공정들이 확립되고 청진목재
가공공장, 룡강건재생산사업소 등 많은 단위들이 종합적인 가구 및 건구생산기지, 타일
생산기지로 훌륭하게 꾸려지고 있음

 (노동신문, 05.08) 함경북도에서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생산을 보다 적극화
하고있음

-청진스레트공장과 김책시에서 보여주기사업이 조직된데 이어 기술강습을 비롯하여 마
감건재생산기술을 공유,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이 도적인 범위에서 실속있게 진행되고
있음

-그런 속에 회령시, 길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있
게 리용할수 있는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건
재품의 종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진척시키고있음

-특히 명천군에서는 석재가공기지를 새로 일떠세우고있음 

-현재 군에서는 설비제작, 채취 등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사문석에 의한 석재
생산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